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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반도체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가치사슬

(GVC)의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자본이 아니라 국

가의 무역·외교·안보·정치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였다.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와 「Inflation Reduction Act」를 통해 연구개발, 

공급망, 신산업을 결합한 혁신 기반 경제안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

응해 유럽을 중심으로 기술주권론(Technological sovereignty)이 대두되었

다. 기술주권론은 국가가 번영과 경쟁력에 핵심적인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

고 조달해 일방적인 의존을 관리 및 완화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자 각국은 데이터, 컴퓨

팅, 모델, 클라우드, 규제 생태계를 자국에서 통제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려는 

소버린 AI(Sovereign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소버린 AI는 기술주권론의 

네 요소인 ① 전략적 기술 식별, ② 의존의 관리, ③ 거버넌스 설계, ④ 사회·민

주적 맥락을 AI 분야에 적용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한국 정부도 소버린 AI를 국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100조 원 투자, 국가 AI 

컴퓨팅센터 설립, GPU·데이터센터 확충, AI 특구 조성,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엔비디아와의 협력 강화 등 AI 진흥 정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중국과 비교했을 때 재정, 인재, 내수, 기술, 글로벌 영향력 측면에

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정부 주도 방식의 한계, 경쟁 대기업 간 이해 충돌

로 인한 민간 컨소시엄의 취약성, 메모리·통신 인프라 강점에 대한 과도한 레버

리지 기대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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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기술주권론이라는 관점에서 한국형 소버린 AI의 정의와 범

위, 층위를 재정립하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포

지셔닝과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술주권의 

핵심요소를 AI 영역에 적용해 소버린 AI의 유형(풀스택형·하이브리드형·레버

리지형)을 재구조화하고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AI·반도체·디

지털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이 학습하고 참고 및 경계해야 할 정책 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의 자원, 인재풀, 시장, 산업구조와 기술역량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역을 식별하고 민간·공공·국제 협력구

조를 포함한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및 정책문서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해외 전

문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문헌 분석을 통해 주요국의 AI·반도체·디지털 전

략 및 기술주권·경제안보 정책자료를 검토하고 스탠퍼드 AI Index 같은 핵심 

지표를 활용해 AI 역량과 정책성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FGI는 AI·기술

경영·산업정책·공공정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해 소버린 AI 정책의 한

계와 수요, 제도적 병목지점을 파악하였으며, 해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가

별 소버린 AI 전략의 지향점과 정책 설계방식, 한국과의 차별점 및 벤치마킹 가

능요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AI를 ‘핵심 전략 인프라이자 기술주권의 

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단순 ICT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 센

터, GPU, 클라우드, 네트워크, 데이터와 인재가 통합된 인프라로 간주하며, 장

기 투자 계획과 법·제도 정비를 병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로 인해 데이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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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연산 역량 확보, 민관 협력 강화, AI 안전·윤리 거버넌스, 국제표준 경쟁이 

주요국 소버린 AI 정책의 공통적인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각국은 자국의 기술·산업·외교 환경에 따라 고유한 전략적 방향을 설

계하고 있다. 미국은 압도적인 기술우위 유지를 목표로 민간 중심의 AI 생태계

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칩–프레임워크–OS로 

이어지는 풀스택 자립 생태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미국 주도 생태

계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규범 경쟁력 확보를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은 글

로벌 생태계 편입을 통해 기술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위

와 같은 비교분석을 확장해 한국의 상황을 해석해보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

의 통신과 메모리 반도체 역량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GPU와 데이터, 후

방연관산업에서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공공·산업 전반의 AI 활용 역시 아

직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풀스택형 소버린 AI를 단기간에 

실현하기보다는 기존의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적인 협상력과 생태

계 참여도를 높이는 레버리지형 소버린 AI를 우선 구현하고 부족한 영역을 점

진적으로 보완한 후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로 이행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

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AI 

기반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실제 서비스와 응용 영역에서 창출된다는 점을 인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AI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필수적으로 활성화해야 한

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인 기존의 지원 체계를 넘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와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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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추진 배경

가. 기술패권시대의 도래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가치사슬

(GVCs: Global Value Chains)의 취약성을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긴장은 글

로벌 기술혁신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지정학은 국제전략을 형성하

는 전통적인 핵심 요인이지만 글로벌 긴장이 심화됨에 따라 기술도 무역, 국

제 관계, 정치에서 중요하고 강력한 지렛대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미·중 반

도체 기술갈등으로 인해 기술패권 이슈가 부각되면서 혁신 기반 경제안보

(Innovation-Based Economic Security)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세계화된 연구개발(R&D)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을 경제안

보의 필수 부분으로 삼겠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미국은 혁신 기반 경제안보 관점에서 정책목표와 원칙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Tyson and Guile(2021)이 제시한 여섯 가지 접근방법

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많을수록 좋다(more is better)’는 단순한 R&D 투

자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둘째, 경제안보 관점에서 국가 간 공급망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CHIPS 

and Science Act」가 제정되었다. 셋째, 이머징(emerging) 기술 확보와 집약

적 산업활동을 국가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기술력이 풍부한 기업의 미국 내 활

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접근이다. 이런 맥락에서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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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Act」가 제정되었다. 넷째, 미국 기술 인력의 질과 유연성을 경제안

보의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한다. 다섯째, 민간 및 공공 과학·엔지니어링 교류와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제협약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야 한다. 여섯째, 안정적인 경제안보를 위한 R&D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1)

한편 미국과 중국 등 경제 강대국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보호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비강대국들은 날로 증가하는 기술기반 경쟁에서 살아남

기 위한 전략으로 기술주권(technological sovereignty)론에 대한 관심을 높

이고 있다.2) 기술주권론은 Edler et al.(2020, 2023) 등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

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유럽 학자들이 주창한 개념으로, ‘국가가 번영과 경쟁

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기술을 내부적으로 개발하거나, 일방적인 의존을 피하

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조달함으로써 필요한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는 핵심 전략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조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권국가로서 기술적 자립도와 조달능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블록 내)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3)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영국, 호주, 대만 등은 AUKUS와 

CHIP4 같은 우방국 연대(friend-shoring) 형태의 경제 블록을 형성해 자원 

및 기술의 해외 공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산업 보호와 진흥 정책을 강화하

고자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내재화

를 촉진하고 핵심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R&D 자금을 투자하

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해외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국가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독립적인 기술 역량을 상실하고 글로벌 기술 

시스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기술 

1) Tyson and Guile(2021).

2) 기술주권시대의 시발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대략 미국의 화웨이 압박이 시작

된 2018년 전후부터로 해석하였음.

3) Edler et al.(2020); Edler et al.(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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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핵심기술을 통제하고 관세를 통한 무역압박을 

강화하는 노골적인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앞으로 ‘기술주권’은 상당 기간 각국 

산업기술혁신정책의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소버린 AI의 등장

소버린 AI(Sovereign AI)는 글로벌 기술경쟁 상황 속에서 각국이 데이터, 

컴퓨터, 모델, 클라우드와 규제 전반에서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에서 통

제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통칭한다. 소버린 AI는 미·중 반도체 

무역갈등으로 시작된 기술패권 흐름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Edler 

et al.(2020, 2023)이 주창한 기술주권 개념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

 기술주권론의 목적은 핵심 전략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조 역량을 유지하

고 발전시키는 데 있으며, 주권국가로서 기술적 자립도와 조달능력을 구축하고 

경제 블록 내에서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주권론이 제안하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소버린 AI의 범위와 특성

을 정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전략적 기술 식별이다. 모든 기술을 자국

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보·경제·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기술을 선정

해 집중해야 한다. 둘째, 의존의 관리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속에서 완전히 독

립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어느 영역에서 누구에게 의존하며, 그 의존을 어

떻게 완화하고 대체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거버넌스이다. 

기술주권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정책·규제·투자·국제협력의 설계가 핵심이며,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능력’을 

포함한다. 넷째, 사회적·민주적 맥락이다. 기술주권은 단순히 국가안보 차원을 

넘어 시민 사회가 기술 발전 방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데이터 주권 등

의 요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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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 정부의 AI 정책 방향

새 정부는 공격적인 AI 기술개발 투자와 과감한 규제완화를 지향하면서 다

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먼저 2025~30년에 총 100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

고 있으며, 여기에는 GPU 5만 장 확보, AI 데이터센터 12개 신설, 국가 AI 데

이터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된다. 조직 측면에서는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

실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 및 

예산심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AI 전공 대학원생 5,000명 추가 선발, 연 120만 명 규

모의 재직자 대상 디지털 교육, 해외 AI 전문가 유치(「이민법」 개정 논의 등)를 

추진 중이다. 규제혁신 측면에서는 판교·테크밸리 등 5곳을 AI 특구로 지정하

고 의료·금융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며, AI 제품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새 정부는 AI 진흥, 그중에서도 소버린 AI 구현에 중점을 둔 다양

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첫째는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 육성 사업으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9월 말 총 5,300억 원을 5개 국내 기업에 지원하여 한

국어와 한국문화 맞춤형 대규모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소버린 AI 프로

젝트’에 착수하였다. 선정 기업은 LG AI Research, SK텔레콤, 네이버클라우

드, NC AI, 업스테이지이며, 6개월마다 성과를 평가해 두 개 팀만 최종적으로 

지원을 이어가는 구조다.

둘째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방향이다. 대통령이 주재한 제

1차 국가 AI 위원회에서 ‘글로벌 AI 3대 강국(AI G3)’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GPU와 컴퓨팅 인프라를 15배 확충하고, 

민간 투자 65조 원을 유도하며, 산업·공공 전반의 AI 전환과 안전·보안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첨단 GPU 용량을 2030년까지 2026년 

수준의 15배 이상으로 늘리고, 국내 AI 반도체 상용화를 추진하며 국립 AI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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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팅센터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2024년부터 3년간 AI 분야에 민간 투

자 65조 원을 유치하기 위해 맞춤형 정부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산업 분야의 

AI 도입률을 70%, 공공 부문은 95%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전면적인 AI 전환을 

추진한다. 더불어 AI 안전과 보안 역량을 조기에 구축하여 글로벌 AI 거버넌스 

주도권도 확보하고자 한다.

셋째는 대규모 GPU 인프라 구축 및 AI 공장 조성이다. 2025년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엔비디아와 협력해 약 26만 개의 GPU를 도입

한다는 소버린 AI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NHN·카카오·네이버 등 클라우드 사업자가 5만 개 이상의 최신 GPU를 

배치하고, 삼성·SK·현대차 그룹 역시 각각 5만 개 규모의 AI 공장을 설립할 계

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 개 이상의 GPU를 확보하여 한국형 대형언어모

델(LLM) 개발을 추진해 연구기관, 스타트업, AI 기업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이를 통해 자동차, 제조, 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혁신을 촉

진할 핵심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2. 문제 인식: 현 소버린 AI 정책의 의의와 한계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AI 같은 첨단기술의 자원화와 무기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소버린 AI를 추진할 필요성이 크게 고조되는 시점이나, 한국은 미국

이나 중국만큼의 재정자원과 인적자원을 투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수시장의 

규모와 핵심기술의 비교우위, 글로벌 영향력 등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존재한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AI 정부정책은 진흥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

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소버린 AI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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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슈는 정부 주도의 전략이 가진 한계이다. 최근 대부분의 첨단기술 분

야에서는 민간의 역량이 압도적이며 우리 정부의 AI 전략 또한 민간 기업에게 

비용과 책임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우

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어려울 뿐더러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오히려 글로벌 빅테크와의 연합을 도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둘째는 민간 컨소시엄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국가 AI 구축을 위해 컨소시엄

과 연합이 형성되고 있으나, 네이버, LG, SKT, 삼성 등은 AI 시장에서 서로 경

쟁하는 관계이기에 핵심기술과 데이터를 공유하기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우선

할 가능성이 높다. AI 민간 컨소시엄도 과거 유사한 컨소시엄 사례들처럼 각 사

의 이해관계와 기술 표준, 기업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부 과제를 수

주하기 위한 형식적 연합체로 머무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는 레버리지의 착시효과이다. 현재 AI 경쟁의 핵심인 고성능 시스템 반

도체(GPU 등) 가치사슬에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라는 필수 부품을 공급한다

는 강점을 가진다. 하지만 반도체 설계와 플랫폼 주도권은 미국(엔비디아)과 중

국(화웨이)이 보유하고 있다.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도 분명한 강점이지만, 전력(특히 친환경 전환 포함)과 

수도 같은 기반 인프라 문제, 규제와 주민 반대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타

국과 비교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는 실질적인 비용편익 문제이다. 글로벌 LLM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는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수십조 원을 들여 

자체 모델을 만드는 것이 최신 모델을 API 형태로 저렴하게 활용하여 한국형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보다 효율적인지에 대한 냉정한 비용 편익 분석이 

필요하다. 핵무기와 유사하게 특정 AI 기술(예: AGI)을 확보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력적이지만,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된 것은 우리

가 TCP/IP 프로토콜이나 인터넷을 발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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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바탕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그 위에서 온라인 게임·전자상거

래·포털 등 ‘응용 서비스’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소버린 AI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풀스택 AI를 현실

적으로 어떤 범위와 규모로 추진해야 할지, 우리나라 정책 환경에 맞는 소버린 

AI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기술주권론의 관점에서 국내와 해외(중국·일본 등) 국

가들의 최신 정책동향을 검토하고(제2장 및 제3장),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소버린 AI와 관련된 핵심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정책적·전략적 논리를 분석한

다(제4장). 나아가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소버린 AI의 범위와 층위를 제안하

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포지셔닝을 포함한 소버린 AI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제5장 및 제6장).

3. 연구 방법론

가. 문헌연구

본 연구는 먼저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들이 발표해 온 주요 

AI 관련 정책을 정책보고서 및 정책문건 중심으로 수집한 뒤, 이를 비교·분석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스탠퍼드 AI Index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발

표한 주요 기술지표를 참고하여 각국 AI 정책의 방향성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기술패권 및 기술주권론과 관련된 학술논문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론

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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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ocus Group Interview

연구 과정에서는 AI, 기술경영, 산업정책, 행정 및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연

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고 추가적인 연구 아이템을 발굴

하였다.

다. 해외 전문가 인터뷰

제한된 연구기간을 감안하여 영국과 일본의 관련 전문가를 인터뷰하였고, 

이를 통해 두 국가가 추구하는 소버린 AI 정책의 지향점 및 한국과의 정책적 차

이점을 도출하였다. 인터뷰 대상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는 재무부 기

반시설 및 성장국장이 참여하였으며, 일본에서는 메르카리 AI 전환 팀장, 아오

야마가쿠인대학 경영대 학장 및 교수진, 동경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가 인터뷰

에 참여하였다.



제2장 글로벌 AI 정책 • 25

제2장 글로벌 AI 정책

본 보고서는 소버린 AI가 산업전략(투자·인프라)–거버넌스(규제·표준)–대
외전략(동맹·수출통제)–언어·데이터 주권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 정책의제라

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국가를 선정

하였다. 

첫째, 미국, 중국, EU같이 글로벌 AI 가치사슬(칩–클라우드/컴퓨팅–기반모

델–응용·표준)에서 시장과 기술 및 규범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를 선정하

였다. 둘째, 소버린 AI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1) 독

자 생태계 구축형(중국), (2) 연합형·규범주도형(EU 및 영국), (3) 동맹·플랫폼 

수출형(미국) 등 서로 다른 정책 모델을 대표하는 국가를 선정하였다. 셋째, 최

근 1~2년 사이 컴퓨팅·데이터센터·국부펀드 기반의 초대형 투자로 소버린 AI 

실행력이 급격히 상승한 국가를 포함하여, 자본과 인프라 기반의 추격형(중동) 

모델을 별도 선정하였다. 넷째, 한국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비교사례로서 인구

구조·산업구조가 유사하면서도 자국어 LLM 클라우드 자립 및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실용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일본을 포함하였다.



26 • 지속가능한 소버린 AI 확보전략을 위한 정책연구

1. 영국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가. 영국의 소버린 AI 정책 동향4)

영국 정부는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22일 발표한 「국가 AI 전략(UK National AI Strategy)」을 통해 AI 초강대국

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전략은 단순한 AI 도입을 넘어 2025년 

Sovereign AI Unit을 출범시킴으로써 데이터·컴퓨팅 인프라·인재·기업 생태

계까지 포함한 국가 단위의 AI 주권 획득을 핵심으로 한다.

영국에서의 소버린 AI는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인력과 기업 생태계를 포

함하여 AI 개발과 배포, 거버넌스를 국가 단위로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을 의미한다.

글로벌 AI 경쟁에서 디지털·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기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영국은 AI 선도국(AI maker)

으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이미 글로벌 AI 시장

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AI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경쟁력

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투자가 필요하

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정책 목표 측면에서 영국 정부는 AI 생태계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체계적

인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가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

으로는 장기적 수요를 고려해 AI 생태계를 강화하고 혁신가들이 AI를 개발하

는 데 필요한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또한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AI의 혜택이 공공 부문을 포함한 

모든 지역과 산업 분야에 고르게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성과 보안을 보장하고 시민의 권리를 

4) GOV UK(2021), “National AI Strategy”(검색일: 2025. 11. 8.).



제2장 글로벌 AI 정책 • 27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나아가 영국 정부는 GPT-4o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1억 파

운드(약 1,742억 원)를 투입하고, 슈퍼컴퓨터 등 AI 인프라 구축에는 9억 파운

드(약 1조 5,682억 원)를 투자하고 있다.5) 영국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LLM

인 브릿 GPT(BritGPT) 개발을 선언하기도 했는데, 이는 OpenAI와 구글 등 

미국 기업 중심의 AI 패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소버린 AI 역량을 강화

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나. 「AI 기회 행동계획」(2025. 1.)6)

영국 정부는 2020년대 중반 이후 AI 기술이 경제와 산업 전반의 생산성, 공

공서비스 효율, 국가안보 및 기술주권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

라 AI를 단순한 민간 혁신 수단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

이 커졌다고 판단하였다. 2021년 발표된 「UK National AI Strategy」는 중장

기 비전을 제시했으나, 실행 단계에서 산업 생태계 간 연계 부족과 공공 부문에

서의 적용 한계, 컴퓨팅 인프라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는 AI 활성화와 AI 개발 역량 강화를 목표

로 2025년 1월 13일 「AI 기회 행동계획(AI Opportunities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본 계획은 AI 기술이 영국의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공공서비스 혁신을 견

인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종합 전략 로드맵에 해당한다. AI를 통해 경제성장, 공

공서비스 혁신, 개인 기회 증대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세 가

지 핵심 실행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표 2-1 참고).

5) GOV UK(2023), “Initial £100 million for expert taskforce to help UK build and adopt next 

generation of safe AI”; 영국 정부(2023), “UK announces plans to invest up to £900 million in 

exascale supercomputer and AI research infrastructure”(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11. 8.).

6) GOV UK(2025), “AI Opportunities Action Plan: government response”(검색일: 202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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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AI 기회 행동계획」 3대 핵심 실행 분야

핵심 분야 내용

AI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AI 성장을 위한 AI 인프라, 데이터, 인재, 제도적 기반 마련

AI를 통한 생활 변화 ⦁AI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자국 AI 역량 보호
⦁영국이 AI 활용국(AI taker)이 아닌 AI 선도국(AI maker)으로 

도약하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 

자료: GOV UK(2025), “AI Opportunities Action Plan: government response”(검색일: 2025. 11. 8.) 저자 재구성.

「AI 기회 행동계획」은 총 50개의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프라, 데

이터, 인재, 공공서비스, 규제 등 AI 생태계 전 주기를 포괄하는 주요 계획과 추

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표 2-2]는 「AI 기회 행동계획」 주요 계획 및 추진 과

제를 보여준다. 

표 2-2. 「AI 기회 행동계획」 주요 계획 및 추진과제

분야 세부 내용

인프라/컴퓨팅

⦁AI 연구자원(AIRR) 용량 20배 확대

⦁AI 혁신 클러스터(AI Growth Zones) 조성, 영국원자력청(UKAEA) 연구시설과 

연계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신속 승인 체계 도입 

및 전력망 접근성 개선, 2025년 3/4분기까지 AI 성장 지대 추가 지정 예정

공공 및 

민간데이터 

활용 확대

⦁국가 데이터 라이브러리(National Data Library) 구축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추진, 영국 미디어 학습 데

이터셋(British Media Learning Dataset) 구축 및 국제 라이선싱 추진, 국가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통해 5대 고잠재력(High-Impact) 공공데이터셋 개방 

추진

AI 인재 양성 및 

확보

⦁대학과 협력하여 AI 학위과정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강화, 여성과 소외 계층의 

AI 분야 진입 촉진을 통한 다양성 증대, AI 전용 장학 프로그램(로즈·마샬 장학

금 수준) 신설, AI 전문가 영입을 위한 이민제도 개혁 및 비자 절차 간소화 

공공서비스 

⦁12억 파운드 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AI Exemplars Program’을 실시

⦁폐암 진단을 위한 흉부 X-ray 및 CT 스캔용 신기술 개발, 생성형 AI(Generative 

AI)와 규칙 기반 채점 도구를 활용한 자동 채점 시스템, 공공기관의 콜센터 및 

민원 처리 시스템에 AI를 적용한 사례 관리(case work)와 서비스 응답 속도 

개선, 각 부처의 내부 업무 프로세스 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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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분야 세부 내용

AI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AI 안전연구소(AISI) 확대 운영을 통해 AI 모델의 사전 평가·위험 분석 강화, 

유연하고 비례적인(proportionate)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분야별 규제기관의 

혁신 촉진형 규제자 역할 수행 유도

규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존 규제기관을 활용하는 적응형 거버넌스를 유지

⦁AI 안전연구소의 역할을 강화하여 프런티어 AI 모델의 사전 안전성 테스트 지원

민관 협력 

⦁AI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구축, AI 시장의 

최대 수요자이자 시장형성자(Market Maker)로 정부 설정 및 API 기반 디지털 

정부 인프라, 전자 인보이스, 조달 개혁 등 추진, 생명과학, 금융, 창조산업 등 

분야별 AI 산업 챔피언(Industry Champion) 지정 및 전국 단위 AI 채택 확산

을 통한 지역경제 생산성 격차 해소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민첩한 거버넌스, 데이터 공유, 총리·재무부 중심의 강력한 중앙 리더십을 통해 

AI 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지속적 조정(adaptive governance) 실현

자료: GOV UK(2025), “AI Opportunities Action Plan: government response”(검색일: 2025. 11. 8.) 저자 재구성.

다. Sovereign AI Unit(2025. 7.)7)

영국 정부는 과학혁신기술부(DSIT) 산하에 Sovereign AI Unit을 신설하여 

AI 기술주권 생태계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조직은 자국 기업 투

자, 데이터 개방, 인재 유치와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을 핵심 축으로 운영된

다. 또한 국가 데이터 라이브러리(National Data Library)와 협력하여 AI 연

구와 산업 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고잠재력 데이터셋을 민관 협력 기

업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셋 개방(Making available high-potential data 

sets)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의 최고 수준의 AI 인재가 영

국으로 재정착(relocate)하여 영국 내 파트너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AI 인재 유치 및 지원(Supporting top AI talent) 정책도 병행된다. 마지막

으로 OpenAI, Anthropic 등 프런티어 AI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영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가 최신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런티어 AI 

7) GOV UK(2025), “Sovereign AI Unit”(검색일: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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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의 협력 구축(Building relationships with Frontier AI companies)

을 추진하고 있다.

Sovereign AI Unit의 핵심 프레임워크는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통합하

고 접근, 영향, 가치 측면에서 자립적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AI를 영국의 번영·경제·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운영된

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첨단 범용 AI 모델(general purpose AI models)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Access’, 둘째, 동맹국 및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파트

너들과 협력하여 AI 개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Influence’, 셋째, AI의 

경제적 이익이 사회 전반으로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Value’가 세부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예산 측면에서는 프런티어 AI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

십 구축, 영국 내 AI 대표기업(National Champions) 육성을 위한 투자, 영국

의 강점을 활용한 AI 생태계 강화를 위해 총 5억 파운드(£500 million)를 투입

한다. 구체적으로는 OpenAI, 앤트로픽, 엔비디아 같은 프런티어 AI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영국 비즈니스은행(British Business Bank)을 통한 자

금 지원, 인재 및 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Encode Fellowship을 통한 AI 생태

계 강화가 주요 투자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표 2-3. Sovereign AI Unit 주요 임무 및 기능

핵심 기능 주요 내용

투자 및 챔피언 육성

⦁영국 AI 기업에 투자: 영국 내 AI 대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영국 

및 영국 비즈니스은행과 협력하여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규

모를 확대함.

AI 자산 및 인프라 구축

⦁핵심 AI 자산 개발: AI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 컴퓨팅 자원(Compute), 

인재 등 핵심 인에이블러(Enablers)를 생성하고, 개발함(예: OpenBind 

컨소시엄에 시드 펀딩 제공).

프런티어 AI 협력 강화

⦁프런티어 AI 기업 유치: 최첨단 AI 기술개발의 혜택을 영국 공공 및 민

간 부문이 누릴 수 있도록 선도적인 AI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함.

자료: GOV UK(2025), “Sovereign AI Unit”(검색일: 2025. 11. 5.)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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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ereign AI Unit은 고립된 조직이 아니라, 영국 전역에서 AI 생태계를 조

성하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핵심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로 운

영된다. 

Sovereign AI Unit은 영국의 AI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과학혁신기술부(DSIT)는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과 정

책 집행을 담당하고 AI 안전연구소(AISI)는 첨단 AI 모델의 안전성과 보안을 

위한 평가와 정책 개발을 수행한다. Innovate UK는 AI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펀딩을 제공하고, 영국 비즈니스은행은 AI 스타트업과 스케일

업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며, AI 혁신 클러스터(AIGZs)는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주도해 지역 기반의 AI 혁신지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처럼 여러 기관과의 협

력적 구조를 통해 Sovereign AI Unit은 영국의 AI 기술주권 확보와 생태계 강

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표 2-4. Sovereign AI Unit 협력 기관

협력 기관 주요 내용

DSIT(모부처)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AI 전략과의 일관성 유지 및 정책 집행

AI 안전연구소(AISI) ⦁최첨단 AI 모델의 안전성 및 보안 관련 정보공유 및 정책 연계

Innovate UK ⦁AI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펀딩 프로그램 공동 운영

영국 비즈니스은행 ⦁AI 스타트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스케일업(Scale-Up) 촉진

총리실 및 내각 ⦁AI 정책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 확보 및 범정부적 실행력 확보

AI 혁신 클러스터

(AIGZs)
⦁AI 인프라(데이터센터, 컴퓨팅) 구축 지역 지정 및 지원 주도

자료: GOV UK(2025), “Sovereign AI Unit”(검색일: 2025. 11. 5.)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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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I 안전연구소(AISI)(2023. 11.)

영국 정부 산하의 AI 안전전담기관인 AI 안전연구소(AISI)는 ‘AI 위험 연구,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모델 검증 및 표준화,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세계 최

고 수준의 AI 안전 거버넌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ISI의 목표는 고도화

된 인공지능(advanced AI)이 제기하는 위험에 대해 정부가 과학적이고 기술

적인 이해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

보함으로써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영국 전역에서 AI의 혜택

을 안전하게 확산한다는 비전을 견지한다.

주요 활동은 첨단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Frontier AI Risks)에 대한 기

술적 이해를 심화하고, 국제 협력과 민관 공조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의 확

산(diffusion)을 촉진하는 것이다. 더불어 AISI를 세계적 수준의 기관으로 발

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우선순위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추진 과제이다.

국제 협력 측면에서 AISI는 전 세계 AISI의 설립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

축을 주도하며, 국제적 AI 안전 거버넌스 및 공동 테스트 체계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10개의 AISI 설립을 견인하고 

AI 안전 거버넌스의 국제적 표준 형성에 기여하며, 미국과 공동 테스트를 수행

하고, 캐나다,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글로벌 

AISI 네트워크(network of AISIs) 설립을 주도하였다.8) 연구 성과 측면에서

도 500만 파운드 규모의 AI 보안 연구기금 조성, 국제 AI 안전 보고서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발간, AI 보안 연구 어젠다(Research 

Agenda) 발표, ‘Inspect’ 플랫폼의 오픈소스화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며 글

로벌 AI 안전 분야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9)

8) Desmarais, Anna(2024), “World leaders agree to launch network of AI safety institutes”(검

색일: 2025. 11. 5.).

9) GOV UK(2024), “Cutting-edge research on AI security bolstered with new challeng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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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영국의 주요 AI 정책 조직 비교

구분 Office for AI Sovereign AI Unit AI Security Institute

소속 부처
과학혁신기술부(DSIT) 산하 

AI 정책국 소속
과학혁신기술부(DSIT) 산하 과학혁신기술부(DSIT)

설립 시기 2018년 설립 2025년 7월 공식 출범 2023년 11월 출범

조직 형태 정책 총괄 조정 사무국 정부 내 전략 유닛 정부 산하 연구소

주요 목적

⦁AI 거버넌스 및 전략 총괄

⦁국가 AI 전략 수립 및 부

처 간 조정

⦁데이터·컴퓨팅·인재 등 핵

심자산 확보

⦁영국 내 AI 기술자립 및 

산업 육성

⦁AI 안전성 및 위험관리

⦁Frontier AI 모델의 검증·

평가·테스트 수행

⦁글로벌 안전성 표준 선도

핵심 기능

⦁국가 AI 전략 수립

⦁규제 샌드박스 및 AI 윤리

정책 총괄

⦁산업계·학계 협력 플랫폼 

운영

⦁국내 AI 스타트업 투자 및 

육성

⦁OpenAI, 엔비디아 등과 MOU

체결

⦁AI Compute·데이터 인프

라 확대

⦁Frontier AI 모델의 위험 

분석

⦁모델 평가·시뮬레이션 및 

안전성 테스트

⦁국제 AI 안전 협력 주도

예산 규모 ⦁다년도 예산(DSIT 내 연계) ⦁최대 500만 파운드 지원 ⦁초기 정부 지원 

협력 주체 ⦁전 부처, 산업계, 학계
⦁Innovate UK, 영국 비즈

니스은행, OpenAI, 엔비디아

⦁Frontier AI 기업, 미국 

NIST, EU AI Office

중점 분야 ⦁정책·거버넌스 조정 ⦁산업·경제 성장 및 국가안보 ⦁안전·윤리·검증

조직 성격
⦁AI 정책 및 거버넌스의 조

정 허브

⦁AI 주권 역량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추진 유닛

⦁AI 모델 안전성 검증을 위

한 기술 전문 기관

자료: GOV UK(2025), “Sovereign AI Unit”(검색일: 2025. 11. 5.) 저자 재구성.

마. 국제협력: 2025년 미·영 기술 파트너십10)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술주권

(technological sovereignty)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

to ramp up public trust and adoption”; AI Security Institute(2025)(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11. 5.).

10) GOV UK(2025), “US–UK pact will boost advances in drug discovery, create tens of 

thousands of jobs and transform lives”; The White House(2025), “President Trump Signs 

Technology Prosperity Deal with United Kingdom”(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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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과 영국은 2025년 AI 인프라, 연구개발, 표준화, 안전, 핵기술, 양자 기술

혁신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미·영 기술 파트너십(US–UK Technology 

Partnership)’을 체결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의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

고 글로벌 AI 경쟁력을 공동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영 양국은 AI 생태계 전반의 공동 성장과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를 목

표로 ‘AI 인프라 및 하드웨어 공동 구축’, ‘AI 기반 연구개발 협력 강화’, ‘AI 표

준화 및 안전협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AI 

인프라 및 하드웨어 공동 구축 분야에서 미·영 양국은 강력한 AI 인프라와 하

드웨어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양국 간 AI 기술 수출을 촉진하며 칩, 데이터센

터, AI 모델 등 AI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산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OpenAI와 엔비디아는 영국 내 AI 인프라 구축에 수십억 파

운드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220억 파운드, 구글은 

50억 파운드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AI 기반 연구개발 협력 강화 

측면에서는 양국이 AI를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주요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AI 표준화 및 안

전협력 강화 측면에서는 미국의 AI 표준 및 혁신센터(US Centre for AI 

Standards and Innovation)와 영국의 AI 안전연구소(UK AI Security 

Institute) 간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파트너십에는 핵과 양자 분야의 

혁신 협력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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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가. 일본의 AI 정책 동향

일본은 급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사회문제에 직면하면서 인공

지능을 생산성 향상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

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산업 자동화·효율화, 디지털 전환(DX), 스마트 행정 구현이 국가적 과제

로 부상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AI를 단순한 기술혁신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전

반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고, 정부·산업·학계 간 협력

을 기반으로 한 AI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소버린 AI 정책보다는 자국 내에서 AI 학습·추론을 수

행할 수 있는 연산 인프라와 클라우드 자립을 추진하는 경향이 크다. AI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세계에서 

가장 AI 친화적인 국가’ 실현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기조 속

에서 2024년 4월 OpenAI가 아시아 최초로 도쿄 사무소를 설립하였고, 이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일본 내 AI 데이터센

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였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AI 인재 육성, 연구

개발 촉진, AI 윤리·거버넌스 과제 대응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AI 기

술의 사회적 구현을 가속화하고 국가 전체의 AI 산업 생태계 성장 기반을 공고

히 하고 있다.11)

이 외에도 일본은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약 725억 엔(약 

6,200억 원)의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엔비디아와 협력하여 일본어 특화 거

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고 있다.12) 동시에 생성형 AI 인재 역량 강화, 일본

11) 스트라베이스(2025), pp. 43~45.

1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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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모델 개발 지원, 자연재해 대응 및 기후 회복력을 위한 AI 도입을 확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GENIAC(2024. 2.)

GENIAC(Generative AI Accelerator Challenge)은 일본 경제산업성과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생성형 AI 개발 능력 강

화를 위한 핵심 국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정부는 AI 개발의 

필수 인프라인 고성능 GPU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일본의 AI 스타트업과 연

구기관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생성형 AI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GENIAC의 목표는 일본이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글로벌 AI 산업 의존에서 벗

어나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세계적 수준의 LLM 개발 기반을 국

내에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국 스타트업과 기업의 

생성형 AI 연구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6. GENIAC의 주요 목표

구분 주요 내용

독자적인 생성형 AI 생태계 조성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 주도의 AI 산업 의존도에서 벗어나 일

본 자체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AI 기반을 구축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생성형 AI의 핵심기술인 LLM 등을 포함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컴퓨팅 자원 확보 지원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최신 고성능 GPU 등의 컴퓨팅 인프

라를 제공하여 연구기관 및 스타트업의 개발을 가속화

AI 활용 및 사회구현 촉진

⦁개발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의 사회 적용 및 실증 사례를 창출하고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협력을 촉진

자료: METI(2024), 「生成AIの開発力強化に向けたプロジェクト「GENIAC」を開始します」(검색일: 202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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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GENIAC의 핵심 지원 분야는 컴퓨팅 자원 조달 지원, 데이터 활용 지

원, 지식 공유 커뮤니티 활동 지원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GENIAC은 GPU 

자원과 데이터 연계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업 간 데이터 협력과 연구자 커뮤니

티를 조성함으로써 AI 개발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 밖에도 AI 개발과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의 제도

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표 2-7. GENIAC의 주요 지원 분야

구분 주요 내용

컴퓨팅 자원(GPU) 

및 자금지원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1차 사이클에서는 총 10개 기업이 선정되

어 300명 이상의 엔지니어가 실시간으로 GPU·클라우드 등 대규모 컴퓨팅 

자원에 접근하여 실질적인 모델 훈련 및 데이터 실험을 수행

⦁2024년 10월부터 시작된 2차 사이클에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언어모델

뿐 아니라 이미지·동영상·음성 등 멀티모달 모델 개발과, 애니메이션·관광·화

학·신약개발 등 산업 특화형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는 20개 기업 

및 연구기관이 새롭게 선정되어 지원

데이터 활용

(Data Utilization) 

지원

⦁기업 간 데이터 연계를 적극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

할 수 있는 공공-민간 데이터 허브 구축을 병행

⦁이를 통해 의료·제조·콘텐츠 등 각 산업 분야의 도메인에 특화된 생성형 AI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일본 내 AI 생태계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

지식공유 커뮤니티

(Community & 

Knowledge 

Sharing) 지원

⦁개발자와 연구자 간 지식 교류를 촉진하는 협업 플랫폼으로 운영

⦁구글, 메타 등 해외 선도기업 엔지니어를 초청한 온라인·오프라인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 간 문제 해결 스터디, 매칭 이벤트, 피드백 

세션 등을 운영함으로써 AI 개발자들의 실무 역량과 협업 능력을 강화

⦁GENIAC은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컴퓨팅 인프라 접근성, 데이터 활용 기

반, 전문가 네트워크 제공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스타트업이 기술개발이라는 

본질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

⦁Sakana AI나 Preferred Elements와 같은 기업이 GENIAC 1차 사이클에

서 단기간에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것은 이 같은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실효

성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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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계속

구분 주요 내용

제도적 기반 정비

⦁2019년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정보해석에 관한 권리 제한 조항’이 신설

되어 AI 개발이나 기계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저

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

⦁이 개정으로 인해 기계학습과 딥러닝 과정이 ‘정보해석’의 범위에 명확히 포

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AI 개발자들은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자유롭게 활

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

⦁또한 일본 정부는 AI 기술을 만드는 측면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산업 현장

에서 활용하는 주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예정

자료: 스트라베이스(2025), pp. 44~45 저자 재구성.

다. GENIAC 지원사례: Sakana AI

GENIAC의 대표적 지원 사례로는 Sakana AI를 들 수 있다. Sakana AI는 

2023년 8월 일본 도쿄에 설립된 AI 스타트업으로, 독자적인 기술적 접근 방식

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일본을 거점으로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AI 시장에 기여한다는 궁극적인 비전으로 설립되었으

며, 렌 이토(전 일본 외무성 외교관), 데이비드(전 구글 브레인 연구원), 리온 존

스(전 구글 AI 연구원)가 공동으로 이끌고 있다. 또한 “Sakana(さかな)”는 일

본어로 ‘물고기’를 의미하며, 물고기 떼의 집단적 움직임에서 착안해 여러 AI 

모듈이 협력하는 집단지능형 AI 모델 구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

을 갖는다.

리온 존스와 데이비드 하가 일본에서 창업을 선택한 배경에는 구글 같은 관

료화된 빅테크 환경이 더 이상 혁신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동시

에 일본 정부가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고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적이었

다는 요인이 작용했다. Sakana AI의 목표는 일본에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소

를 설립하여 일본과 동맹국이 21세기 후반에 직면할 기술적·사회적 과제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첨단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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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자를 통해 확보한 자원을 기반으로 인재 투자를 지속하고 최고의 인재 밀

도를 갖춘 AI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13) 이로써 일본이 AI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되찾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본과 국민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

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향한다. 

Sakana AI는 기존의 대규모 단일 모델이 중심이 되는 접근 방식과 달리, 다

수의 소형 모델을 상호 연계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Sakana AI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텍스트, 이미지, 코드,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다

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범용성 높은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표 2-8. Sakana AI 공동창업주

인물 인물 소개

⦁現) Sakana AI 공동창업자 겸 CEO

⦁前) 일본 외무성 외교관으로 근무(일본-EU 경제협력, 미일

안보조약 등 주요 국제협상 담당)

⦁前) 메르카리[Mercari Europe CEO(일본 최초 유니콘 기

업인 메르카리의 유럽 시장 진출 및 IPO 추진]

⦁前) Stability AI COO(글로벌 생성형 AI 기업에서 운영 

전반 및 전략 파트너십 총괄)

⦁(학력) 도쿄대학교 법학부(LL.B.) 졸업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LL.M.)

스탠퍼드대학교 동아시아학 석사(M.A.)렌 이토(Ren Ito)

⦁홍콩에서 태어난 후 캐나다로 이주해 캐나다에서 성장한 

인물로, 인공지능 연구자이자 기업가

⦁現) Sakana AI 공동창업자 겸 CEO

⦁前) 구글 브레인 재팬[Google Brain Japan 연구원, Research 

Scientist(생성형 AI, 신경진화(Neuro-evolution), 자기조직화 

복잡계(Complex Systems)) 등 연구 수행]

⦁前) 골드만 삭스 도쿄(Goldman Sachs Tokyo) Managing 

Director[도쿄 지사 고정수익(Fixed Income) 트레이딩 부문 

책임, 금융시장 분석 및 시스템 구축 담당]

⦁(학력) University of Toronto 공학 및 응용수학 학사

University of Toronto 공학 및 응용수학 석사

일본 도쿄대 박사 이수데이비드 하(David Ha)

13) Sakana AI(2024), “Announcing Our Series A”(검색일: 2025.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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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계속

인물 인물 소개

⦁영국 웨일스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자 인공지능 

연구자

⦁現) Sakana AI 공동창업자 겸이자 CTO(최고기술책임자)

⦁前) Google(AI 연구개발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

⦁(학력) University of Birmingham 인공지능 및 컴퓨터과학 

학사, University of Birmingham 인공지능 석사 

⦁(업적)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의 공동저자

  * 이 논문이 제안한 트랜스포머(Transformer) 아키텍처는 

현재 자연어처리(NLP) 및 생성형 AI 기술의 핵심틀

리온 존스(Llion Jones)

자료: 저자 정리.

Sakana AI는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성장을 가

속화하고 있다. 먼저 정부 협력 측면에서는 일본 디지털청의 GENIAC 프로그

램에 참여함으로써 GPU 인프라와 실증 프로젝트 자원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술교류 세션 및 워크숍을 통해 일본 내외 연구자 네트워크를 지속적

으로 확장하고 있다.14)

민간협력 측면에서는 약 2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펀딩 라운드를 발표하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였다. 시리즈 A 라운드는 New Enterprise Associates, 

Khosla Ventures, Lux Capital이 주도했으며, Translink Capital, 500 

Global, 엔비디아가 참여했다. 또한 일본 내 연구, 인프라 구축, AI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엔비디아와의 새로운 협력을 공식화했으며, MUFG, SMBC, 미즈

호 등 주요 금융기관과 NEC, SBI, 다이이치생명, 이토추, KDDI, 후지쯔, 노무

라, ANA, 도쿄마린 등 일본 주요 기업들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였다.15)

14) 스트라베이스(2025), pp. 43~45.

15) Sakana AI(2024), “Announcing Our Series A”(검색일: 2025.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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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Sakana AI와 글로벌 빅테크 AI

자료: Sakana AI, “Tokyo infections: day60”(검색일: 2025. 11. 8.).

Sakana AI는 설립 이후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으며, 2025년 2월에는 스마

트폰이나 PC에서 구동이 가능할 정도로 소규모이면서 일본어에도 특화된 언

어 모델 TinySwallow 1.5B를 개발하였다.16) 이 모델은 높은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어 일본 AI 생태계의 핵심 기술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Sakana AI

는 2024년 9월 엔비디아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11억 달러

(약 1,700억 엔)로 평가되었으며,17) 2025년 미-일 글로벌 이노베이션 챌린지

(US-Japan Global Innovation Challenge 2025)에 참가하여, Innovative 

Spirit Award를 수상하는 등 국제 경쟁력과 기술 혁신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18)

주력 산업 분야에서도 기존의 거대 단일 AI 모델 개발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소형 모델 중심의 새로운 AI 개발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는 물고기 떼나 벌떼와 같은 집단지능을 비롯한 자연적 시스템에서 영감

을 얻는 자연영감형(생물모방) AI 접근법을 채택해 집단지능과 진화 알고리즘

16) “Japan-based Sakana AI releases ‘TinySwallow-1.5B,’ a Japanese AI model that runs on 

iPhones”(2025. 1. 31.)(검색일: 2025. 11. 16.).

17) 「엔비디아, 日유니콘 ‘사카나AI’에 투자…포괄적 협력」(2024. 9. 4.)(검색일: 2025. 11. 16.).

18) Sakana AI(2025). “Sakana AI Wins Award at US-Japan Competition for Defense 

Innovation”(검색일: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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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AI 모델 설계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여러 AI 모델을 조합하고 교배하듯 새

로운 모델을 생성하는 모델 병합(Model Merge) 혹은 진화적 모듈화 방식을 

공개했으며, 나아가 시간과 동기화 개념을 신경망 구조에 도입한 Continuous 

Thought Machine(CTM)을 개발하는 등 독창적인 연구개발 전략을 추구하

고 있다.19)

응용 산업 측면에서는 국방·보안·바이오보안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생물학적 위협 탐지 및 진단(생물학적 방어), 정보의 정확

성 판단 및 허위 정보 방지 등에서 높은 활용 기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AI 

모델과 에이전트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여 생물학적 위협과 감염병에 

대한 예측·대응·평가·추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신 AI 생성 모델에서 생

성된 이미지를 감지하기 위한 자체 시스템도 개발하였다. 생물학적 위협을 탐

지하고 진단하는 기술과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고 허위 정보를 퇴치하는 기술

이 Sakana AI의 새로운 AI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 Sakana AI의 국방 및 바이오 보안 분야

주: 도쿄의 감염 확산을 예측하기 위한 에이전트 기반 인구 
이동 모델을 시연.

자료: Sakana AI, “Tokyo infections: day60”(검색일: 
2025. 11. 8.).

주: 전쟁·선전·재난 관련 실제 또는 생성형 이미지 식별 테
스트 사례.

자료: Sakana AI, “AI Generated Images found on 
the Internet that were detected by Sakana 
AI’s model”(검색일: 2025. 11. 8.).

19) ATPartners(2025), 『AIアルゴリズムのSakana AIが高額な再学習なしで強力なモデル構築を可能に』 

(검색일: 202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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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지쯔, NTT 및 파나소닉

Sakana AI 이외에도 일본은 주요 기업 주도로 자국어 특화 LLM 개발을 가

속화하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 자립과 산업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후지쯔

(Fujitsu)는 도쿄공업대, 도호쿠대, 이화학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일본어 특화 

13B 언어모델 Fugaku-LLM을 개발 및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트랜

스포머 성능을 향상시키는 강화 학습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20) NTT는 2023년 

11월 일본어 처리와 멀티모달 대응이 가능한 소형 LLM Tsuzumi를 공개하였고, 

40여 년간 축적해 온 자연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파나소닉은 스톡마크 모델에 자사 데이터를 학습시켜 일본어 특화 

Panasonic-LLM-100B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업무용 LLM

으로 주목받고 있다.

표 2-9. 일본 주요 AI 기업의 LLM 모델 특징

구분 Sakana AI 후지쯔 NTT 파나소닉

모델명

EvoLLM-JP,

EvoVLM-JP,

EvoSDXL-JP

Fugaku-LLM
tsuzumi 

(경량판/초경량판)

Panasonic-LLM-

100b

오픈소스 여부 오픈소스 

오픈소스

(연구 및 상업목적 

이용 가능)

상업용 서비스로 

제공 

(오픈소스 아님)

오픈소스

파라미터 크기 7B 13B 7B, 0.6B 100B

지원 언어 일본어
일본어, 영어

4,000억 토큰 학습
일본어, 영어 일본어

주요 특징
여러 LLM의 장점을 

결합한 진화적 모델

일본 산학연이 

공동 개발,

우수한 일본어 

처리능력, 소형 

경량화

문서, 그래픽, 청각 

등을 통합하는 

멀티모달 대응

스톡마크 모델-

100B 인스트럭트 

모델에 파나소닉HD 

기업데이터 학습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통합

20) 김성민(2024),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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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계속

구분 사카나 AI 후지쯔 NTT 파나소닉

컴퓨팅 인프라

엔비디아

(최대 투자자) 

플랫폼 활용

이화학연구소의 

슈퍼컴퓨터 

Fugaku를

이용하여 학습

후지쯔 국산 CPU 

활용

GPU 1~2개에서 

고속 추론 가능
정보 없음

자료: 김성민(2024), pp. 13~14.

3. 프랑스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가. 프랑스의 AI 정책 동향

프랑스는 AI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인프라·데이터·컴퓨팅 역량을 

유럽 중심으로 확보하는 디지털 주권(souveraineté numérique)을 핵심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에 종속되지 않는 AI 

제3의 길(third way)을 제시하며, AI 주권을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문제로 규정한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소버린 AI, 즉 모델, 데이터, 인프라를 국

내에서 통제하는 정책을 넘어, 유럽과 비유럽 국가 간 전략적 동맹을 통해 상호

의존적·연합형 주권을 구축하려는 접근으로 평가된다.

프랑스는 2018년 AI for Humanity 전략을 통해 국가 AI 전략을 본격화한 

이후, France 2030 계획을 통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21년에는 

클라우드 주권(cloud sovereignty) 강화를 위해 외국 기업이 소유한 데이터센

터에 대한 보안·소유권 규제를 강화하며 데이터 통제력을 확보하였다. 이어 

OpenAI 등 미국 모델에 대한 의존을 경계하며, EU 주도의 AI 역량 강화를 위

해 OpenEuroLLM 등 유럽 소유 슈퍼컴퓨터 기반 오픈소스 LLM 개발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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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있다.21)

2025년 2월 발표된 국가 AI 전략 3단계에서는 ① 연산 인프라 강화, ② 인재 

양성 및 유치, ③ AI 활용 촉진, ④ 신뢰성·책임성 확보를 핵심과제로 제시하였

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따라 총 1,090억 유로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를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확충, 슈퍼컴퓨터 및 고성능 연산(HPC) 역량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22)

현재 프랑스에는 1,000개 이상의 AI 스타트업이 존재하며, 헬스케어·양자

컴퓨팅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23) NVIDIA 

Inception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Alice & Bob, Quandela(양자), Moon 

Surgical(의료로봇) 등 차세대 AI 기반 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AI 연구진 규

모 또한 세계 상위권이다. Jean Zay 슈퍼컴퓨터를 중심으로 AI 학습·실험 기

반 역시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또한 Mistral AI, Bpifrance, UAE MGX 펀드, 엔비디아가 협력하여 파리 

인근에 1.4GW급 유럽 최대 규모 AI 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캠퍼스는 

학습–추론–배포로 이어지는 AI 모델 개발과 활용의 전 주기(end-to-end)를 

지원하는 주권형 AI 컴퓨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24)

나. Mistral AI(2023. 4.)

Mistral AI는 2023년 4월 구글 딥마인드와 메타 출신 연구원들이 설립한 

AI 스타트업으로, 설립 4주 만에 LLM 출시 계획을 발표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

았다. 자체 생성형 AI 모델 르 챗(Le Chat)을 개발하여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

21) European Commission(2024), “OpenEuroLLM – A European Family of Large Language 

Models”(검색일: 2025. 11. 19.).

22) NVIDIA Korea(2024), “France sovereign AI infrastructure”(검색일: 2025. 11. 19.).

23) Business France(2025), pp. 6-7. 

24) NVIDIA(2024), “NVIDIA Supports France’s Sovereign AI Infrastructure”(검색일: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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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 등 EU 주요 언어로 검색과 분석 기능을 구축함으로써 유럽 사용자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2-10. Mistral AI Mixtral 시리즈 특징

구분 특징

모델명
⦁Mixtral 7B, Mixtral 8×7B, Mixtral 8×22B, NeMo, Small/ Medium/ 

Large/Large 2

오픈소스 여부 ⦁오픈소스 모델로 제공

파라미터 크기 ⦁Mixtral 7B, Mixtral 8×7B, Mixtral 8×22B, NeMo(120억)

지원 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주요 특징
⦁LLM 글로벌 평가 2위 기록, GPT-4 터보 대비 20% 저렴한 비용, 다

양한 언어 지원

자료: 김성민(2024), p. 12.

2025년 현재 Mistral AI는 기업가치 117억 유로(약 19조 원)으로 평가받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엔비디아, 삼성전자, 세일즈포스 등이 투자에 참

여하였다.25)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Azure)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확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26)

다. Mistral AI–NVIDIA 프로젝트(2025. 6.)

프랑스는 독립적인 AI 인프라 확보와 유럽형 생성형 AI 생태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NVIDIA Grace Blackwell 시스템 기반으

로 약 18,000개의 GPU를 초기 단계에 배치하고 2026년까지 여러 지역으로 

시스템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Mistral AI는 오픈소스 AI 모델 개발 환경

을 동시에 지원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25) 「기업가치 19조원 인정받은 미스트랄AI…ASML ‘최대주주’ 등극」(2025. 9. 10.)(검색일: 2025. 11. 19.).

26) HPCwire(2024), “Microsoft and Mistral AI Announce New Partnership to Accelerate AI 

Innovation and Introduce Mistral Large First on Azure”(검색일: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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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로는 NVIDIA NIM 마이크로서비스(NIM: NVIDIA Inference 

Microservices) 형태로 최적화되어 제공되는 Mistral의 Nemotron 모델이 

있다. Nemotron은 높은 처리 속도와 낮은 지연시간을 구현하여 기업 환경에

서 AI 에이전트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에 최적화된 구조로 평

가되고 있으며, 특히 에이전틱 AI 워크플로우에 특화되어 코딩, 명령 추종, 함

수 호출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27) 이러한 기술적 성

과를 통해 기업 및 공공 부문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AI 전문성 내재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Mistral AI–NVIDIA 파트너십은 ‘소버린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유럽 내 주요 클라우드·기술 기업들과 협력하여 Blackwell 기반 

시스템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28) 이 파트너십은 Mistral이 AI 기업에서 

AI 인프라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확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더불어 이러한 확장 전략은 프랑스 외곽 파리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될 계

획인 1.4GW 규모의 AI 캠퍼스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사업과도 직접 연결된다.

4. EU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가. EU의 AI 정책 동향

EU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전문 AI 응용, 신기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AI 생

태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 협력을 기반으로 인프라 투자와 산업 전반

의 AI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대규모 단일시장과 숙련된 인력 풀이라는 

고유한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EU만의 독자적인 AI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27) NVIDIA Korea, “NVIDIA Nemotron – AI 에이전틱 워크로드 최적화 모델”(검색일: 2025. 11. 19.).

28) NVIDIA Korea(2024), “France sovereign AI infrastructure”(검색일: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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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U는 AI 인프라 국산화 자체보다 규범·표준·규제(신뢰·안전·기본권)를 

통해 글로벌 AI 질서를 설계하는 역량에 더 방점을 둔다. 이러한 방향성은 

2024년 6월 제정된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통해 구체

화되었으며 책임 있는 AI 활용을 전제한 혁신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2024년 6월 「인공지능법」을 구축함으로써 AI의 신뢰

성을 확보하고 EU 핵심 가치와 AI의 부합성을 확립할 수 있는 대규모 단일시

장을 마련하였다. EU는 높은 수준의 연구·과학 역량, 과학자 및 숙련 전문 인재 

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활발한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부문과 산업 노하우, 전문

지식도 갖추고 있다. 또한 개방형 데이터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

의 연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의 개방형 혁신 모델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으로 유럽 고성능컴퓨팅 공동사업(EuroHPC)을 통해 구축된 최첨단 슈퍼컴퓨

터 네트워크가 EU의 연산 역량을 대중에 개방하고 있으며, AI 혁신가와 연구

기관이 모델 훈련 및 조정을 위해 연산 자원을 활용하고 최첨단 모델 개발에 참

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픈소스에 기반한 역내 AI 모델 개

발은 지식공유 촉진, 협업 활성화, 전문 애플리케이션과의 통합 용이화, 투명성 

제고 등의 편익을 확보함으로써 유럽 AI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생태계의 급성

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AI 대륙 행동계획」(2025. 4.)29)

EU는 AI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위치를 확고히 하고 산업 및 경제 전반의 성

장동력을 강화하며, AI 솔루션이 사회와 경제 모든 영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하

도록 만드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진보된 인프라 구축을 통해 

29)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5), p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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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데이터 접근성 및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AI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경쟁력 제고, 인재 양성, 규제 합

리화를 통해 EU 역내 AI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자립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4월 9일 유럽의 AI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AI 대륙 행동계획(AI Continent Action Plan)」을 발표하며 

미국과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이 계획은 2월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2,000억 유로 규모의 InvestAI 계획의 후

속 조치로, AI 인프라 구축, 산업 적용 확대,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한 종합 AI 전

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EU는 이를 위해 EU 전역에 최소 13개의 AI 팩토리 배

치 및 최대 5개의 AI 기가팩토리 설립을 추진하며, 이를 토대로 현재 대비 3배 

이상의 컴퓨팅 역량 확장을 목표로 제시한다.

EU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복귀 직후 부통령 J.D. 밴스가 제기한 ‘EU의 과도

한 AI 규제가 AI 산업을 질식시킬 수 있다’는 비판과 EU 기업들의 규제 부담 호

소를 계기로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

였다. 기존 「인공지능법」을 유지하면서도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간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출범 예정인 

인공지능법 서비스 데스크(AI Act Service Desk)를 통해 기업의 규제 준수 지

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5~7년 내 EU 데이터센터 용량을 3배 확충하

는 것을 목표로 하는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loud & AI Development 

Act)」을 추진하여 인프라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AI 개발·추론에 필요한 클라우

드 역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50 • 지속가능한 소버린 AI 확보전략을 위한 정책연구

표 2-11. 「AI 대륙 행동계획」 컴퓨팅 인프라 부문 

구분 특징

핵심 전략 ⦁AI 팩토리-기가팩토리-클라우드 통합 인프라 구축

투자 규모 ⦁총 200억 유로(’25~’27년)

추진 주체 ⦁EuroHPC, InvestEU, TechEU, 회원국 정부, 민간 클라우드 기업

법제 기반 ⦁「인공지능법」, 「데이터법」,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

성과 목표 ⦁연산 자립성 확보, 데이터 주권 강화, 민간 생태계 활성화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5), p. 2 저자 재구성.

EU는 데이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데이터 연합 전략

(Data Union Strategy)을 수립하여 산업과 공공 부문 전반에서 데이터 공유

와 연계를 확대하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

해 EU는 데이터 랩을 통해 다양한 출처의 고품질 데이터를 통합 및 제공하고, 

이를 유럽 데이터 스페이스와 연계해 AI 개발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도 데이터 기반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건강 데이

터를 다루는 EHDS(European Health Data Space), 연구·교육 데이터를 공

유하는 오픈사이언스 클라우드(EOSC), 위성·지구 관측 데이터를 제공하는 코

페르니쿠스(Copernicus) 등 고가치 데이터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

다. 또한 2025년 출범한 ALT-DEIC 프로젝트30)를 통해 유럽 전역의 3,600여 

개 언어 데이터를 확보하여 다국어 AI 모델 경쟁력과 언어 다양성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0) ALT-DEIC 프로젝트는 EU가 유럽 전역의 언어 데이터를 수집·정비하여 다국어 AI 모델 경쟁력과 언

어 다양성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언어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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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AI 대륙 행동계획」 데이터 전략 부문

구분 특징

전략 비전 ⦁‘데이터 연합 전략’을 중심으로 AI 데이터 공유·활용 촉진

핵심 수단 ⦁데이터 랩, 공통 데이터 스페이스, 거버넌스법

투자 대상 ⦁의료, 헬스, 언어, 과학, 기후 등 고가치 AI 데이터 영역

기대효과

⦁회원국 간 건강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재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공통 프레임워크를 수립함으로써, 의료 분야의 AI 응용 프로그램 개발 

시 편향성을 줄이고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7개 회원국의 고품질 언어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다언어 데이터 

격차 해소, 유럽의 언어적･문화적 다양성 보존 등을 도모할 계획으로, 

단일시장의 언어 장벽이 제거될 경우 역내 무역이 최대 3,600억 유로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5), p. 2 저자 재구성.

EU는 낮은 AI 도입률(13.5%)을 개선하기 위해 Apply AI 전략을 추진하며 

제조, 우주항공, 에너지, 자동차, 제약, 로봇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AI 기술 

적용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디지털혁신허브(EDIHs)를 

AI 실험센터(Experience Centres for AI)로 전환하여, 기업과 공공 부문이 

AI 기술을 테스트, 파일럿, 인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AI 

실증 인프라는 EU 전체 지역의 85%를 포괄하도록 구축되고 있다.31)

또한 EU는 GenAI4EU 이니셔티브를 통해 보건, 에너지, 국방, 사이버 보안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생성형 AI 기술개발과 응용 프로그램 지원을 본격화하

고 있으며, Horizon Europe(2026~27년)과 연계하여 약 7억 유로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32) 공공 부문에서는 2025~29년 동안 추진되는 GovTech 프

로젝트를 통해 행정 효율화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과학 분야에서는 

2026년 발족 예정인 RAISE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기반 연구 인프라 및 데이터 

자원 통합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31)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5), pp. 10~11.

32) 위의 자료,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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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AI 대륙 행동계획」 핵심 분야 부문

구분 특징

핵심 목표 ⦁산업·공공 전반의 AI 도입 확대 및 혁신 가속화

핵심 수단 ⦁Apply AI 전략, EDIHs 전환, GenAI4EU, RAISE 이니셔티브

적용 대상 ⦁중소·중견 기업, 공공 부문, 과학기술 연구기관

연계 프로그램 ⦁Horizon Europe, AI 팩토리, 데이터 연합 전략

기대효과 ⦁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 효율 제고, 과학 연구 AI 통합 인프라 구축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5), p. 2 저자 재구성.

EU는 AI 인재 확보와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인재 전략을 추진하

고 있다. 먼저 EU는 AI 스킬 아카데미를 설립해 전문 인력 양성을 체계화하고 

장학금 제도와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AI 인증 학

위 신설 및 산업계 협력형 실무 교육을 통해 AI 인재 풀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AI 펠로우십과 MSCA Choose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인재 유치와 역

내 인재 유출 방지 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EU 인재 풀 구축과 법적 이동 지원 

체계인 Multipurpose Legal Gateway를 마련해 인재의 국가 간 이동을 촉진

하고 있다.33)

더불어 EU는 산업 전반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리스킬링과 업스킬링 

중심의 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민간 협력형 재교육 플랫폼

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

로써 경제·산업 부문의 AI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34)

33)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5), p. 15. 

34) 위의 자료,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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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AI 대륙 행동계획」 인재양성 부문

구분 특징

핵심 목표 ⦁AI 인재 양성·확보 및 산업·사회 전반 리스킬링 체계 구축

핵심 수단 ⦁AI 스킬 아카데미, AI 펠로우십 Fellowship, MSCA, 인재 풀

적용 대상 ⦁학생, 연구자, 산업 전문가, 공공 근로자, 일반 시민

적용 시기 ⦁2025~26년 단계별 추진

기대효과 ⦁AI 전문인력 공급 확대, 역외 인재 유출 방지, 사회 전반 AI 활용 역량 강화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5), p. 3 저자 재구성.

EU는 「인공지능법」 시행에 맞추어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법 준수를 지원하

기 위한 간소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5년 7월에는 

「인공지능법」 서비스 데스크를 출범시켜 기업이 법적 요구사항을 보다 수월하

게 이행할 수 있도록 법 준수 정보 제공, 상담 지원, 자가진단 도구 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AI 규제 샌드박스 및 유럽디지털혁신허

브(EDIHs)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고위험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력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며 해당 채널은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전략은 EU가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기업 혁신과 시장 성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균형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15. 「AI 대륙 행동계획」 규제 간소화 부문

구분 특징

핵심 법제 ⦁「인공지능법」 – EU 단일 시장 통합형 AI 규제 체계

핵심 기관 ⦁EU AI Office, AI Act Service Desk

적용 수단 ⦁4단계 위험분류제 + 규제 샌드박스 + 기술지원 데스크

적용 시기 ⦁2024년 8월 발효 → 2025~26년 단계적 시행

주요 목표 ⦁규제 일관성 확보, 중소기업 부담 완화, 고위험 AI 관리 강화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5), p. 3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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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가. 미국의 소버린 AI 정책 동향

미국의 경우 AI 분야에서 이미 기술 패권과 산업 패권을 보유한 국가로서, 

소위 ‘소버린 AI’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 체제를 만들기보다는 다른 나라가 소

버린 AI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관리하고 견제하는 전략에 더욱 집중한다. 즉 자

국 중심의 AI 기술 및 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공급망 규제, 외국

기업 제재 등을 통해 AI 핵심 역량(반도체·연산 인프라·AI 모델 기술 등)의 접

근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국제 기술 패권을 공고화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와 시장 주도 혁신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채택하였다. 특히 중국 등 주요 기술 경쟁국과의 AI·반도체 경쟁이 본격화되면

서 미국 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같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AI 기술 주도권 

확보가 국가 핵심과제로 부상하였다. 동시에 AI 확산이 허위 정보, 알고리즘 편

향,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를 

‘책임 있는 혁신’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마련된 AI 관련 규제와 지침들을 “미국

의 AI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하거나 재검토하였다.35) 

또한 “이데올로기적 편향 없는 AI”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특히 공공조달 및 

정부 계약 과정에서 활용되는 AI 모델이 정치적·이념적 편향이 없는 “중립적” 

상태여야 한다는 기준을 도입하였다.36) 2025년 7월 23일에는 「미국 AI 행동

계획(“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을 발표하고, 후속 

행정명령을 통해 데이터센터 인허가 신속화, AI 인프라 확대, 수출 지원을 포함

35) 행정명령 14179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인공

지능 분야에서 미국 리더십에 대한 장벽 제거) Sec. 4에서는 서명 후 180일 이내에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다.

36) 유준구(2025),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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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실행 조치를 제시하였다. 

규제 측면에서 미국은 연방 차원의 단일 AI 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주(州)

별 입법을 통한 차등 규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각 주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

한 거부권 및 고지 의무,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 알고리즘 차별 방지, 투명성 

확보 등의 조항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

에서 민간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AI 거버넌스 체계와 내부 규제 준수 시스템을 구

축해 대응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을 우선시하며 시장 중

심의 자발적 표준을 통해 산업의 혁신 역동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국제협력 측면에서 J.D. 밴스 부통령은 2025년 2월 미국의 새로운 AI 국제

협력 비전을 제시하며,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은 지속하되 “미국 이익 우선

(US-first)”이라는 실용적 외교 원칙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협력에서 미국의 독자적 AI 리더십 강화와 더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

맹국과의 기술 협력을 병행하는 이중적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협력의 목적은 

“가치 연대”가 아니라 “미국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적 이익 극대화”에 있다

고 정의하고 있다.37)

나. Stargate Project(2025. 1.)38)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2025년 1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공

식 발표한 초대형 AI 인프라 사업으로, OpenAI–Oracle–SoftBank가 공동으

로 추진하는 미국 내 초대형 AI 컴퓨팅·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

젝트는 초기 투자금 1,000억 달러를 기반으로 향후 4년간 최대 5,000억 달러

(약 700조 원) 규모로 확대해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에는 AI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 등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

37) 유준구(2025), pp. 23~27.

38) 윤정현(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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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 있다. 과거 반도체 및 인터넷 인프라 

확충 시기처럼 AI 핵심 인프라를 민간·공공 협력 형태로 구축하는 국가·기업 연

합 모델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텍사스같이 에너지 공급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대형 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전력 소비가 큰 AI 컴퓨팅 인프라의 특성과 

전력 안정성, 냉각 및 공간 확보 문제를 고려한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목적은 미국이 AI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

고 강화하기 위해 미국 내 여러 지역에 수 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건설하여 

수십만 개 GPU급 연산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전력 

및 전력망 인프라,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제조업 재생, 에너지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부가적 성과도 

기대된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전력 인프라, 냉각수 및 수자원 설비, 

반도체 공급망(GPU·AI 칩), AI 모델 개발 플랫폼 등을 통합 구축하는 국가 단위 

AI 인프라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텍사스 애빌린을 시작으로 20개 이상의 데이

터센터를 건설하는 계획을 통해 미국 내 AI 풀스택 생산 및 운영 능력 확보와 AI 

주권 강화를 추진한다. 나아가 AI·반도체·클라우드·투자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초대형 민관 합작 AI 인프라 사업으로, 미국 내에서 AI 풀스택 

생산·훈련·배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GPT 등 주요 모델을 안정적으

로 훈련하고 운영해 미국의 AI 주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방향성을 내포한다.

표 2-16.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주체 및 역할

구분 참여 기관 역할

운영책임 OpenAI 데이터센터 및 AI 인프라 운영 총괄

재정책임 소프트뱅크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

기술 파트너 오라클 클라우드·데이터센터 기술 지원

투자 파트너 MGX 투자 및 자본 파트너 역할

기타 기술 파트너 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서버·반도체·AI 연산 기술 제공

자료: OpenAI(2025), “Announcing the Stargate Project”(검색일: 2025. 11. 8.)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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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I 행동계획」(2025. 7.)39)

2025년 1월 23일 발표된 ‘미국의 인공지능(AI) 리더십을 위한 규제 철폐’ 

행정명령 지시의 일환으로,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이 같은 해 7월 23일 

공식 공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경쟁 승리 서밋(Winning the AI Race 

Summit)에서 해당 계획을 발표한 후 관련된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그는 AI 개발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번영에 뿌리를 둔 AI 개발을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를 천명하며, AI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철

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40) 이러한 방향성은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합치한다.

「AI 행동계획」의 목표는 하드웨어(AI·반도체)·소프트웨어·데이터 시스템·응

용 서비스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미국식 풀스택 AI 패키지를 해외에 수출

함으로써, 수출 확대와 동맹·우방국 중심의 AI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데 있

다. 이 패키지에는 AI에 최적화된 하드웨어(칩, 서버, 가속기), 데이터 처리 및 

분류 시스템, AI 모델과 관련 시스템, 보안 및 사이버 보안 기술, 산업·부문별 

맞춤형 AI 애플리케이션 등 AI 전 주기가 포함된다. 이는 미국 기반의 AI 생태

계를 수출 산업화하고, 글로벌 AI 기준과 인프라를 미국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해 

정부가 금융·투자·수출보증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우선순위 기반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반영한다.

본 계획의 특징은 안전보다 혁신에 방점을 두어 대내 AI 행정 규제를 최소화

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보안과 안보 관점에서는 대외 통제를 강화하

는 양면 전략을 취한다는 점이다.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미국의 핵심적인 

실행계획으로, AI 수출통제 이행 강화를 위해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강화하고 필요시 관세를 2차 제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41)

39) The White House(2025).

40) 유준구(2025), p. 15.

41) The White House(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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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AI를 국가안보 핵심기술로 규정하고 대중국 

수출통제 및 우방국과의 기술 봉쇄망을 구축해 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미국산 AI 칩과 모델을 사용하도록 우방국을 압박하는 포위 전

략(Encirclement Strategy)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이 독자 AI 기술 및 반도

체 개발을 가속화하자, 미국은 하드웨어 통제를 넘어 AI 생태계 전반에서 중국

을 배제하려는 안보 중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2-17. 「AI 행동계획」

구분 특징

실행계획
① AI 혁신 가속화, ② 미국 AI 인프라 구축, ③ 국제 AI 외교 및 안보 등 세 

가지 기둥으로 구성

행정명령
① 편향 없는 AI 원칙, ②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연방 허가절차 가속화, ③ 미

국산 AI 기술 패키지 수출 촉진

주요 내용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규제 철폐를 통한 혁신 촉진과 미국 

핵심 인프라 구축으로 적대국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기술 

기반의 AI 시스템 확산을 위한 수출진흥과 중국의 영향력 제지를 위한 외교․
안보적 활동 강화를 도모

자료: The White House(2025), p. 3, p. 14, p. 20 저자 재구성.

라. NIST 중심의 AI 전략42)

미국은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혁신의 한 분야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경제

안보, 그리고 기술주권의 핵심 축으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AI 생태계에서 자국 

기술과 인프라, 표준,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전략의 필수 

요소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미국의 혁신 및 산

업 경쟁력 촉진”이라는 본래의 기관 미션43) 아래 AI 분야에서 측정과 표준화의 

42) NIST(2023). 

43) NIST, “About NIST”(검색일: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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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 구축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한다. 

다시 말해 해외 의존 없이 자국 주도의 AI 인프라와 제품, 모델을 개발하고 관

리하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NIST의 표준·평가 체계 구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표 2-18. NIST 중심의 AI 전략

구분 특징

측정·평가·검증

⦁NIST는 AI 시스템의 성능, 신뢰성, 보안, 정확성 등을 평가하고 검증하

기 위한 측정과 표준 개발에 주력

⦁예컨대 AI Risk Management Framework(AI RMF)를 통해 위험관리 

체계를 제시

표준화 및 국제 표준 

영향력 확보

⦁미국 주도의 자발적 표준 개발을 통해 국제표준제정에 기여하고 이 표준

이 미국 기업 및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 확보하도록 설계

인프라·컴퓨팅 역량 및 

기술주권 강화

⦁미국 내 AI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이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NIST 전략 우선순위에도 “미국형 AI 혁신 촉진” 항목 추가

리스크 관리 및 신뢰성 

확보

⦁NIST가 발표한 AI RMF 등은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편향, 오류, 

안전성, 보안)을 기술-거버넌스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

공공-민간-국제 협력 

플랫폼 구축

⦁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표준, 평가, 테스트베드

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가 글로벌 생태계와 연계

되면서도 자국 주도권을 확보하도록 설계

자료: NIST(2023), pp. 7-25, pp. 37-38, pp. 41-42 저자 재구성.

미국의 AI 정책은 제도적 강제보다는 기술과 시장 중심의 표준화를 기반으

로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방향성을 갖는 민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준화, 안전, 신뢰성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미국 기업들이 국제 시장

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로 2023년 1월 발표된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 AI Risk Management Framework)는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배포

와 사용 전 단계에서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민간 공동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되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조직이 

AI 시스템을 설계, 개발, 배포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

고, 신뢰성 있는 AI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율적 지침으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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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과 도메인, 기술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공급망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

도록 범용성과 개방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2-3. AI RMF 개발 연혁

자료: NIST, “AI Risk Management Framework”(검색일: 2025. 11. 8.).

2024년 7월, 미국 NIST는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NIST AI 600-1)”

을 발표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리스크에 대응하

기 위한 체계적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역시 AI RMF와 동일하게 법적 강제성

을 갖지 않지만 향후 각국 정부와 기업이 AI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

립할 때 핵심적으로 참고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 2025년 9월 공개된 「NIST Strategy for American Technology 

Leadership」 문서에서는 AI를 포함한 핵심 신기술 분야 우선 전략을 제시하

며, 그중 하나로 ‘미국의 AI 혁신 주도권 유지’를 명시하였다.44) 이를 통해 

NIST가 단순히 안전성 기준과 표준을 제시하는 기관을 넘어 미국의 기술주권 

및 국제 AI 경쟁력 확보 전략의 실행 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I Standards: Federal Engagement” 자료에서는 NIST가 연방정부 내 

44) NIST(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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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표준 조정기관 역할, 즉 ‘Federal AI Standards Coordinator’를 수행하

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45) 이를 통해 NIST는 연방부처별로 분절된 AI 표준 

활동을 조율하고, 기술표준 개발을 정부·산업·학계·국제기구와 연계하는 허브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AI 표준 생태계를 구축한다.

마. 팍스 실리카(Pax Silica) 선언46)

팍스 실리카(Pax Silica) 선언은 첨단기술 공급망의 취약성과 외부 의존성

을 완화하고 공동 연구·개발, 제조, 인프라 구축을 촉진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공동 선언이다. 미국 국부무 주도로 일본, 한국, 싱가포르, 호주, 영국, 이스라

엘 등 동맹국과 신뢰 가능한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하였다. 본 선언은 주요 기술 

선도국들이 참여해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공급망 구축과 경제 안보 증진을 목표

로 2025년 12월 채택되었다.

팍스 실리카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기술과 공급망을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체계로 구축·보호하기 위한 국제 전략적 협력 이니셔티브로, 그 명칭에는 상징

적 의미가 담겨 있다. ‘Pax’는 라틴어로 평화, 안정, 번영을 의미하며 ‘Silica’

는 반도체와 AI 컴퓨팅의 핵심 원재료인 실리카(이산화규소), 즉 실리콘으로 

정제되는 물질을 가리킨다. 이는 AI 시대의 기술 주도권과 공급망 안정성이 국

제 질서의 평화와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는 명명이다.

팍스 실리카는 이른바 ‘실리콘 스택(silicon stack)47)’ 전반을 정책적 협력

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여기에는 핵심 광물과 에너지 투입 요소, 반도체 및 고

성능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관련 물류·제조 체계까지 기술 

공급망 전체가 포함되며, 이들 요소의 보안성과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

는 것이 핵심 목표다.

45) NIST, “AI Standards: Federal Engagement”(검색일: 2025. 11. 20.).

4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Pax Silica”(검색일: 2025. 12. 27.).

47) 핵심 광물과 에너지, 반도체·컴퓨팅,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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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니셔티브는 경제 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AI와 첨단 

기술의 기반이 되는 자원과 기술 역량을 동맹국 간 협력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단일 의존 구조를 완화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려

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 참여국들은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공급망 

생태계 구축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데이터센터, 

파운데이션 모델과 플랫폼, 컴퓨팅·반도체, 첨단 제조, 광물 정제 및 에너지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전략적 연결을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팍스 실리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아닌 비구속적 선공약

(declaration)의 형태이지만, 서명국들은 이를 통해 경제 안보와 기술 협력 강

화를 기반으로 한 공동 번영, 기술 진보, 상호 신뢰의 증진을 추구하겠다는 정

치적 의지를 명확히 했다. 또한 AI와 첨단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단순한 국가 경

쟁을 넘어 공공선(public good)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제 협력과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팍스 실리카를 통해 중국 중심의 첨단기술과 공급망 의존 구조

를 완화하고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경제 협력 질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조

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글로벌 기술 경쟁 국면에서 공급망의 안정성

을 제고하는 동시에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이다.

팍스 실리카 선언은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플랫폼 수출형 소버린 AI 전략을 

제도적·외교적으로 구체화한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소버린 AI를 자국 AI 기

술의 완전한 자립보다는 자국이 보유한 AI 핵심 플랫폼(반도체, 클라우드, 컴

퓨팅 인프라, 파운데이션 모델)을 글로벌 표준으로 확립하고 이를 동맹국에 확

산 및 연결함으로써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과 영향력을 유지하

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팍스 실리카는 이러한 전략하에서 동맹국들이 각

자 독립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미국 중심의 신뢰 가능

한 기술 스택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팍스 실리카가 실리콘 스택 전반을 협력 대상으로 설정한 점은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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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알고리즘 수준을 넘어 공급망, 인프라, 플랫폼 차원에서 동맹 기반의 구조

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려는 전략적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동맹국의 기

술주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동맹국이 자국 내에서 AI를 활용하고 운

영할 수 있는 제한적 소버린 AI를 허용하되 그 핵심 기반은 미국 주도의 기술과 

플랫폼 체계에 연결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기술을 폐쇄적으로 독점하기보다는 동맹국과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되 플랫폼과 표준, 공급망의 핵심 통제 지점을 선점하고 관리함으

로써 글로벌 AI 질서에서 중심적 위치를 유지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팍스 실리카

는 동맹·플랫폼 수출형 소버린 AI 전략이 외교, 안보, 경제 정책 전반으로 확장

되어 제도화된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소버린 AI가 더 이상 단

일 국가의 기술 자립 여부로 환원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동맹 네트워크 속에

서 기술, 플랫폼, 공급망을 매개로 재구성되는 권력과 주권의 형태임을 보여주

는 사례이다.

6. 사우디아라비아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가. 사우디아라비아의 AI 정책 동향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국가 중장기 국가전략인 「Vision 2030(경제 다

각화 및 사회개혁 전략)」하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정한다. 전략적으로는 AI 인프라(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초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거버넌스, 전문 인력 양성, 규제 및 정책 환경 조성 

등을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며, AI 산업 생태계 구축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버린 AI 정책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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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30」하에서 석유 의존 수출 탈피와 아랍어 LLM, 국가 차원의 데이

터 및 연산의 자립을 결합한 국가 AI 허브 전략으로 볼 수 있다. 

「Vision 2030」을 수립한 이후 사우디 정부는 2019년 Saudi Data & 

Artificial Intelligence Authority(SDAIA)를 설립하고 2020년에는 「National 

Strategy for Data & AI(NSDAI)」를 발표하였다. 「NSDAI」는 국가의 데이터 

및 AI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인재 양성, 

투자 확대, 법·제도 정비, 연구개발(R&D) 및 혁신 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 축으

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48)

인프라 및 산업에서 사우디는 AI 인프라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건설, 클라우드 및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

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이미 33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며 42개의 추가 

시설이 개발 중이다.49) 또한 2025년 5월에는 국영 투자펀드(Public Investment 

Fund, PIF) 산하에 AI 기업 HUMAIN을 설립하여 데이터센터- AI 모델 개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어지는 AI 전체 가치사슬을 국내에서 구축하는 전략을 

본격화하였다. 

인재 및 교육에서는 2025년 7월 기준, 사우디 공립학교에서 AI·기계학습 과목

을 정규 교육 과정에 도입하며 체계적인 AI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대규모 AI 전문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AI 리터러시 확산과 

연구 및 산업 전문 인재 양성이 핵심 전략이자 국가적 우선과제이다. 규제 및 윤리 

측면에서는 AI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법률(Regulation)은 아직 본격적으로 제정되

지 않았으며 현재는 가이드라인과 윤리 원칙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단

계이다. SDAIA가 데이터 및 AI 관련 정책, 규제, 윤리,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총괄

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전 부처의 데이터·AI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48) 사우디 데이터·AI청(2020), “National Strategy for Data & Artificial Intelligence(NSDAI)” 

(검색일: 2025. 11. 24.).

49) Middle East Institute(2025), “Realigning U.S.–Saudi relations for the AI era. Middle East 

Institute”(검색일: 202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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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Vision 2030 전략(2016. 4.)50)

사우디아라비아의 「Vision 2030」은 단순한 경제개혁 로드맵이 아니라 “석

유 의존형 경제에서 데이터와 기술 기반의 혁신국가로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국

가 대전략(National Transformation Strategy)이다. 이 전략은 경제 구조 

전환뿐 아니라 사회, 정부 시스템의 현대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국가혁신 계획

으로 기술, 데이터,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재정의한다.

「Vision 2030」은 “A vibrant society, a thriving economy, and an 

ambitious nation”이라는 비전 아래 사회·경제·정부 세 축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술혁신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비전은 국민 삶의 질 향

상, 혁신산업 육성, 정부 역량 강화라는 서로 맞물린 변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며, 특히 기술, 데이터, AI를 미래 성

장엔진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위치시킨 점이 특징이다.

표 2-19. 「Vision 2030」 추진 목표

구분 특징

경제 다각화
⦁석유 의존도를 축소하고, 제조·디지털·관광·헬스케어 등 비석유 부문 GDP 비

중을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

민간주도 성장 ⦁공공 부문 중심의 경제를 민간 투자와 혁신 중심 구조로 전환

디지털 경제 전환
⦁데이터, AI,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가 성장엔진으로 

육성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

⦁NEOM, THE LINE, Red Sea Project 등 미래도시, 청정에너지, 스마트교

통 혁신을 꾀하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

고용 및 인재 양성 ⦁청년과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AI·데이터·STEM 분야 교육 강화

국가 브랜드 강화 ⦁관광산업·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연간 외국인 방문객 1억 명 목표

자료: Vision 2030 Program Office, “Vision 2030”(검색일: 2025. 11. 10.).

50) Kingdom of Saudi Arabi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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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는 「Vision 2030」 달성을 위해 3단계 추진 체계를 구축해 

SDAIA가 총괄하도록 하였다. 「Vision 2030」의 실현 단계에서 사우디는 Vision 

Realization Programs(VRPs)를 운영하여 산업 혁신, 물류 역량 강화, 디지

털 정부, 삶의 질 개선 등 총 13개의 실현 프로그램을 통해 비전의 핵심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한다. 이러한 실행 체계는 경제·사회·행정 전 영역에 걸쳐 성

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구조를 갖는다.

다음으로 전략적 기관 단계에서는 SDAIA,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투자부

(MISA) 같은 핵심 기관들이 분야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SDAIA

는 데이터·AI 전략과 거버넌스를, PIF는 전략적 투자와 산업 육성을, MISA는 

해외 기업 유치 및 산업 활성화를 각각 총괄하며, 이러한 역할 분담은 「Vision 

2030」의 실행력과 정책 조정력을 높이는 핵심적 구조로 작동한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 및 글로벌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국제 기업과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

치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민간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을 확장해 적용한다. 이를 통해 사우디는 데이터센터, AI 인

프라,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물류 등 핵심산업에 해외 기술과 자본, 전문역량

을 결합해 성장을 가속화하고 자국 기업과 글로벌 기술기업의 공동연구, 합작 

투자 및 파일럿 프로젝트를 촉진하여 AI 기반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표 2-20. 「Vision 2030」 추진 체계

단계 특징

Vision Realization 

Programs(VRPs)

⦁13개 실현 프로그램 운영(예: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 Logistics 

Program, Digital Government Program, Quality of Life Program 등

전략적 기관 ⦁SDAIA(데이터·AI), PIF(투자), MISA(투자유치부) 등 핵심기관이 실행 주체

민관협력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국제 기업·투자자 유치 및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PPP 모델 확대

자료: Vision 2030 Program Office, “Vision 2030”(검색일: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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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는 「Vision 2030」 추진 과정에서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여러 핵심 성과를 도출하였다. 가장 뚜렷한 성과는 국가 경제구조에서 비석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 공공 및 민간 투자 규모의 지속적 증가, 그리고 

AI 산업화 진척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GDP에서 비석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2% 수준에서 2025년에는 51%로 증가한 점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비즈니스·기술·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한 경제 다각화 전략이 실질적

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51) 또한 공공 및 민간 투자가 빠르게 확

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부펀드의 운용 자산은 9천억 달러를 초과할 정도로 규

모가 확대되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자본이 혁신 산업 육성과 글로벌 전략 투자

로 연계되고 있다.52)

더불어 AI 산업화의 가시적 진전 역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미 33개의 

데이터센터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고, 전국에서 AI 교육이 확대되면서 인재 

기반과 산업 기반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53) 이러한 성과는 「Vision 2030」

이 단순한 선언적 비전이 아니라 경제 구조 전환, 기술혁신, 산업 경쟁력 강화

라는 실질적 결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HUMAIN 설립(2025. 7.)

2025년 5월 설립된 HUMAIN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주도해 출범한 

국영 AI 전문기업으로, 국가 AI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이자 ‘AI 국가 챔피언’ 역

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HUMAIN은 사우디의 AI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AI 역량을 고도화

해 AI 자립을 이루려는 「Vision 2030」의 핵심 실행기관으로 평가된다.

51) Government of Saudi Arabia(2024), pp. 41-42.

52) Ibid., p. 49. 

53) MCIT(2024), “Strategic Plan for Digital Infrastructure and Next-Generation Data Centers”

(검색일: 202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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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은 AI 모델, 데이터센터, 반도체 인프라를 모두 자국 내에서 통합 

구축하여 외국 기술(특히 미국·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글

로벌 AI 경쟁에서 독자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HUMAIN은 단순한 연

구개발기관이 아니라 AI 모델,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인프라 및 산업별 응용 

솔루션을 통합 제공하는 풀스택 AI 회사 구조로 설계되어 국가 차원에서 AI 가

치사슬을 자급화하는 기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HUMAIN은 사우디 데이터·AI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민간 부문의 

AI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거나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우디 전역

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아랍어 LLM 개발, 생성형 AI 연구 및 실증 등을 통합 

관리하며 국가 AI 생태계의 실행력, 확장성,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 

HUMAIN의 출범은 사우디가 AI를 미래 산업·경제 구조 전환의 핵심으로 삼고 

국가 차원의 풀스택 AI 역량을 갖추기 위한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HUMAIN의 정책적 의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AI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

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모델이 OpenAI와 엔비디아, 아마존이 결합된 형

태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HUMAIN은 AI 모델 개발(OpenAI), 

AI 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엔비디아), AI 기반 서비스 및 클라우드 생태계(아

마존)를 하나의 조직 안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구조이며, AI 연구–모델 

개발–컴퓨팅 자원–데이터센터–산업 응용까지 AI 가치사슬 전체를 단일 기업

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HUMAIN의 설계는 사우디가 「Vision 2030」의 핵심 전략으로 내세

우는 AI 기술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행기관이라는 점에 정책적 

의미가 있다. HUMAIN은 AI 기술, 모델, 인프라를 외국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자급화하려는 전략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AI를 석유 산업 이

후 시대의 국가 경쟁력 핵심 축으로 전환하려는 사우디의 국가적 목표를 반영

한다. 즉 HUMAIN은 단일 AI 기업이 아니라 사우디의 국가 기술전환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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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구동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와 산업 구조를 재

편하고 기술 자립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21. HUMAIN 핵심사업

구분 특징

AI 인프라
⦁초대형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구축(자국 내 GPU 클러스터 

운영 목표)

모델 개발 ⦁아랍어 LLM 및 생성형 AI 모델 개발

AI 서비스 ⦁공공서비스용 챗봇, 산업별 AI 솔루션(에너지·헬스케어·교육 등) 제공

국제협력 ⦁엔비디아, 화웨이, OpenAI 등 글로벌 AI 기업과 기술·투자 협력 논의 진행

투자 및 인수 ⦁PIF 자금을 기반으로 AI 스타트업, 반도체 기업 등에 전략적 투자 추진

자료: Public Investment Fund(2025), “Public Investment Fund (PIF)”(검색일: 2025. 11. 6.).

7. 아랍에미리트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가. 아랍에미리트의 AI 정책 동향

아랍에미리트는 2031년을 목표로 한 「UAE National Strategy for AI 

2031」을 통해 자국을 글로벌 AI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아랍에미리트의 소버린 AI 개념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 개발한 AI 모델, 자국 내 인프라, 데이터 주권,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자립

적이고 통제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54) 정부 주도로 디지

털 전환, 스마트 시티 구축, 테스트베드 구축 같은 AI 적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교적 규제 유연성이 높은 환경을 기반으로 빠르게 실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지리적 이점(중동 허브), 인프라 투자 여력, 비

교적 유연한 규제 환경을 바탕으로 AI 테스트베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정

54) U.S.-U.A.E. Business Council(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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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주도 거버넌스 체계와 디지털 전환(DX) 정책이 맞물려 공공서비스, 스마트 

도시, 물류·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AI 적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25년 4월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AI 기반 규제 인텔리전스 생태계(Regulatory 

Intelligence Ecosystem)를 도입해 입법·정책·사법 체계 간 AI 연계를 추진

하였으며,55)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규제와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데이터 기반

으로 고도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2025년 5월에는 아부다비 산하 연

구기관인 TII가 아랍어 특화 LLM ‘Falcon Arabic’을 공개했고,56) 지역 언어 

기반의 소버린 AI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언어·콘텐츠 AI 자립도를 증진하였다. 

더불어 AI 인프라 측면에서도 Stargate UAE 같은 대형 데이터센터 및 컴퓨팅 

캠퍼스(예: Stargate UAE)의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는 아랍에미리트가 

AI 연구-개발-추론-상용화 전 주기를 국경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

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나. 아랍에미리트 「인공지능 국가전략 2031」(2017. 10.)57)

2017년 10월에 시작된 「인공지능 국가전략(UAE National Strateg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31)」은 2031년까지 아랍에미리트를 세계적인 인

공지능 선도 국가로 탈바꿈시키고 의료·교육·교통·에너지·정부 서비스 등 다

양한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것을 목표이다. 이 전략은 헌신적인 리더십과 국제

협력, 산업 통합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공공서비스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동시

에 높이고 책임 있는 AI 도입의 글로벌 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지향한다. 2025

년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AI 기술의 경제 기여도를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효율

화를 강화하며, 글로벌 AI 거버넌스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AI 정책·제도·산

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55) UAE Government(2025).

56) TII(2025).

57)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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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는 글로벌 AI 허브라는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비전으로 

고급 인재 유치, AI 스타트업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데이터·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기술 리더십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윤리·거버넌스 관점에서도 책임 있는 

AI(Responsible & Trustworthy AI)를 국가 표준으로 정립하려는 목표 아래 

정부 서비스 혁신과 국민 생활 향상과 연결된 AI 활용을 중요한 전략 축으로 설

정한다.

표 2-22. 아랍에미리트 「인공지능 국가전략 2031」 주요 목표

구분 특징

AI 허브 구축 ⦁아랍에미리트를 글로벌 AI 중심지로 육성

AI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차원의 AI 경쟁우위 확보

혁신 인큐베이터 조성 ⦁AI 스타트업 및 연구개발 촉진

고객서비스 혁신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AI 인재양성 및 유치 ⦁미래 AI 기반 일자리 대비

연구역량 강화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기반 조성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AI 실험 및 데이터 공유 확대

AI 거버넌스 정립 ⦁윤리적·책임 있는 규제 체계 확립

자료: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2017), pp. 20-41.

아랍에미리트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체계는 중앙 집중형 거버넌스 구조로 

운영되며, 전반적인 감독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거래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처

럼 아랍에미리트는 정책·행정·투자·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다층적 거버넌

스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AI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인공지능 관련 규제 체계는 실증 중심의 유연한 입법 프로

세스를 특징으로 한다. 주요 전담기관은 2019년 두바이 미래재단과 협력해 설

립된 UAE 규제실험실(Regulations Lab)이며, 이 기관은 신기술을 실제 환경

에서 실험하고 평가한 뒤 제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형 입법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5년 4월에는 세계 최초로 AI 기반 규제 인텔리전스 생태계를 도

입하여 입법·사법·행정 데이터를 연계하고, 법제 제정 속도를 70% 단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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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UAE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헌장(UAE Charter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AI)」을 통해 AI의 윤리적·책임 있는 활용 원

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데이터보호법」, 「차별금지법」, 「소비자보호법」 

등 역시 AI 서비스와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표 2-23. 아랍에미리트 산업별 AI 적용 동향

분야 주요 내용 정책 및 기관

보건의료
Oyoon 감시시스템(얼굴·음성·번호판 

인식) 및 AI 진단 포드 도입
보건예방부(MoHAP)

교통 및 항공
자율주행차(2030년 25% 목표), 공항 

얼굴인식 출입관리, 항공노선 AI 최적화

RTA, 에미레이트 항공

(Emirates Airline)

금융
부정거래 탐지, 리스크관리, AI 

신용평가, 디지털 결제·AML 자동화
중앙은행, 금융감독당국

소매 및 유통
개인맞춤 추천, 재고관리, 가상 

피팅·AR, 챗봇 서비스
상공부·민간유통사

공공행정

Smart Dubai, Digital Dubai를 통한 

행정 서비스 자동화 및 AI 윤리 

가이드라인 발간

두바이 정부

자료: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2017), pp. 22-31.

8. 중국의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가. 중국의 소버린 AI 정책 동향

중국은 최근 미국 등 서방의 수출통제 강화와 오픈소스 기술 의존에 따른 제

약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AI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거버넌스를 

아우르는 전면적 자립 체계 구축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소

버린 AI 개념은 ‘AI 기술, 인프라, 데이터 및 제도적 통제를 국가 주권하에 두고 

외부 의존을 최소화하며 자국 주도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는 AI 생태계’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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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전략 수립-핵심기술 확보-산업·공공 분야 응용 

확산-규제·거버넌스 정비로 이어지는 단계적 선순환 구조를 정책 설계에 반영

하고 있다.

중국의 AI 정책은 단계적으로 진화해왔다. 먼저 최상위 설계기(2017년)는 

기술 추격국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였다. 특히 2016년 구

글 알파고가 정상급 프로 바둑 기사를 꺾은 사건은 정치계와 학계 전반에 큰 충

격을 주었다. 이 시기에 발표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은 중국 인공지능 

분야 최초의 국가급 전략 계획으로, 체계적인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순수 기술 진보와 산업 생태 조성을 넘어 농업·의료·제조 등 실물 경제

에서의 응용 확산을 명시했으며, 국가안보와 감시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 

포함하였다.

2018년 이후 산업·표준화 단계로 진입하며 글로벌 차원에서 기술혁신과 산

업구조 변화가 더욱 빨라지고 AI와 디지털 경제가 국가 간 경쟁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였다. 한편 첨단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대중 수출 규제와 기술 제

한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전략으로 격상하였다. 이

에 최상위 설계에 기반해 기술 병목을 해소하고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였다. 이 시기 중국은 AI를 포함한 전략기술 분야

에서 독자적 기술표준과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목표를 설정

하였다. 더불어 AI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발전 

경로와 책임 있는 혁신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물 경제 고도화를 뒷받침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새로운 생산 역량을 육성하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

2021년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AI를 국가전략의 최우선 분야로 설정

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 확대를 병행하도록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신

형 인프라(新基建) 정책58)이 본격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컴퓨팅 자원 및 네트워

58) ‘신형 인프라’는 중국에서 2018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 를 통해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기존의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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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인프라 확충이 가속화되었고, AI 기반 인프라 강화가 국가 발전 전반과 긴밀

하게 연계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23년 발표된 「디지털 중국 건설 전체적 배

치 계획」은 국가 디지털 전략의 최상위 설계로서 통신·컴퓨팅 인프라를 포함한 

신형 인프라를 구축해 전국에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통신망을 통합한 국가 데

이터 유통망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59)

표준화 추진 또한 중요한 정책 축으로 자리 잡았다. 2020년 발표된 「국가 신

세대 인공지능 표준 체계 구축 지침」은 기초 공통, 핵심기술, 산업 응용, 윤리 

등 전 주기 표준화 체계를 제시해 제도 기반을 강화하였다. 2024년 발표된 「국

가 인공지능 산업 종합 표준화 체계 구축 지침」은 2026년까지 50개 이상의 국

가·산업 표준 제정 및 20개 이상의 국제표준 제정 참여를 목표로 설정하고, 표

준화 과제를 7개 부문으로 구체화하고 있다.60)

이 밖에 국제 협력 측면에서 중국은 2023년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

니셔티브」와 2025년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을 통해 다자협력

을 강조하며, 국제 규범 형성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 국제 규범의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AI 거버

넌스에서 ‘중국의 해법’을 제시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을 드러낸다.

표 2-24. 중국의 대표 AI 정책

연도 문서 이름 핵심 내용 및 의의 

2017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최초의 국가급 전략계획

⦁2030년까지 중국의 인공지능 이론, 기술 및 응용이 전반적으로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하여 세계 주요 인공지능 혁신 중심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 3단계 전략 목표를 명확히 제시

2020

「국가 신세대 

인공지능 표준 체계 

구축 지침」

⦁인공지능 표준화 상위 설계를 정비하고, 산업별 기술개발과 표준화 

로드맵을 연동함으로써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을 견인

기반시설(도로, 항만, 전통 발전소 등) 중심이 아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대적 투자를 의미함.

59) 中共中央办公厅 & 国务院办公厅(2023), 『数字中国建设整体布局规划』.

60)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2024), 『国家人工智能产业综合标准化体系建设指南(2024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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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계속

연도 문서 이름 핵심 내용 및 의의 

2021 「제14차 5개년 계획」

⦁‘14차 5개년 계획’이 방향과 과업을 설정하고 ‘표준 2035/개요’가 

규칙과 표준화 경로를 제공

⦁첨단 기초 이론의 돌파, 전용 칩 연구개발, 딥러닝 프레임워크 등 오

픈소스 알고리즘 플랫폼 구축

⦁학습 추론 및 의사결정, 이미지 그래픽, 음성/비디오, 자연어 인식 처

리 등 분야의 혁신을 명확히 제시

2023
디지털 중국 건설 

전체적 배치 계획」

⦁국가의 디지털화 전략을 위한 최상위 설계이자 통합 프레임워크

⦁인공지능을 ‘두 가지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축이자, 다섯 개 주요 분

야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핵심 기반기술로 명시

2023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중국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한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

한 완전한 주장

⦁유엔 프레임워크 내에서 국제 인공지능 거버넌스 기구 설립을 논의하

는 것을 명확히 지지

2024

「국가 인공지능 산업 

종합 표준화 체계 

구축 지침」

⦁2026년까지 50건 이상의 인공지능 관련 국가･산업 표준을 제정하여 

산업 발전에 필요한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20건 이상의 국제표준 제

정에 참여할 계획

⦁기본 공통, 기반 지원, 핵심기술, 스마트 제품･서비스, 신산업화 지

원, 산업응용, 보안･거버넌스의 7개 부문에서 인공지능 표준을 수립

2025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

⦁‘이니셔티브’를 실행 가능한 13개 분야의 과제로 구체화한 문서로 원

칙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실무 매뉴얼을 제시

⦁중국은 이를 통해 국제 규범 형성에 ‘중국식 해법’을 보탠다는 입장

2025

‘인공지능+’ 행동 

심화 시행에 관한 

국무원 의견

⦁중국 AI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며, 중심이 기술 돌

파에서 대규모 현장 적용과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

⦁인공지능이 제조업, 농업,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산업에 발전동력

을 가하고 발전 환경과 안전 관리를 강조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2017),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검색일: 2025. 11. 1.) 저자 재구성.

나. 중국의 풀스택 AI 자립 전략

중국의 풀스택 AI 생태계 구축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애플리케이

션이 하나의 통합 스택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자립형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

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단일 기술 요소의 고도화에 그치지 않고 칩, 프레임

워크, 모델, 플랫폼, 응용까지 전 주기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함으로써 산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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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지능화와 내수 확산, 수출 확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 의존성을 체계적으로 완화하는 구조에 있다. 

중국은 AI 연산의 기반이 되는 GPU·가속 칩, 개발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및 생

태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해외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국 대체기술 체

계 구축과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은 AI 칩 자립화를 최우선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예컨대 화웨이 

Ascend 칩 시리즈는 2019년 Ascend 910 공개 이후 연산 성능과 데이터 처

리 효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자체적인 기술 로드맵을 강화하고, 바이두 

Kunlun 칩은 검색·클라우드 등 대규모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며 산업 수준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61)

중국 LLM의 경우, 바이두 ERNIE, 알리바바 Qwen, 텐센트 Hunyuan, 지

푸 GLM, 문샷 Kimi, 딥시크 등 다수의 모델이 경쟁하는 구도로 형성되고 있

다. 최근 경쟁의 초점은 성능을 넘어 오픈소스 수준, API 가격, 산업 적용 속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ERNIE는 자율주행, 교육, 클라우드 등 바이두 주요 서

비스를 관통하며 통합적 AI 기반을 제공하고, Qwen은 전면 오픈소스로 개발

자 흡수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문샷과 딥시크는 초장문 처리, 효율 최적화 등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산업 확산을 촉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풀스택 AI 구축을 위해 중국은 대내 수요 확대와 대외 시장 진출이

라는 이중 순환 구조를 채택해 기술 생태계 성장 경로를 설계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제조업과 공공서비스의 지능화를 통해 내수 수요를 강화하고, 국

외적으로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기술협력 및 국제표준 외교를 통

해 중국산 AI 기술의 해외 확산을 확대하고 있다. 

컴퓨팅 인프라 확충은 중국 AI 기술 확산 전략의 핵심 축이다. 인터넷, 빅데

이터, 클라우드,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혁신이 세계적 차원에서 가속화

61) 정문식(2025), 비공개 간담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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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디지털 경제가 글로벌 자원 재배치, 산업구조 개편, 경쟁 구도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림 2-4. 중국 AI 발전 구조도

자료: 저자 작성.

또한 중국은 AI 생태계 구축에 있어 인재와 제도를 핵심축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기술과 산업 확산 속도가 빨라질수록 고급 AI 인재를 확보하는 능력과 규

제·표준 체계와 AI 생태계의 정합성이 국가 경쟁력의 분기점으로 작용한다는 

인식 아래, 기술 전략과 인재·거버넌스 전략을 하나의 통합 정책 프레임으로 운

영하고 있다. 인재 전략 측면에서 중국은 ‘자국 인재 양성과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라는 이중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치밍(启明) 계획62)은 국가

급 인재를 대상으로 주택 보조, 자녀 교육·의료 지원, 창업 보조금 등 실질적 인

센티브를 제공하며 핵심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려는 정책이다. 또한 해외 

우수청년 프로그램(海外优青)을 통해 해외 연구자(비화교 포함)의 귀국 및 

62) 치밍(启明) 계획은 중국 정부가 해외 연구자 유치와 국내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급 과학

기술 인재 프로그램으로, 천인계획의 후속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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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기업 공동연구, 산학 연계형 인재 양성 체계 확대, AI 관련 학과 

신설(최근 5년간 400여 개), 지방정부의 인재 유치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전 

주기 인재 공급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다.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AI를 산업 업그레이드와 생활 서비스 혁신의 핵심 동

력으로 규정하며 ‘AI+’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AI+’ 전략은 핵심 산업군

인 의료·제조·도시·교육·금융·행정 같은 분야에서 AI 적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과 컴퓨팅 자원 확충, 데이터 기반 확대와 산업 시나리오 개방, 고급 인재 

공급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로써 기술–산업–민생이 상호 강화되는 구

조가 자리 잡고 있다.

표 2-25. AI+ 6대 중점 행동

중점 방향 핵심 조치

과학기술 과학적 발견을 가속하고 R&D 모델 혁신을 견인하며, 중대 과학 난제를 해결

산업발전 지능 네이티브 업태를 육성하고, 공업·농업·서비스업의 전(全) 요소 지능화를 추진

소비 품질 향상
지능형 서비스의 새로운 활용 장면을 확대하고,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AI 폰 등 

신제품을 발전

민생·복지 지능형 일·학습 방식을 창출하고, 의료·문화·요양 등 생활 품질을 높임

거버넌스 역량 도시와 농촌의 지능형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생태 거버넌스·공공안전에 AI를 적용

글로벌 협력
기술의 포용적 공유를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공동 구축

자료: 国务院(2025), 「关于深入实施"人工智能+"行动的意见」(검색일: 2025. 11. 2.).

규제 측면에서 중국은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위험과 사회적 비용을 

통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단일법 제정이 아닌 전략–법제–표준–감독을 

통합한 패키지형 거버넌스를 채택하고 있으며, 2023년 시행된 「생성형 인공지

능 서비스 관리 잠행방법」을 통해 데이터 적법성, 개인정보 보호, 국가안보 준

수, 유해콘텐츠 방지 등 규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63) 2025년 시행 예정인 

63) 国家发展改革委(2023),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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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은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이행 규제로 

연계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 신세대 인공지능 표준 체계 구축 지침」을 중심

으로 기술, 산업, 안전과 윤리 전 주기의 표준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30개의 국가표준을 시행하고 84개 표준을 추가 제정 중이다.64) 이는 산업 확

산을 촉진하면서 도입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다. 동수서산 프로젝트

중국의 동수서산(东数西算)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과 AI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전략으로, 전국의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파워 자원을 통합적으로 배치하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정책은 데이터센터를 단순한 정보 저장시설이 아니라 산업 업그레이

드와 전 사회적 디지털 전환을 지탱하는 기반 인프라로 재정의하는 인식 변화

에서 출발하였다.

정책 추진의 기반은 2020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신형 인프라(新基建)’ 

범주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면서 마련되었다. 이후 2021년 5월 중앙 4개 부처

가 공동 발표한 「전국 일체화 대데이터센터 협동혁신 체계—연산 허브 실행 방

안」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같은 해 7월 공업정보화부는 「신형 데이터센터 3개

년 행동계획(2021–2023)」을 통해 ‘입지 최적화, 네트워크 고도화, 연산 기반 

산업 발전, 산업 공급망 안정화, 저탄소·친환경 전환, 안정적 거버넌스 등’ 중

점 과제를 제시하여 실행 로드맵을 명확히 하였다.65)

동수서산의 정책 목표는 서부의 연산 능력 공급 기반과 동부의 산업·도시 수

요를 연결해 전국 단위 컴퓨팅 자원 배치의 최적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경제권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총 8개 연산 허브를 우선 구축하고 이

64) 新华网(2025. 9. 18.), 「中国已发布30项人工智能国家标准」(검색일:2025. 11. 10.).

65) 工业和信息化部(2021), 『新型数据中心发展三年行动计划（2021-2023年)』(검색일: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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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10개 국가급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공

간 전략을 통해 산업 디지털화·AI 활용 확대·공공서비스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동수서산 프로젝트의 핵심 운영 개념은 다음과 같은 5대 시스템화 구조로 정

리된다. ① 디지털 네트워크: 전국 데이터센터의 집약적·대규모·친환경 배치를 

실현하는 통합 네트워크 기반 구축, ② 컴퓨팅 자원 통합·연계 체계: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의 접속 및 통합 스케줄링을 통해 이용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활용 

효율을 향상, ③ 데이터 공급망 및 관리 체계: 데이터 유통·거버넌스 체계와 디

지털 공급망 구조를 정비하여 산업 데이터 흐름의 안전성과 활용도를 강화, ④ 

AI 지능화 엔진: 산업·공공 전 영역에서의 AI 적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분석 기

반 지능형 서비스를 확산하는 기능을 수행, ⑤ 연산·데이터 보안 강화 체계: 컴

퓨팅·데이터 보안 역량 고도화를 통해 연산 및 데이터 운영의 안전성을 체계적

으로 보장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종합하면 동수서산 프로젝트는 디지털경제 경쟁력 강화,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 AI 컴퓨팅 자립 기반 확충, 에너지 효율성 제고, 데이터 보안 강화를 포괄

하는 디지털 인프라 체계 재편의 대형 국가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서부의 청

정에너지 기반의 고성능컴퓨팅 허브 구축과 동부 핵심 산업지의 AI 서비스 고

도화를 병행하고, 전국 단위 자원 스케줄링 및 데이터 거버넌스를 적용함으로

써 중국은 지능경제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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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동수서산 프로젝트

구분 권역 역할/기능

동부 허브(4개)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국가급 AI 기술혁신 거점

(최전선 R&D, 저지연 실시간 추론)

장강삼각주(상하이·장쑤·저장 일대)
산업 AI 적용 시범지구

(제조·서비스 응용 확산)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범(跨)경계 AI 협력 시험구

(국제 협업/파일럿)

청위(청두·충칭)
서부 AI 응용 선도구

(응용 확산의 서부 거점)

서부 허브(4개)

내몽골
징진지 연산력 보장 기지

(대규모 모델 학습·자원 보완)

구이저우
웨강아오 데이터 백업 센터

(백업·재해복구 거점)

간쑤
장강삼각주 모델 학습 클러스터

(대규모 훈련 전용)

닝샤
전국급 연산력 허브

(광역 자원 집적·분산 공급)

자료: 百度百科, 「东数西算」(검색일: 2025. 11. 8.).

그림 2-5. 중국 AI·디지털 산업 클러스터 및 권역별 배치도

자료: 新浪财经(2022), 「中国“东数西算”全面启动」(검색일: 202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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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국의 피지컬 AI 생태계 전략: 산업별 사례

중국의 AI 전략은 소프트웨어와 모델 중심의 발전에 머물지 않고, AI를 실물 

경제 영역에 직접 이식하는 피지컬 AI로 확장되고 있다. 하드웨어–네트워크–
플랫폼–데이터가 결합된 통합 지능 시스템을 구축해 오프라인 산업 전체를 자

동화 및 지능화하려는 전략적 시도이다. 중국은 언어모델, 온디바이스 AI, 클

라우드, 센서, 로봇공학을 산업·교통·물류·제조·농업 등 실물 영역으로 대규모 

확산시켜 디지털 생태계가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확장형 AI 경제 구조를 구

축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이두의 로보택시 서비스 ‘Apollo Go’이다. 2020년 

L4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로 시작한 Apollo Go는 전용 차량 플랫폼(RT6), 자

율주행 대형모델(ADFM), 대도시 운영 네트워크를 결합해 상업화를 가속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누적 주행거리는 8,000만 km를 돌파했으며, 2025년에

는 도심 내 무인 운행 서비스를 본격화해 누적 호출 1,100만 회 이상을 달성하

였다. 바이두는 LiDAR 비용 절감, 대규모 지도 데이터, AD 대모델 기반 예측·

의사결정 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과 비용 측면 모두에서 상업화 가능성을 입증

했다. 또한 Lyft·Uber 등 해외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 

외 도시로 확산을 시도하고 있으며, 2026년 독일·영국, 2027년 스위스 공공

교통 시스템 연계 계획까지 발표하며 글로벌 피지컬 AI 수출 전략의 전면에 서 

있다.66) 

드론 분야에서는 DJI가 전 세계 피지컬 AI 산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

다. DJI는 B2B 산업용 드론부터 소비자용 초경량 드론까지 70% 이상의 글로

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며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67) 특히 농업·물류·

방재·측량 등 실물 산업 영역으로의 확장과 함께 드론 수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66) “China’s Baidu to launch driverless taxi trials in Switzerland this December”(2025)(검색일: 

2025. 11. 10.).

67) 정문식(2025), 비공개 간담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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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지도와 지형, 작물 생장 정보 등을 분석하는 ‘하늘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으로 진화하고 있다. DJI Agras·DJI Terra·Mavic Enterprise 등은 정밀 농

업·건설·측량·재난 대응 등 국가 기반 산업에서 피지컬 AI 적용을 빠르게 확산

시키는 핵심 도구가 되고 있다.

로봇 분야 역시 피지컬 AI 전략의 핵심 축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산업용 로

봇 신규 설치국(2024년 기준 55%)이자 로봇 밀도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으

며,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를 중심으로 핵심 부품부터 완제품 제조까

지 아우르는 수직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68) 이는 개념 검증(POC) 단계에서 

상용화 단계로의 전환을 가장 빠르게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모닉 감속

기, 서보, 컨트롤러 등 로봇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 증가, 오픈소스 로봇 생태계 

확립, 지방정부의 실증현장 개방 정책, 로봇 응용 프로젝트 대규모 투자 등이 

결합하여 산업 전체의 확산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마. 스마트 팩토리 및 리얼 월드 AI 테스트베드 전략

중국은 제조업을 AI 확산의 최우선 도입 분야로 설정하고 산업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한 AI 모델(산업용 기초모델)과 실증 중심의 테스트베드를 결합한 상용

화 중심 AI 확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AI 기술이 모델 개발 단계에 머무

르지 않고, 실제 생산현장에서 공정 최적화와 예지정비, 품질관리, 에너지 효율

화 등 운영 성과 창출로 직결되도록 설계된 정책 방향이다.

핵심 기반은 화웨이의 판구(Pangu) 모델이다. 판구는 다층 구조를 기반으로 

제조 도메인 지식과 생산 데이터를 학습하여, 품질 이상 탐지·공정 제어·설비 

유지관리 등 주요 제조 기능을 자동화한다. 판구의 5개 기초 모델은 언어·비

전·구조화 데이터를 통합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다양한 제조 시나리오에서 활

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별 맞춤형 모델 개발을 위해 화웨이 클라

68) 정문식(2025), 비공개 간담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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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는 데이터 관리–모델 구축–배포까지 통합 지원함으로써, 산업용 AI 개발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표 2-27. 판구 5개 모델

모델 특징 핵심 내용

판구 NLP 

신규 아키텍처 

718B 심층사고

 모델

⦁초대규모(천억+ 파라미터) 중국어 사전학습 대모델

⦁새로 공개된 718B 심층 사고 모델은 희소·고효율 MoE 신아

키텍처를 채택해 이기종 전문가 구성을 탐색했고, Ascend 친화 

설계로 초노드 대역폭·통신에서 뚜렷한 이점

⦁다언어·추론 데이터를 증강해 국내 최상위권 모델 대열에 오름

판구 CV
30B 비전 MoE 

대모델

⦁대규모 이미지·동영상을 기반으로 구축한 비전 기초 모델

⦁소량 데이터 미세조정만으로도 특정 과제를 구현

⦁최신 비전 MoE 대모델(30B 파라미터)은 다양한 유형의 이미

지 생성을 지원

판구 멀티모달 월드 모델

⦁언어와 비전 등 멀티모달 정보를 융합해 이미지 이해, 이미지 

생성, 동영상 생성 등을 구현

⦁새로 공개된 월드 모델은 동적으로 상호작용·자유 탐색(로밍)이 

가능한 디지털 공간을 생성

판구 예측
크로스모달 

데이터 융합

⦁구조화 과제를 겨냥해 Triplet Transformer 기반 통합 아키텍

처로 사전학습 단계에서 모델 간 공통 지식을 학습

⦁사용자 측 구조화 데이터를 받아 분야 간 다운스트림 과제에 

대해 미세조정을 수행함으로써, 사물의 발전 추세·상태 분류 등

을 정량 예측

판구 과학계산
풍력·태양광·수력 등 

신에너지 예측

⦁AI와 과학 연구의 심층 융합을 지향하며, 기상·바이오의약·화학 

소재 등 최전선 분야를 위한 고정밀 모델

⦁이를 통해 과학 연구 돌파를 돕고, 산업 업그레이드와 혁신 발

전을 지원

자료: 华为, 盘古大模型(검색일: 2025. 11. 8.).

그러나 중국의 제조업 AI 전략은 모델 기술 공급을 넘어 실제 이용 환경에서

의 검증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AI 성과는 설비 구성, 공정 환경, 데

이터 품질 등 현장 여건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중국은 ‘리얼월드 AI 테스트베

드’를 구축하여 산업·도시·인프라 등 실제 운영 환경에 근접한 조건에서 모델 

성능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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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는 GPU, CPU, 국산 AI칩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컴퓨팅 환경 기

반에서 알고리즘–프레임워크–서비스를 즉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벤치

마크 기반의 성능 평가를 통해 재현성, 안정성, 비용 효율성을 종합 검증한다.

이러한 전략은 ‘산업 대모델(Pangu)-실증 기반 테스트베드-현장 상용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기술과 산업 간 현장의 간극을 축소하고, 도입 속도·경제

성·운영 지속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다.

표 2-28. 리얼월드 AI 테스트베드(프레임워크)

테스트베드 유형 사례 핵심 특징 전략적 의미

지역 클러스터

(제조업 생태계)

선전-홍콩-광저우

(광둥만 지역)

⦁실시간 재학습 시스템

⦁화웨이 Atlas 플랫폼 기반 

클라우드-엣지 협업

⦁실제 공장 데이터 수집 

→ 성능 개선

⦁세계 공장의 AI화

⦁제조 현장의 실시간 데이

터로 AI 모델을 지속 발전

시키는 ‘현장 지능’의 표준 

모델

스마트 팩토리

(중공업 디지털 

전환)

상하이 바오강

(무인 공장)

⦁AI+IoT+디지털 트윈 집약

⦁예지 정비/에너지 최적화

⦁센서 네트워크·데이터 기반 

예측

⦁전통 산업의 AI 변혁

⦁중국 최대 철강사의 생산 

시설을 최고 수준 AI 테스

트베드로 변모

국가 인프라

(데이터 산업 

인프라)

동수서산 프로젝트

(서부 데이터 센터)

⦁국가적 데이터 스케줄링

⦁동부 데이터 → 서부(구이저

우) 처리·학습 → 동부 추론

⦁중앙 AI 학습 허브 구축

⦁AI 국가 엔진

⦁데이터와 컴퓨팅 리소스를 

전국적으로 최적화하는 국

가 차원의 AI 인프라

도시 규모 플랫폼

(도시 관리-해외 

진출)

항저우 알리바바

‘시티 브레인’

⦁도시 전체 카메라 데이터 실

시간 분석

⦁교통 흐름 최적화

⦁말레이시아 등 해외 수출

⦁AI 솔루션의 글로벌화

⦁국내에서 검증된 AI 도시 

관리 플랫폼을 디지털 실

크로드 전략으로 수출

자료: 정문식(2025), 비공개 간담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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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결

소버린 AI 정책은 공통적으로 AI 주권 확보라는 정책 기조를 공유하고 있으

나, 그 목표와 설계 방식은 국가의 경제 구조, 기술 수준, 산업 생태,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별로 뚜렷하게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버린 AI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존재하지만 이를 실현하

는 정책 경로와 우선순위는 각국의 구조적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되고 있

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압도적 기술우위를 전제로 민간 혁신 촉진과 글

로벌 표준·접근권 관리, 동맹국 중심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는 반면, 중국은 

대외 제약을 전제로 핵심기술의 자립과 독자적 생태계 확산을 통해 전략적 자

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미국 중심 AI 생태계에 

대한 접근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인재, 데이터, 공공, 산업 활용 등 국

내 산업 환류를 중시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완전한 기술 자립보

다는 글로벌 AI 생태계 편입을 통해 로봇·제조·자동차 등 자국 강점 산업에서 

실용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버린 AI의 개념 차이는 정책 설계를 분석할 때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패권·공급자형으로 국내 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최소화와 수출과 안보

를 통한 대외 통제를 병행함으로써 글로벌 AI 생태계의 기준과 접근권을 관리

하는 전략이 두드러진다. 반면 중국은 자립·대체형으로 외부 제약을 전제로 칩

–프레임워크–모델–응용으로 이어지는 대체 생태계를 국가 주도로 구축하고, 

내수 확산과 해외 확장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풀스택 소버린 AI 주도국으로

서의 전략적 자율성과 지속가능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EU와 프랑스

는 연합·규범형으로 인프라 투자와 함께 규범과 표준, 시장 규칙을 결합해 ‘연

합형 주권’을 형성하고, 기업, 데이터, 컴퓨팅 역량을 통합함으로써 전략적 자

율성을 강화한다. 영국은 ‘AI maker’ 전환을 목표로 전담 조직과 투자, 데이

터·인재·안전 거버넌스를 결합해 정책실행의 속도와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사



제2장 글로벌 AI 정책 • 87

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는 자본·허브형으로 국부펀드, 

데이터센터,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용해 단기간에 컴퓨팅 및 모델 역량을 확충

하고, 지역 허브 및 테스트베드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실

용·산업화형으로 자국어, 컴퓨팅, 산업 적용을 중심으로 인구 구조와 같은 사회

문제 대응과 생산성 제고를 연계하는 특징을 보인다.

종합하면 주요국의 소버린 AI 경쟁은 ‘국산 모델 개발’ 여부의 문제가 아니

라 각 나라가 지닌 역량을 바탕으로 컴퓨팅, 데이터, 거버넌스와 대외전략을 어

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결합하여 AI 역량에 대한 통제권과 배분권을 확보할 것

인가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소버린 AI가 단일하고 고정된 정책 모델이 

아니라 국가가 보유한 핵심 역량과 전략적 목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 정책 구도임을 시사한다. 

10. 해외 소버린 AI 정책: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각국

은 기술, 데이터, 연산, 거버넌스 전 주기를 자국 중심으로 통제하고 자립화하

려는 ‘소버린 AI’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각국의 AI 정책을 살펴보

면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한 AI이자 국가안보, 산업경쟁력, 국제 규

범 주도권과 직결되는 전략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 접근 방식은 국가별 정

치·산업 구조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국은 소버린 AI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강조하지 않지만 사실상 글

로벌 AI 패권을 기반으로 ‘미국 중심 AI 질서’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민간 주도 혁신체제를 강점으로 삼아 초대형 연산 인프라(Stargate 프로젝트 

등)와 AI 반도체·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를 통해 경쟁 우위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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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연구 및 가이드라인 중심의 자율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미

국 자체가 이미 실질적으로는 소버린 AI의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

반한 것으로, 다른 국가의 기술 부상을 견제하는 국제 전략과 결합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립형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주도형 전략을 최우선

으로 추구한다. 데이터 주권, AI 칩 자립, 국산 클라우드, 연산 인프라 확보를 

중심으로, 경제성장, 사회관리, 국가안보를 포괄하는 정치경제적 목표를 내포

한다. 전략–기술–응용–거버넌스가 순환하는 정책 체계를 통해 산업 업그레이

드와 체제 안정 모두를 달성하려는 접근이며, 동시에 국제 질서에서 중국 주도

의 AI 규범을 제시하려는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영국은 ‘AI Maker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핵심 AI 역량(접근, 영향, 통제)

을 자국 내에 확보하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Sovereign AI Unit 설치, 

국산 모델(BritGPT) 개발 투자, Safety 중심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민관 연계

형 소버린 AI 모델을 추진하며, 미국과의 기술안보·표준 협력을 통해 민주국가 

간 AI 질서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식적으로 ‘소버린 AI’라는 용어를 흔히 활용하지는 않지만, 

기술 자립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AI 반도체 및 데이

터센터 투자, 공공·제조업 중심의 AI 응용 확산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DX)을 

가속화하는 한편, 사회수용성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일본 특유의 규범 체계와 

결합한 응용형 소버린 AI 전략이라 평가할 수 있다.

프랑스 및 유럽연합(EU)은 소버린 AI를 디지털 주권과 규범 기반 질서 설계 

능력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정의한다. 특히 프랑스는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국산 LLM(Mistral 등)을 확보하며 유럽 차원의 기술자립을 선도하고, 미국·중

국 중심의 기술 질서에 대한 ‘제3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EU는 「인공지능 

법」을 중심으로 신뢰·안전·기본권을 포함한 가치 기반 규제를 정립하여 기술 

그 자체보다 국제 표준과 규범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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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국가별 소버린 AI 전략 비교

구분
소버린 

AI 정의
전략 기조

인프라·

데이터 전략

거버넌스·

규제

소버린 AI, 

주권 포지셔닝

국제협력·

외교

미국

글로벌 AI 

헤게모니 확보 

전략(소버린 

AI 언급은 

제한적)

민간 주도 + 

국방·안보 중심 

“Winning 

the AI 

Race”

스타게이트 등 

민관 초대형 

컴퓨팅 투자, 

AI 반도체 

공급망 강화

자율적 규제 

최소화, NIST 

기반 RMF·AI 

안전 연구 

강화

미국 자체가 

소버린 AI, 

타국의 소버린 

AI 부상 견제

동맹국 중심 

AI 패키지 

수출, FDI 

규제 강화, 

대중 견제

중국

AI 전 

주기(칩·데이터·

모델·거버넌스)

자립 및 통제

국가주도 기술 

주권 확보, 

“신질적 

생산력(첨단 

생산력)” 육성

「동수서산」, 

신형 인프라, 

전국 통합 

연산망

AI 

관리규정·콘텐

츠 검열, 

알고리즘 

등록제 운영

국가안보·

사회통제형 

소버린 AI

‘중국식 AI 

거버넌스’ 

확산, 글로벌 

AI 규범 주도 

시도

영국

핵심 AI 

역량(접근·영향

·통제) 확보

민관 협력 

혁신 중심, AI 

Maker 전략

AI Compute 

Taskforce, 

국산 LLM 

개발 

투자(BritGPT)

AI Safety· 

Security 기반 

적응형 규제

Sovereign AI 

Unit 설치, 

Access-

Influence-

Control 모델

US-UK Tech 

Alliance 등 

민주국가 협력 

강화

일본

기술 자립 및 

산업 경쟁력 

유지 중심 

(공식 용어 

활용 제한)

민관 협력 + 

디지털 

전환(DX) 기반 

성장전략

국산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강화 

(GPU Alliance), 

AI 반도체 투자

신뢰성 중심 

자율규제, 

사회수용성 

강조

제조업·공공 

중심 응용형 

소버린 AI 

지향

미국·EU와 

규범 협력, 

인도태평양 AI 

협력 확대

프랑스

디지털 주권 

기반 소버린 

AI(가치·규범 

결합형)

AI for 

Humanity/ 

France 2030

1.4GW급 AI 

캠퍼스 구축, 

HPC·데이터센

터 투자 확대

책임성·투명성 

기반 규제 및 

산업 육성 

병행

Mistral 기반 

유럽형 LLM 

생태계 주도

프랑스-인도-

UAE 등 

다극형 ‘제3의 

길’ 채택

EU

인권·신뢰·안전 

기반 규범 

중심 소버린 

AI

단일시장 역량 

+ 공공선 중심

AI Factory, 

EuroHPC, 

Gaia-X

「인공지능법」 

기반 위험기반 

규제, 

데이터·클라우

드 주권

민주주의 

가치기반 AI 

질서 수립

다자 규범 

경쟁의 

중심축(표준·가

치 확산)

한국

초거대 

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소버린 AI 

확보

AI 3대 

강국(G3) 

도약, All-In 

for AI, 

피지컬 AI 

중심 AX

국가 AI 

컴퓨팅센터 

중심 GPU 주권 

확보, AI 

하이웨이 기반 

초연결 

데이터·연산 

인프라

위험기반·사전

예방 중심 

거버넌스, 

공공 AI 

가이드라인·보

호–활용 균형 

규제

실용적 자립과 

글로벌 확산의 

가교

개방형 

다자협력 기반 

AI 연대, 

기술동맹 

참여와 규범 

브릿지 역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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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사례를 종합해볼 때 한국이 추진해야 할 소버린 AI 전략은 전면

적 자립보다는 선택적 자립과 전략적 레버리지를 결합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

다. 한국어 기반 서비스, 공공안전 및 국방, 제조·의료 등 국가안보성과 산업적 

중요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핵심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국산화 및 공동 개발 역

량을 강화하는 반면, 범용 인공지능과 글로벌 프런티어 기술은 국제 협력과 개

방 생태계를 통해 접근권과 영향력을 확보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또한 소버린 AI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인프라 풀을 구축하고 공공 공유 플랫폼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

합과 일본, 아랍에미리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스타트업, 중소기업, 연구기

관이 고성능 GPU·데이터센터·특화 데이터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계

를 갖출 때, 국내 AI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형성될 수 있다.

아울러 규제-지원 결합형 거버넌스 체제의 정비도 필수적이다. 영국과 EU, 

UAE가 보여주듯이,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베드, 안전성 검증 체계를 결합한 

적응형 규제 실행 플랫폼을 마련하고,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규제기관을 

상위 조정기구가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중국, UAE, 사우디에서와 같이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현장형 AI 실

증 및 확산전략은 한국이 제조·도시·에너지·헬스케어 등 실물 경제의 디지털 전

환을 가속화하는 데 핵심적이다. 따라서 한국도 디지털 트윈, 스마트팩토리, 도

시형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기술개발과 산업 적용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정책

적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국제 표준·규범과 동맹 네트워크에서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공동설계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미국·EU·영국 중

심의 글로벌 표준 형성 과정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일부 세부 분야에서는 한

국이 공동 프로젝트와 공동 테스트베드를 제시함으로써 부분적 규범 주권을 확

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기술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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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리나라 AI 정책 동향 및 
소버린 AI 정책

1. 우리나라 AI 정책 동향

해외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데이터 보호, 국가안보, 공공서비스 안

정성 측면에서 국내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인프라-인재-제도 패키지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

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5년 9월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소버

린(주권) AI 개발을 핵심 국정과제로 포함한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해당 과제는 ‘AI 3대 강국(G3) 도약 전략’을 제시하며, 이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추가로 공개하였다.69)

한국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 전환을 국가적 핵심 비전으로 

삼고 All-In for AI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부문에

서는 제조·로봇 등에서 피지컬 AI 글로벌 1등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공공행정 혁신, 국민 AI 역량 강화, 데이터·인프라 등 기반 조성 역

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전략은 정부, 산업계, 학계, 국민이 모두 참여

하는 전(全) 사회적 AI 대전환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69) 대한민국정부(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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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2025. 9.)

2025년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인공지능은 AI 3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인프라, 활용, 기술·인재, 거버넌스, 보호 체계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향후 5년, 즉 대략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 로드맵을 의미하며, 국무회의에서 

2025년 9월 16일 최종 확정되었다. 전체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

전략, 123개 국정과제의 구조로 체계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표 3-1. AI 3대 강국 도약 선언

구조 주요 내용 기대 효과

AI 고속도로 구축

⦁AI 인프라·데이터 확충, 네트워크 유기

적 연결 

⦁컴퓨팅 인프라 확충 

⦁초지능 네트워크 · 데이터 구축·개방 

⦁국가AI위원회 기능 강화

⦁학계, 연구계, 중소, 벤처에 컴퓨팅 

자원 제공, 국가 데이터 연계 및 국

민·기업 활용성 제고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AI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독자 모델 개

발 지원(네이버클라우드·업스테이지, SKT,

NC AI, LG AI연구원) 

⦁‘모두의 AI’ 기반·산업/지역 AI 전환·혁

신 스타트업 육성

⦁AI 주권 확보, 지역·기업·국민 AI 리

터러시 제고, 전 산업 AI 활용 up

초격차 기술·인재 

확보

⦁최고급·융합AI 인재양성·유치 - 차세대 

AI 원천기술·AI 반도체 생태계 확립·피

지컬 AI 적용 가속

⦁글로벌 초격차 기술선점, AI 3대 강

국 도약 동력

AI 기본사회 실현

⦁국민 기본권 보장 중심의 AI 활용 

⦁국제협력 통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추

진·AI 안전·신뢰 확보

⦁국민 안심 이용 기반, 포용적 AI 확산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공공 부문 30대 핵심과제 추진

⦁공공 AI 기반 구축·시장 창출·공공 데이

터 개방

⦁공공 AI 신뢰 기반

⦁행정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대폭 향

상, AI 정부도약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정보 주체 권리 보장

⦁유출 사고 대응 강화 

⦁사전예방 보호조치 확대 및 법제 기준 

확립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

자료: 대한민국정부(2025), 「국정목표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pp. 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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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의 첫 번째 주요 특징은 AI 고속도로 구축이다. 이는 

전국 단위의 연산(컴퓨팅), 네트워크, 데이터 인프라를 대규모로 확충하여 누구

나 성능 좋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SOC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국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조, 금

융, 의료, 교육, 행정 등 전 산업과 전 생활 분야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업

과 시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형 서비스를 확대하며 실증과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두 번째 주요 특징은 초격차 AI 선도기술과 인재 확보이다. 대규모 모델, AI 

반도체 등 핵심 원천기술을 강화하고, 초급·고급 AI 인재 양성 체계를 대폭 확

충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초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

진한다.

세 번째 주요 특징은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는 AI 

기본사회 실현이다. 이는 돌봄, 안전, 교통, 복지 등 공공성과 생활밀착영역에

서 포용적이고 안전한 AI 활용을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도를 지닌다.

네 번째 주요 특징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민주정부 실현이다. 정부 내부 행

정과 대국민 서비스 전반에 책임 있는 AI를 도입하여 투명성, 설명가능성, 신뢰

성을 보장함으로써 일 잘하는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포함하

고 있다.

또한 AI 확산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도와 

감독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

는 것 역시 중요한 구성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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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2025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AI 3대 강국 도

약이라는 국가 최상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AI 관련 모든 주요 정책을 아우르

는 종합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 로드맵은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상

위 전략 문서로서, 정부는 12대 전략 분야별 대표 과제와 부처별 실행 과제를 

2025년 11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70)

정부는 국민 체감도, 경제적 파급력, 그리고 전략적 시급성을 기준으로 기

업·공공·국민·기반의 네 개 분야에서 15대 대규모 AI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

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세계 1등 기술을 확보하고, 전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AI 확산을 가속하며, 공공행정을 혁신하고, AI 핵심 인재 양성과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를 촉진하는 데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한국이 보유한 제조업 강점과 피지컬 AI에 중점을 둔 전략을 

결합하여 7대 플래그십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2030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반도체 내장형 AI 가전제품 확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 진입 등이 목표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모든 행정서비스의 AI화, AI 기반 복

지·고용 맞춤형 서비스 제공, AI 신약 심사 자동화, AI 기반 세무 시스템 구축 등 

공공서비스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전 국민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화

된 맞춤형 AI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여 인재 유치 매력도를 세계 20위권 수준으

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확대도 함께 추진한

다. 이외에도 데이터 시장을 5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관련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데이터 유통 및 플랫폼 생태계를 강화한다. 산학

연 연합체를 기반으로는 버티컬 AI 연구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AI 기반 혁신 생태

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7대 AI+X 산업 플래그십(AX-Sprint 300)은 향후 5년간 총 6조 원을 투자

70) 대한민국정부(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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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제품, 드론, 스마트공장, 반도체 등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를 집중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를 통해 글로벌 1위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산업 전체의 AI 융복합을 촉진

하여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AI 데이터 및 연구 인프라 측면에서는 2030년까지 데이터 시장 규모를 50조 

원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제시되

었다. 또한 메타데이터와 통계 인프라 분야에서는 실시간 통계 및 조사용 메타

데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통계정보 조사와 분석 자동화를 구현하고자 한다. 

데이터 유통 플랫폼 측면에서는 산업 간 데이터 거래 표준화를 추진하고, 공공 

문화데이터를 선도적으로 구축하며, 국내외 AI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

련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산학연 AI 협력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핵심 버

티컬 AI 개발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 R&D를 강화하여 AI 활용 역량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3-1. 대한민국 30대 선도 프로젝트

자료: 관계부처합동(2025),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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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정책 측면에서 정부는 2025년 11월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

민국’ 국민보고회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의 R&D 예산 편성

을 공표하였다.71) 이는 과학기술 생태계에 대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과학기

술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재정립하고 중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잡힌 

R&D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국민보고회에서는 다음의 내

용이 함께 발표되었다.

첫째, 국가과학자 제도는 이공계 학생과 연구자에게 명확한 성장 경로와 비

전을 제시하고, 과학기술계를 이끄는 상징적 리더 그룹을 형성하기 위한 취지

로 신설되었다. 정부는 연간 약 20명, 향후 5년간 100명 내외를 선발하며, 대

통령 인증서를 수여하고 기존 연구비 외에 연구활동 지원금 및 교통 편의 등 다

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과학기술–AI 융합인재와 지역 AI 인재 육성 정책

이 강화된다. AI와 전통 과학기술을 결합한 융합형 인재를 신규 양성하고, 지역 

기반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에 AI 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한다. 또한 지역 과학·

영재고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기원) 간 연계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며, 과기

원의 AX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기반 AI·과학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셋째, 해외 우수 인재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도 확대된다. 정부는 2030년

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신규 유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우수 외

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인재가 한국을 연구·

혁신의 거점으로 선택하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 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이공계 

진학과 진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공계 학생의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

이고 대학 전문연구인력 등 공공 부문 일자리를 확대한다. 창업 촉진과 기업 연

계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부문 일자리 기회를 넓히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신

진 연구자 채용을 연 600명 내외로 확대한다.

재직 연구자 지원 역시 강화된다. 기초연구 확대를 통해 장기·도전적 연구 기

71) 대통령실(2025), 「과학기술인 국민보고회 관련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브리핑」(검색일: 202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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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보강하고, 기업과 대학 간 겸직을 활성화하여 연구자의 활동 범위를 넓혀 

산업·학계 간 지식 교류를 촉진한다. 또한 정년 이후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해 

숙련된 연구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

며, 기업연구자육성기금을 신설해 기업 연구자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R&D 제도 개혁 측면에서는 연구비 관리 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기존의 관리

기관이 중심이 되어 규제 위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연구자 자율적인 책임 중

심 체계로 전환한다. 복잡한 행정과 장비 관리 업무를 대학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출연연 성과급 방식을 30년 만에 폐지

하여 출연연이 이중, 장기, 기초, 도전적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

며, 공공성과 연구의 질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R&D 문화를 재정립한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기술 범부처 프로젝

트’와 ‘연구평가 방식’의 혁신도 함께 추진된다. 국가 전략기술 범부처 프로젝

트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안보와 경제에 직결되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부

처 간 칸막이를 넘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선택과 집중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글

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평가 방식은 연구자가 어

렵지만 창출하는 가치가 높은 연구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개편되며, ‘실패

의 자산화’ 원칙 도입, 질, 혁신성, 파급력 등 다양한 기준 적용, 평가위원 인센

티브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구현한다.

R&D 재정·데이터·지역 기반 강화 전략도 제시되었다. 우선 R&D 예산 및 

투자관리를 고도화하고 AI 기반 투자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사업 선정, 예

산 배분, 성과 분석 등에 데이터와 AI를 활용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추진한다. 연구데이터 인프라는 국가 차원에서 수집·관리·공

유 체계를 정비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풍부한 데이터 환경에서 고도화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자율 R&D 체계도 도입하여 기술 주도 성장

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거점대학의 연구역량을 과기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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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기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공공 부문의 AI 도입 및 혁신 측면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2030년까지 

공공 부문 AI 도입률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72) 정부

는 2025년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발표한 ‘공공 부문 초거대 AI 도입·

활용 가이드라인 2.0’을 근거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초거대 AI(거대 

언어 모델 등)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

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공

공 부문 인공지능(AI) 도입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AI전환지

원센터’를 신설하며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73)

표 3-2. 공공 부문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2.0 주요 변화

구분 주요 내용

공공 AI 3대 전략목표 제시

1. 대국민 서비스 혁신 AI를 통해 초개인화되고 장애 없는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예: 주민등록 등본 발급 안내, 관광 정보 제공)

2. 사회문제 해결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대응 역량 강화

(예: 응급실 과밀 해소, 맞춤형 복지 연계, 산사태 예측)

3. 일하는 방식 효율화 AI(예: 문서 자동 작성, 민원 녹취 요약, 규제 

내비게이터)

초거대 AI의 4단계 학습 과정 

설명
⦁파운데이션 모델 → 사후 학습 → 파인튜닝 → RAG 기반

도입 절차와 체크리스트 제공
⦁도입 목적 설정부터 보안 등급 분류, 클라우드 구성, 성과관리까

지 체계화

도입 원칙과 윤리 기준 강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문제 해결, 업무 효율화

국제(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국제 표준·규범 참여·안전 협력·AI ODA 전환(보건·교육 등)

자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2025), pp. 13~66, 저자 재구성.

72) 「“AI 3대 강국, 국가 총력전” 공공 부문 95%에 AI 도입한다」(2024)(검색일:2025. 11. 8.).

7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5), 「‘공공AI전환지원센터’ 신설,공공기관 AI 활용 확산에 박차」(검색일: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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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규모 100조 원 

이상의 국가 성장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

로 출자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최소 50조 원 이상을 민간에서 마련하고 정

부는 재정 지원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

략 산업 지원 분야는 AI, 반도체, 전기차, 에너지 인프라 등 국가 첨단 기술 분

야에 집중되며, 각 분야별 사업화 단계에 맞춘 시드펀드, 혁신창업 지원 펀드, 

바이오펀드 등 다양한 자금 구조를 도입해 창업 단계부터 대규모 성장 단계까

지 전 주기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성능(선도모델 대비 95% 이상)

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소버린 주권 AI 확보를 위한 국가대표 초거대 파운데

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2025년 한 해에만 총 2,139억 원이 

투입되며, 각 개발팀에는 최대 1,000장의 GPU가 제공되고 특화된 데이터 가

공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74) 개발된 파운데이션 모델은 2027년 이후 평가를 

거쳐 최종 1~2개의 대표 모델을 선정한 뒤 국내 AI 생태계에 오픈소스로 공개

하여 스타트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엔비디아와의 협의를 통

해 정부, 삼성, SK, 현대, 네이버 등에 블랙웰 계열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75) 이 가운데 정부가 확보한 5만 장은 국가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

될 예정이며, 대기업이 확보한 물량은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용 AI 모델뿐 아니라 의료, 금융, 법률, 제조 등 산

업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초거대 AI(버티컬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도 지원하고 

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발표평가 결과, 5개 정예팀 선정」

(검색일: 2025. 11. 3.).

75) 최진홍(2025), 「경주 APEC 키워드 결산②] 엔비디아와 GPU 26만장」(검색일: 202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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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실행 전략은 소버린 AI와 AI 전환(AX)을 실현하기 위해 범용 모델과 특

화 모델을 병행 개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공모 절차를 통해 최

종 2개 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에 엔비디아 GPU B200 256장을 지원하여 

총 512장 규모의 고성능 인프라를 제공한다. 각 분야의 연구기관, 산업체, 의

료기관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

업별·전문분야별 AI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의료 분야는 

영상 판독과 신약개발, 금융 분야는 리스크 평가와 이상 거래 탐지, 제조 분야

는 스마트공장 최적화에 특화된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이 외에도 AI 하이웨이 이니셔티브는 국가 디지털 전환과 AI 경쟁력 강

화를 목표로 AI 데이터센터, GPU 클라우드, 에지 AI를 중심으로 한 초연

결·고성능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1.5만 장, 2030년까지 5만 장 이상의 GPU를 국가 차원에서 확보할 계획

이며,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투자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 슈퍼

컴퓨터 허브와 데이터 흐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 AI 기업, 연구기

관, 스타트업 등 누구나 초고성능 연산 자원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초연결 인프라는 주권 AI와 버티컬 모델 

개발은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제조 등 미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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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분 목표 협력기관 주요 내용

네이버 

클라우드

⦁‘범국민 AI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기초 모형

(옴니 파운데이션 모델) 

원천기술 연구개발

⦁네이버, 트웰브랩스, 서울

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과

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려대학교 산

학협력단, 한양대학교 산학

협력단

⦁텍스트, 음성, 이미지, 비

디오 데이터를 통합 이해

생성하는 국가 공통 기초

지능 확보에 집중

⦁전 국민 AI 서비스 플랫폼 

운영과 ‘AI 에이전트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누구나 

에이전트를 개발,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업스테이지

⦁세계적 개척자 기초 모형

(글로벌 프런티어 파운데

이션 모델) 개발을 통해 

Solar WBL 모델을 개발

⦁노타, 래블업, 플리토, 뷰노, 

마키나락스, 로앤컴퍼니, 오

케스트로, 데이원컴퍼니, 올

거나이즈코리아, 금융결제원,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

과학기술원

⦁3년간 1,000만 이상의 사

용자 확보를 목표로 하며, 

법률, 제조, 국방, 의료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B2B 

서비스 확산을 추진

SK텔레콤

⦁‘언어-멀티모달-행동을 융

합한 차세대 트랜스포머 

기반 초거대 모형 개발’로

한국형 AI(K-AI) 서비스를 

구현

⦁크래프톤, 포티투닷, 리벨

리온, 라이너, 셀렉트스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국과학기술원

⦁포스트-트랜스포머 AI 모

델을 통해 대한민국 AI 

전환(AX)을 촉진하고 글로

벌 AI 리더십 확보를 목표

NC AI

⦁산업 AI 전환을 위한 확

장 가능한 멀티모달 생성

용 파운데이션 모델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

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 웍

스, 포스코DX, 롯데이노

베이트, HL로보틱스, 인

터엑스, 미디어젠, 문화방

송, NHN

⦁세계 최고 성능 200B급 

독자 대규모 언어 기초 모

형과 ‘도메인옵스’ 체계 구

축을 통해 제조-유통-로봇

-콘텐츠-공공 산업 특화 

모델을 개발

⦁도메인옵스 플랫폼 사업 

및 B2B SI 사업을 통한 

산업 AI 전환을 지원

⦁허깅페이스 허브 모형 공

개와 다양한 추론 프레임

워크 포맷 지원을 통해 

활용성과 기기 호환성을 

극대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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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구분 목표 협력기관 주요 내용

LG경영개발원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론티

어 AI 모델, K-EXAONE 

개발

⦁LG유플러스, LG CNS, 슈

퍼브에이아이, 퓨리오사AI,

프렌들리AI,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에이드, 한글과컴퓨

터, 뤼튼테크놀로지스

⦁전문성과 범용성을 모두 

갖춘 고성능 AI 파운데이

션 모델 개발과 풀스택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

⦁B2B, B2C 등 분야별 서

비스 선도 사례를 창출하

여 다양한 산업 현장의 

AI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발표평가 결과, 5개 정예팀 선정」,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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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술주권의 정책적 맥락76)

1. 기술주권론의 부상

가. 기술보호주의의 대두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붕괴

최근 주목받는 ‘기술 주권’은 2008년 이후 이어진 장기 경기침체와 깊이 연

관되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가 하락,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

격의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미국과 유럽에서 우경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술보호

주의가 부상하였다. 그동안 20~30년 주기로 나타나던 경기침체가 최근에는 

더 짧은 빈도로 반복되면서 영국의 브렉시트, 스코틀랜드 독립운동 같은 분리

주의 및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에 추진되어 온 글로

벌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으로, 기술개발 영역에서 보호주의와 사일로(silo) 현

상을 초래하였고,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처럼 기술보호주의의 확산으로 기술 기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

관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주요 지정학적 긴장은 전통적인 역사적·정

치적 갈등에서 벗어나 기술경쟁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산업기술혁신 정책의 핵심 개념이자 동력인 ‘기술 주권(technological 

sovereignty)’의 등장을 촉발하였다.

기술 주권은 기술 독립성을 넘어 국내 개발과 전략적 국내·국제 협력을 조합

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국가 기술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

76) 본 챕터는 Yu, Lee, and Ahn(2025)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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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동시에 국제 기술 상호의존성을 정교하게 조율하려는 접근을 강조한

다.77) 기술 주권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전략적으로 참여하면서도 핵심기

술에 대한 자율적 통제를 확보하려는 절제되고 신중한 전략을 의미한다.78) 다

시 말해 폐쇄적 보호도 아니고 완전히 개방된 상태도 아닌, 국가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개방성과 통제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접근이라

고 설명할 수 있다.79)

나. 각국의 기술정책과 전략의 변화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국제 질서의 재편을 촉발했으며, 기술과 

그 공급망을 둘러싼 통제는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의 핵심 전장으로 부상하고 

있다.80) 특히 중국이 5G 통신 등 핵심기술에서 주요 리더로 부상하자, 미국은 

화웨이 제재를 비롯해 반도체·AI·양자컴퓨팅 등 전략기술 전반으로 규제를 확

대하면서 기술 경쟁이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81)

이 외에도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등을 통해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핵심기술을 대

상으로 한 수출통제를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중국제조 2025」와 「쌍순환 전략(Dual 

Circulation)」 같은 정책을 통해 기술 독립성을 강조하고, 국가 차원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EU 또한 기술 주권과 핵심기술 확보 전략,82) 일본은 국

가 차원의 기술 역량 강화83) 등 유사한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84)

77) Edler et al.(2020); Edler et al.(2023).

78) Edler et al.(2020); Edler et al.(2023); OECD(2023).

79) Farrell et al.(2019).

80) Kwan and Hyng(2020); Rühlig(2020).

81) Darby and Sewall(2021); Kaska et al.(2019).

82) Draghi(2024).

83) Council for STI(2021).

84) OECD(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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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략적 혁신정책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주요

국은 핵심기술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유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통합이 제공하는 

효익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국가혁신정책을 재편하고 있으며, 기존의 효

율성 중심 글로벌화에서 벗어나 핵심기술의 회복력에 중점을 두는 전략적 접근

으로 구조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85)

이처럼 기술주권시대를 전후하여 국가의 기술 전략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

고 있다. 이러한 전략 변화는 일부 기술 분야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차원을 넘

어, 국가가 기술 역량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나아가 기술을 국가안보, 산업 발전, 국제 관계 전반에서 어

떤 위치에 둘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까지 포함하며, 기술을 단순한 경제적 

자산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핵심 결정요인으로 바라보게 되는 일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표 4-1. 기술주권시대 전후 비교

전략적 관점 기술주권시대 이전 기술주권시대 이후

기술의 가치 ⦁경제 효율성과 혁신을 위한 도구 ⦁국가안보 자산이자 전략적 자원

R&D 접근 방식 ⦁개방성과 국제 협력에 기반한 연구개발
⦁국가안보 중심의 R&D·전략기술에 대

한 정부 주도 개발

공급망 전략
⦁비용 최적화 및 효율성 중심의 글로벌 

아웃소싱

⦁안정성과 회복력 강화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 확대

국제 협력 방식 ⦁국제 규범에 기반한 다자주의 및 협력
⦁경제 블록 형성·동맹 중심의 선택적 

협력

산업정책 방향
⦁비교우위에 따른 시장 개방 및 국제 

분업

⦁전략 산업 보호· 정부 주도 산업정책

의 부활

자료: 저자 작성.

85) OECD(2023); Petricevic and Teece(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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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주권론하에서의 R&D와 산업정책

가. R&D의 다면성

기술주권시대 이전까지는 노동과 자본이 국가안보와 경제 경쟁력의 주요 기

준점으로 간주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기술이 새로운 핵심 기준점이다.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며, 새로운 산

업을 창출하는 동시에 국가안보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많은 국가들은 더욱 적극적인 기술 정책을 채

택하게 되었으며, 국가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기술을 식별하고 이에 특

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86) 이러한 방식으로 각국 정부는 

공급망에 대한 기술 의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핵

심기술의 개발과 유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87)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 역량은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산업정책의 차원을 넘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

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심 국가자산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 비록 

기술 주권이라는 논의가 국가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접근일 수 있지

만, 기업 단위의 관점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왔다. 실

제로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선도 기업들은 다면적인 기술 전략을 통해 핵심 역

량을 강화하고 기술 R&D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으며, 동시에 개방형 혁신

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능

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기업이 내부 역량의 강화와 외부 자원의 활용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추구

하듯, 국가 역시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전략적으로 고

86) Archibugi et al.(2025); Darby and Sewall(2021).

87) Oh et al.(2020); Tyson and Guile(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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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한다. 바로 (1) 탄탄한 기술 기반의 구축, (2) 외부 지식 및 기술의 적극

적인 활용, (3) 전략적 협상에서의 우위 확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정리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R&D의 다면적 기능에서 도출되는데, R&D는 기술개발을 통

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기능, 외부 지식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흡수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 국가 간 협상에서 전략적 선택지를 확장시키는 협상 수단으로 

기능하는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 이러한 R&D의 다면적 특성으로 인해 효과적

인 R&D 정책은 기술 자율성과 경제 회복력을 보장하는 기술 주권의 핵심 토대

가 될 수 있다.

첫째, R&D는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핵심 역량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업의 핵심 역량은 오랜 투자와 실천을 통해 형성된 고유한 전문성의 집합으

로, 기술 지식과 그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모두 포함한다.88) 

R&D는 핵심 역량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경쟁

자가 모방하기 어려운 고유한 강점을 기반으로 기술 획득과 제품 개발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89) 핵심 역량 강화를 소홀히 한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예컨대 노키아, 코닥, 모토로라와 같은 기업은 

R&D 투자를 소홀히 하고 단기 수익에 집중하며 기존 시스템에 집착한 결과, 

새로운 기술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결국 시장을 상실하였다.90) 이러한 

논리는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영국의 산업 쇠퇴(1945~70년대 중

반), 이탈리아의 1990년대 저성장, 2008년 이후 그리스의 경제 위기 사례는 

모두 R&D에 대한 소홀함이 국가 경쟁력 상실과 저성장으로 이어졌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91)

둘째, R&D는 외부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흡수 역량

(absorptive capacity)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이다. 기술이 점점 복잡하고 상호 

88) Coombs(1996).

89) Ibid.

90) Vuori and Huy(2016).

91) Pavitt(1980); Giotopoulos et al.(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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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적이 되며 개발 주기 또한 짧아지는 환경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흡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92) 강한 R&D 역량을 보유한 

조직은 외부에서 개발된 지식이나 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흡수 역량은 R&D의 자기 강화적(self-reinforcing) 메

커니즘을 형성하여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

한 경향은 국가 차원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헝가리, 영국, 이탈리아 기업들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R&D 활동을 통해 흡수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공정·기능을 업그레이드하였다.93) 또한 대만의 첨단기

술 기업들은 지식이전 메커니즘과 조직학습 능력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해 왔다.94) 이러한 사례들은 흡

수 역량이 단순한 지식 획득을 넘어서 외부 지식과 내부 핵심 역량을 결합하여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R&D는 국가 간 기술 협상에서 전략적 옵션을 확장시키는 협상 수단

으로 기능할 수 있다. 기술 획득 전략에는 전통적으로 자체 개발(Make)과 외부 

도입(Buy)이 있다.95) R&D를 통해 핵심 역량 구축과 흡수 역량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경우, 기업이나 국가는 ‘전략적 포지셔닝’이라는 세 번째 요소를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체 개발과 외부 도입 중에서 기술 획득 방법을 전략적

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으로,96) R&D 기반이 부족한 기업

이나 국가는 이러한 선택지가 제한되어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R&D는 단순한 국가 간 기술 협상력과 국제적 협력 가능성을 

결정짓는 전략 자산이 된다. 협상력의 중요성은 반도체 산업에서 특히 명확하

게 확인된다. 미국, 일본, 한국, 네덜란드 등은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첨

단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2020~21년 글로벌 반도체 

92) Cohen and Levinthal(1990).

93) Sass and Szalavetz(2013).

94) Liao et al.(2017).

95) Granstrand et al.(1992); Kurokawa(1997); Veugelers and Cassiman(1999).

96) Coombs(1996); OECD(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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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기에서 지리경제적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 특히 네덜란드

는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 장비 같은 핵심기술을 통제함으로써 국제 무역 

및 기술 협력에서 강력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게 되었다.97)

결국 이와 같이 R&D는 기술 주권 달성뿐 아니라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에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협상력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다. 충분한 

R&D 기반을 갖춘 국가는 기술 거래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여 국가 이익

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 R&D 기반이 취약한 국가는 기술 종속이라는 불리

한 구조에 머물며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다.

나. 기술주권시대의 산업기술정책

국가 핵심 역량을 기술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널리 인

식되어 왔으나, 국가의 흡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협상에서 전략적 위치를 확

보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Hufbauer와 Jung(2021)의 연구는 다양한 산업정책 수단 가운데 R&D가 매

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연

구로 평가된다. 이들은 197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산업정책을 기술 발

전, 일자리 창출, 시장 경쟁력 등의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R&D 기반 정책이 “기술 발전, 고용 창출, 시장 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무역 보호나 직접 보조금 정책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지속적

으로 창출해 왔다는 점을 제시하였다(그림 4-1 참고).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공공 및 민간 R&D 지원은 산업정책 중 가장 성공적인 방식이었다”98)라고 평

가하고 있다.

97) Allen(2023).

98) Hufbauer and Jung(2021),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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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50년간의 미국산업정책 효과성 비교분석

(단위: 점수)

자료: 안준모(2025), p. 8.

R&D 중심 산업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단기적 경제 효과를 넘어 국가

의 흡수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 있다. 미국은 DARPA 같은 프로

그램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이해하

며, 이를 상용화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해 왔다. 또한 목표 지향형 R&D 정책은 

미국이 핵심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 협상에서 전략적 위

치를 강화해 온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대표적 사례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가속화한 Operation Warp Speed를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mRNA 기술을 활용하여 공중보건 위기를 신

속히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바이오 기술 리더십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

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미국산 백신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

략적 위치의 강화는 국제 기준 설정, 지식재산 보호, 핵심기술 접근성 측면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D가 수행하는 세 가지 다면적 역할—① 핵심 역

량 구축, ② 흡수 역량 강화, ③ 협상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서로 독립된 기능

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최근 

미국과의 기술경쟁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R&D 전략은 이러한 다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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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할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연평균 R&D 지출 증가율 8.7%를 기록하며, 현재 미국 GERD

(국내 총 R&D 지출)의 약 96%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는 10년 전의 72% 수준

과 비교하면 매우 큰 폭의 증가이며, 이러한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중국은 

2019년 이후 특허 출원 건수와 과학기술 논문 게재 수에서 미국과 EU를 추월

하였다.99) 이 같은 공격적인 R&D 투자 덕분에 중국은 오랫동안 국가의 숨통

을 조여왔던 기술, 이른바 ‘차보즈(병목)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있다.

중국은 한때 외국 기술 의존으로 인한 취약성을 극명하게 경험했으나, 이제

는 기술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 도전에 나서고 있다.100) 중국 과기부

는 리소그래피 장비 등 35개의 병목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정하였고, 미국은 이

에 대응하여 ASML(네덜란드)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해 왔다. 그

러나 중국 정부는 대규모 R&D 투자를 이어가며 이러한 제약을 돌파했고, 

2024년 9월에는 7nm급 리소그래피 기술을 자체적으로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

고 공식 발표하였다.101) 이는 R&D가 단순한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기술 주권과 국제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임을 보여주는 대

표적 사례이다.

중국 외에도 브라질의 항공 산업,10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석유화학 산

업103) 등은 외국 기술 의존으로 인한 위험을 R&D 기반으로 극복한 사례로 자

주 언급된다. 이들 사례는 국가가 핵심기술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개발하며 

접근할 수 있을 때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99) OECD(2025).

100) Allen(2023).

101)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2024) , 「国家人工智能产业综合标准化体系建设指南(2024版)」 

(검색일: 2025. 11. 6.).

102) Cassiolato et al.(2022). 

103) Barnard and Bromfield(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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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소버린 AI의 개념 및 포지셔닝

1. 기술주권론 관점에서의 소버린 AI 정책

가. 각국의 소버린 AI 정책의 시사점104)

글로벌 차원에서 AI 투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각국의 소버린 AI 정책은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지 않는다. 국가 간 정책의 목표와 설계 방식은 획일적이지 

않으며, 각국의 경제 구조·기술 수준·산업 생태·지정학적 이해관계 등 고유한 상

황과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목적을 설정한다. 다시 말해 AI 주권을 확보하려는 

공통된 기조는 존재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되어 있다.

1) 미국: 압도적 우위의 기술경쟁력 유지105)

미국은 AI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압도

적인 기술경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소버린 AI 정책의 핵심 목표이다. 

즉 미국 정책의 중점은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보다는 민간 기업의 경쟁력 강

화이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함으로써 선도적 위치를 공고히 하

고자 한다. 특히 중국의 AI 기술개발이 미국의 기술·안보·산업 우위를 위협하

는 핵심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미국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AI 발전을 견제하고 기존 글로벌 기술질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적

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04) 여러 나라가 소버린 AI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정책적 함의가 큰 

기술패권국(미국, 중국)과 기술주권국(영국, 일본) 위주로 기술하였음.

105) AI Index Steering Committee(2025), pp. 21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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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미국과 주요 경쟁국의 AI 투자·인프라·기술 경쟁력 비교

지표 미국 주요 경쟁국

2024년 민간 AI 투자액 1,091억 달러 중국 93억 달러, 영국 45억 달러

2013~24년 누적 AI 투자액 4,700억 달러
EU 500억 달러, 

영국 280억 달러 등

글로벌 GPU 클러스터 

성능 점유율(2025. 5.)
74.5% 중국 14.1%, EU 4.8%

고성능 AI 슈퍼컴퓨터 

용량 점유율
74% 중국 14%, EU 4.8%

2024년 발표된 

주요 대형 AI 모델 수
40개 중국 15개, 유럽 3개

생성형 AI 투자 비중
339억 달러

(전체 AI 투자 중 20% 이상)

중국 및 EU+UK 합계보다

254억 달러 많음

자료: AI Index Steering Committee(2025), 저자 재구성.

미국의 소버린 AI 전략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민간 투자 규모가 세계

에서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미국의 민간 AI 투자액은 1,091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중국의 93억 달러와 영국의 45억 달러의 각각 약 12배, 

24배 수준에 달한다. 미국은 글로벌 AI 민간 투자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전 세계 벤처캐피털 투자 및 생성형 AI 벤처 자금의 75% 이상이 미국

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된 민간 AI 투자액을 살펴보면 미국은 총 4,700억 달러를 받

아 EU의 500억 달러, 영국의 280억 달러, 캐나다의 150억 달러, 일본의 60억 

달러를 크게 앞서며 장기간에 걸쳐 민간 자본이 AI 산업을 견인해왔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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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지역별 글로벌 민간 AI 투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AI Index Steering Committee(2025), p. 40.

미국은 AI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컴퓨팅 인프라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우위

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미국은 전 세계 고성능 GPU 클러스터의 

약 74.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14.1%, EU의 4.8%를 크게 상회하

는 수준이다. 또한 고성능 AI 슈퍼컴퓨터 용량 역시 미국이 전체의 74%를 소유

하고 있어 중국(14%)과 EU(4.8%) 대비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모델 개발 및 연구 성과도 미국의 수준이 압도적이다. 스탠퍼드 AI 인덱스에 

따르면 2024년 미국 기관이 개발한 ‘주목할 만한’ 대형 AI 모델은 총 40개로, 

중국의 15개, 유럽의 3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연구개발 투자 강도에서도 미

국 기업들은 IC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 모두에서 매출 대비 R&D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아, 핵심기술 축적과 혁신성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투자 격차가 더욱 뚜렷하다. 2024년 미국의 생

성형 AI 투자액은 339억 달러에 달해 전년대비 18.7% 증가했으며, 전체 AI 관

련 민간 투자 비중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의 생성형 AI 투자액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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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EU·영국의 총합보다도 254억 달러 더 많은 수준이며, 이러한 투자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추세이다.

2) 중국: 독자적인 풀스택 AI 생태계 구축과 중국 모델 확산

중국은 미국의 견제와 기술·안보 리스크 심화 속에서 가장 주권론적인 관점

에서 AI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산업혁신의 수단을 넘어 국가 주권

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핵심기술로 바라보고, 외부 의존도를 최소화한 

체계적·장기적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막대한 인적자원과 인구에 기반한 빅데이터, 그리고 정부 주도

의 대규모 투자·규제혁신 체계를 결합하여 칩셋에서 프레임워크, 운영체제

(OS)까지 주요 핵심 요소 기술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자립하려는 방향으로 정

책을 수립해 왔다. LLM을 개발하는 데 그치는 않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로봇 

및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를 통해 제조업 전체를 고도화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중국이 제시한 ‘AI+’ 전략에서도 잘 드러난다. 중국 정부는 

2027년까지 지능형 단말·AI 에이전트의 보급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산업 전반의 AI 활용률을 90% 이상으로 확대하여 인공지능이 경

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는 지능경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106) 

2035년까지 본격적으로 지능경제·지능사회로 진입하겠다는 장기 비전도 확립

하여 국가 차원의 산업·사회 구조 전환 전략으로 AI를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소버린 AI 정책은 아래와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첫째, 풀스택 자립 생태계 구축(Chips–Framework–OS)이다. 화웨이의 

Ascend 칩과 MindSpore 프레임워크, 바이두의 PaddlePaddle, 화웨이의 

HarmonyOS(홍멍 OS)는 각각 엔비디아 GPU, TensorFlow와 PyTorch, 안

드로이드와 윈도우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미국의 기술 제재를 우회하는 핵

10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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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수단이다. 이와 같은 독자 기술 스택을 기반으로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

발하고 운영하는 방식의 풀스택 자립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림 5-2]에서 나타난 것처럼 칩셋부터 프레임워크, 운영체제까지 완전히 

자급되는 AI 풀스택 구조는 미국과 중국의 AI 생태계를 점차 디커플링시키며, 

중국의 대미 기술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림 5-2. 미·중 AI 공급망·플랫폼 생태계 분리 현황

자료: 조은교 외(2021), p. 30.

가) 플랫폼–데이터–AI의 선순환

중국의 AI 생태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방대한 사용자 풀과 실시간 

데이터 흐름을 중심으로 플랫폼–데이터–AI가 순환적으로 강화되는 구조를 형

성하고 있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는 각각 웨이신(위챗), 타오바오, 틱

톡(중국 내에서는 더우인) 같은 초대형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플랫폼

은 각 사의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와 긴밀히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대규모 데이터는 AI 모델 학습에 직접 투입되고, 이를 통해 모

델 성능이 개선되며, 개선된 모델이 다시 플랫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자기 

강화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요컨대 플랫폼 운영- 

데이터 축적-AI 모델 고도화-서비스 개선-사용자 확대-추가 데이터 축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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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환 고리가 생성되어 AI 생태계 확장과 산업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증폭

시키는 구조이다.

나) 새로운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

중국의 소버린 AI 전략은 미국의 기술 및 공급망 견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술

적으로 자립을 추구하면서도 독자적인 글로벌 AI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방

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23년에 발표한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

넌스 이니셔티브」와 2025년의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을 통해, 

AI를 ‘모두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로 규정하고 개발도상국의 AI 능력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는 미국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패권 

경쟁 중심 접근과 달리, 다자간 협력을 통해 중국 주도의 AI 생태계를 확산하려

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실행하기 위해 중국은 ‘인프라·인재·윤리 협력’을 핵심 기

둥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하이 인공지능연구원 개발도상국과의 정

책 대화, 연구 협력, AI 윤리 규범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협력 

국가와 공동으로 AI 연구소 및 AI 인프라를 설립하고, 인재 양성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을 성장 잠재력이 큰 전략적 시장으로 인

식해 AI 기술 협력을 통해 중국 기술의 상용화 확대와 시장 영향력 강화를 동시

에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이 주도하는 다양한 다자 플랫폼—일대일로(디

지털 실크로드),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을 활용하여 협력

국을 지속 확대하고 있고, AI 윤리 및 거버넌스 표준을 자국 관점에서 확산시키

는 데 주력하고 있다.



118 • 지속가능한 소버린 AI 확보전략을 위한 정책연구

표 5-2. 중국의 글로벌 AI 협력 프로그램 주요 현황

협력 프로그램 내용

AI 역량 구축 세미나
⦁중국 외교부와 UN이 공동 주최한 ‘AI 역량 구축 세미나’에는 38개 개발도상

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정책과 산업·농업 분야 활용 사례를 공유

카자흐스탄 협력
⦁카자흐스탄과는 AI 연구실을 설립해 디지털 인프라 개선과 공공 서비스 혁신

을 추진하며, 양국 전문가 교류와 공동 연구를 위한 자금 조달도 진행

동남아시아 파트너십
⦁필리핀, 태국, 몽골, 캄보디아 등과 AI 기술을 국가 발전 전략에 적용하는 방

안을 논의하고, 산업 자동화와 농업 분야에 AI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모색

스마트 농업 협력
⦁에티오피아와는 AI 기반 스마트농업 시스템을 구축해 농업 생산성과 지속가

능성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지원

특화 AI 연구 센터

⦁중국은 라오스와 ‘중·라오스 AI 혁신센터’를 설립해 자국용 대형언어모델을 

개발하고, 말레이시아를 위해 세계 최초의 샤리아(이슬람 율법) 준수 LLM을 

만드는 등 지역별 요구에 맞춘 연구를 진행

자료: 저자 정리.

3) 영국: 미국 주도 AI 생태계에 대한 접근권 강화와 인재육성

영국은 「AI 기회 행동계획(AI Opportunities Action Plan)」을 통해 AI를 

활용한 경제성장과 공공서비스 혁신, 데이터 및 인프라 주권 확보를 국가전략

의 핵심 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오픈소스 기술 채택과 자국 내 데

이터 통제권 강화를 통해 외부 기술, 플랫폼, 인프라 의존도를 최소화하면서, 

자국 영토 내에서 AI 모델을 직접 훈련·배포·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디지털 주권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영국의 소버린 AI 전략은 다양한 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부가가

치 창출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다. 이를 위해 영국은 소버린 AI의 핵심 목표를 

다음 세 가지로 명확히 정의한다. ① 미국의 우수한 AI 기술에 대한 안정적 접

근성 확보, ② AI 기술개발 과정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동맹국과의 협

력을 확대, ③ AI 활용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영국이 국내에서 

향유하도록 보장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목표는 미국 주도 AI 생태계로의 접근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동시

에 영국이 독자적 역량을 강화하여 AI 기술의 수동적 수입국이 아닌 능동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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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국으로 기능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내포한다. 특히 영국은 미·영 기술 파트너

십을 전략적 기반으로 삼아 미국과의 기술 공급망 및 AI 연구·표준 협력을 강화

하는 한편, AI 인재 육성과 혁신 역량 확보를 통해 글로벌 생태계 내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림 5-3. 영국 Sovereign AI Unit의 산업전략 연계 및 2025년 미·영 기술 파트너십 개요

자료: Glassborow(2025), pp. 9-10.

4) 일본: 글로벌 생태계로의 편입과 레버리지를 도모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 AI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다소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규제보다는 진흥을 전면에 내세운 적극적인 AI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 제정된 「AI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법」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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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계에서 가장 AI 친화적인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설계된 법률로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저작권·데이터 유연화 조치, 민간 

주도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자율규제, 그리고 로봇·자동차 등 일본이 강점

을 가진 분야와 AI를 활용하는 산업협력을 핵심 축으로 하고 있다.

소버린 AI 관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일본이 자체 일본어 특화 LLM 모델 구

축에 투자(GENIAC)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유수 AI 기업 및 인재를 일본으로 

유치하여 국제 AI 생태계 속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병행한다는 

점이다. 대표적 사례로 일본은 Sakana AI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는데, Sakana 

AI는 데이비드 하 전 구글 브레인 연구원[David Ha(前 Google Brain)]과 리

온 존스 전 구글 AI 연구원[Llion Jones(前 Google AI 연구원)]이 일본에서 창

업한 회사이며, 공동 창업자인 렌 이토 전 일본 외무성 외교관[Ren Ito(前 일본 

외무성 외교관 및 前 Mercari Europe CEO)]이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akana AI는 집단지능형 AI 모델 구현을 추구하는 스타

트업으로 기업가치가 2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평가되며 일본 내에서 잠재적 

국가 경쟁력 제고 요인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소버린 AI 관점에서 보면, Sakana AI의 전략은 독자적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OpenAI 등 기존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협력과 생태계 편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일본의 AI 기술정

책에 포함된 소버린 AI적 성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란 평가도 존재한다. 요

약하자면 일본은 완전한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기보다 글로벌 생태계로의 접근

권을 확보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레버리지형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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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버린 AI 정책의 비교분석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영국, 일본의 소버린 AI 정책을 비교해 보면 단순히 

자국어 기반의 LLM을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 각국이 보유한 기술혁신 역량과 

산업 구조, 정치적·경제적 전략 목표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소버린 AI 모델

을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세계 AI 산업을 주도하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민간 혁신 역량을 

토대로 규제보다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표준과 생태계를 선도하는 전

략을 통해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해 미국의 소버린 AI

는 자국 보호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고 패권 경쟁에서의 우위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견제 속에서 대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자주적 AI 생태

계를 확립하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 핵심 칩, 프레임워크, OS, 플랫폼, 

데이터, 모델, 애플리케이션까지 수직 통합한 독립형 풀스택 AI 체계를 구축하

며, AI 생산과 표준·거버넌스를 아우르는 중국식 생태계를 확산시키려는 전략

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처럼 글로벌 선도 기업을 다수 보유하지는 않지만, 산업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영향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다르다. 영국의 

소버린 AI는 미국 중심의 AI 기술·컴퓨팅 생태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

시에, 자국 내 AI 역량과 인재를 확보하여 공공·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가치가 

영국 내부에 환류되도록 하는 균형형 모델을 추구한다.

일본은 기술개발 경쟁에서 한발 뒤처진 현실을 고려하여 규제 완화와 산업 

진흥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책 기조를 채택하고 있다. 즉 독자적 AI 생태계를 폐

쇄적으로 구축하기보다는 글로벌 AI 생태계와의 연계를 통한 레버리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의 강점 산업인 제조, 로봇, 자동차 등에 AI를 융합하는 

산업 중심형 소버린 AI 모델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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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AI는 궁극적으로 ‘자국 기반의 AI 기술을 보유했는지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정의되지 않고 각 국가가 처한 산업 여건, 전략 환경, 기술 수준과 정

책 철학을 반영하여 서로 다른 경로로 진화하고 있는 개념이다. 모두 소버린 AI

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국가별로 분명하게 차별화되어 있다—미국은 세

계 패권 유지를 위한 개방·표준 주도형, 중국은 디커플링과 기술 완전자립형, 

영국은 동맹·접근성 기반의 균형형, 일본은 글로벌 생태계를 활용한 산업 강화

형이라는 점에서 상이한 모델을 보여준다.

표 5-3. 주요국 AI 정책 방향 및 전략 비교

구분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목적
⦁압도적 기술우위 

유지

⦁미국에 대한 의존도 

감소

⦁산업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영향력 확보
⦁AI 생태계 구축

정책

특징

⦁민간 주도 투자 

확대 지원

⦁데이터 및 규제 혁신

⦁AX 기반 산업전환

⦁AI를 국가산업으로 

육성

⦁공공 데이터셋 구축

⦁규제보다 진흥에 

집중

전략

⦁중국 압박

⦁기술 동맹

⦁글로벌 표준 주도

⦁독립된 풀스택 

생태계 구축

⦁중국 주도 AI 생태계 

확산

⦁상시 접근성(미·영 

동맹)

⦁공통 이슈(안전)에 

대한 리더십 확보

⦁해외기업투자유치

⦁글로벌 생태계 편입

자료: 저자 정리.

2. 소버린 AI의 다층적 개념층위

가. 소버린 AI의 정책층위

기술주권은 단순히 기술을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

는다. Edler et al.(2020, 2023)이 설명하듯이 기술주권은 국내 개발과 전략적 

국제 협력을 결합함으로써 핵심기술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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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가적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며 국제 기술 상호의존성을 정교하게 조율하

는 것을 의미한다.107) 즉 강조하듯이 기술주권은 보호무역주의처럼 폐쇄적인 

전략이 아니라,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도 핵심기술에 대한 자율적 

통제권을 확보하여 완전히 개방적이지도 완전히 폐쇄적이지도 않은 균형 상태 

속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고도로 전략적인 접근이다.108)

이러한 맥락에서 소버린 AI는 한 국가가 AI 생태계의 핵심 요소―AI 모델,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인재, 법·제도―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

는 역량을 의미한다. AI가 일반목적기술로서 거의 모든 산업과 공공 영역에 광

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된 환경에서는 특히 국

방, 안보, 공공행정과 같은 분야에서 AI의 온전한 독립성과 통제권 확보가 필수

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소버린 AI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의 정책 층위는 다음과 같이 다차원적이다.

(1) AI 모델·알고리즘: 자국 언어와 산업 특화 대형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 LLM, 비전·음성 모델, 알고리즘 최적화 등 연구개발 생태계가 포함

(2) 컴퓨팅 인프라: 고성능 GPU/TPU, 메모리, 반도체 제조능력, 데이터센

터, 통신망(5G/6G), 전력 인프라 등 AI 연산의 기반에 해당

(3) 데이터: AI 학습·추론에 투입되는 양질의 데이터와 이를 수집·저장·유통·

보호하는 법·제도 및 기술(예: 비식별화, 데이터 주권 체계)

(4) 제도·거버넌스: AI 개발·활용을 관리하는 법률·가이드라인·윤리 기준·규

제 샌드박스·국제표준 대응 등

(5) AI 생태계: AI 스타트업 창업 환경, 투자지원 체계, 핵심 인재 확보 등 모

델·인프라·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원과 

기반

(6) 후방 연관 산업: 모빌리티·드론·로봇·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피지컬 AI 응

107) Edler et al.(2020, 2023).

108) Farrell and Newma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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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업을 통해 소버린 AI 기반의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

(7) 글로벌 영향력: GPU·데이터·인재 등 핵심 자원을 국제적 차원에서 안정

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접근성 또는 자국 중심의 소버린 AI 생태계를 해

외로 확산할 수 있는 능력

본 연구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주요 국가(미국, 중국, 영국, 일본)의 소

버린 AI 정책을 위 7개의 핵심 요소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 미국은 민간 주도의 AI 기술개발 특성상 국가가 주도로 추진하는 제

도 및 거버넌스 분야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비교우위를 가진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디커플링되어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드

론, 휴머노이드, 제조업 등 피지컬 AI 생태계와 인재 측면에서 매우 강한 역량

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간 정도의 역량을 보유하지만 

AI 규범과 국제표준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은 로봇 등 후

방 연관 산업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글로벌 AI 생태계 

편입을 통해 기술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확장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그림 5-4. 주요국 AI 경쟁력 7대 분야 비교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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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버린 AI 정책의 개념적 스펙트럼

본 연구는 소버린 AI를 ‘한 국가가 AI 기술의 핵심 요소—AI모델(알고리즘),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제도·거버넌스, AI 생태계, 후방연관산업, 글로벌 영향

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립적으로 확보하거나 외부 의존성을 최소화한 상태

로 운영함으로써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AI 정책 역량’으로 정의한다. 

단일하고 고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상기 일곱 가지 핵심요소를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층위와 형태로 구분되는 스펙트럼적 개념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극적 소버린 AI(Defensive(Passive) Sovereign AI)로, 가장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의 부분적 기술독립성을 확보하는 단계이다. 이 수준

의 소버린 AI는 국가안보상 반드시 주권적 요소를 확보해야 하는 국방, 안보, 

공공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AI 요소를 확보하는 것을 주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AI 모델, 데이터, 제도·거버넌스 영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와 같은 독립적 운영 기반을 토대로 국

방·안보·공공 분야의 주권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형 소버린 AI(leverage-oriented Sovereign AI)이다.

특정 핵심기술에서 가지는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상력과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 수준의 소버린 AI는 소극적 소버린 

AI가 의미하는 주권적 안정성 확보에 더해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의 가치사슬 

상 일부 핵심기술에 대한 탁월한 우위를 무기로 삼아 국제 시장 접근성과 생태

계 영향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지향한다. 다만 기술 패러다임 변화나 대체기술

의 등장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우위가 무력화될 경우 레버리지 및 협상력이 상

실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리스크가 수반된다.

세 번째는 올어라운드형 소버린 AI(All-around Sovereign AI)로 가장 높

은 수준의 소버린 AI 달성을 지향한다. 이는 AI 모델(알고리즘), 컴퓨팅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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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데이터, 제도·거버넌스, AI 생태계, 후방연관산업, 글로벌 영향력 등 일곱 

가지 핵심 요소 전 영역에서 경쟁력을 고르게 확보함으로써 온전히 독립된 주

권적 AI 체계를 구축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준수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자원과 투자 측면에서 매우 부담이 크고, 

설령 이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선도 AI 생태계와 디커플링된 고립형 AI 

시스템으로 귀결되는 위험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그림 5-5. AI 국가전략 유형별 7대 핵심 역량 비교

주: 전문가 FGI를 통한 Likert Scale 5점 척도의 전망 평균치. 
자료: 저자 정리.

3. 우리나라의 전략적 포지셔닝

가. 한국의 현재 위치: SWOT 분석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버린 AI는 단일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

라, 여러 요소의 조합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정의될 수 있다. 한 국가가 어떤 목

적을 가지고 어떤 핵심 요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소버린 AI의 구현 방식은 크

게 달라지고 특정 요소에 집중하는 전략도 가능한 반면 전방위 경쟁력을 목표

로 하는 전략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략적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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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소버린 AI 역량이 어느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래 SWOT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높은 수준의 ICT 인프

라, 글로벌 수준의 제조 역량, HBM과 같은 핵심 AI 장비와 인프라 기술을 확보

하고 있다는 분명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미·중 기술패권 갈등 속에서 

상당수의 제조시설이 중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주요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의 기술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 등은 우리에게 중요한 외부 위협요

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기회와 동시에 복합적인 도전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며, 향후 소버린 AI 정책을 설계할 때 강점, 약점, 기회와 위협을 균

형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표 5-4. 주요 AI 경쟁력 요소의 SWOT 분석

구분 세부 내용

강점

⦁세계 최고 수준의 5G/6G 통신 인프라와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높은 교육 수준과 디지털 친화적 인구 

⦁정부의 AI 국가전략과 초거대 AI 프로젝트 등 정책적 관심

약점

⦁고성능 GPU/AI 전용 칩의 국산화율이 낮아 외국 기술에 의존 

⦁한국어 특화 대형 언어모델과 대규모 데이터셋 부족 

⦁데이터 규제가 파편화되어 산업 간 데이터 활용이 어려움 

⦁AI 스타트업의 자본·인재 부족, 인재 해외 유출

기회

⦁글로벌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데이터센터 시장 성장 

⦁미국·일본·EU와의 기술 협력과 공급망 동맹 강화 

⦁K-콘텐츠와 스마트시티 등 응용 분야의 성장 가능성

위협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로 인한 공급망 및 규범 충돌 

⦁거대 해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 

⦁중국산 피지컬 AI의 시장 지배력 증가

자료: 김병우, 강하연(2025), p. 35,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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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주권론 맥락에서의 전략적 포지셔닝

기술 주권 확보에 있어 R&D는 ① 핵심 역량 구축, ② 흡수 역량 강화, ③ 협

상 수단 기능이라는 세 가지 본질적 역할을 수행한다. 즉 자국의 기술 능력을 

높여 자립 기반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외부 기술을 흡수·내재화하

는 능력을 강화하고, 특정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 기술교

류·공급망·시장 협력 과정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이러

한 관점을 바탕으로 기술주권론 개념을 확장해 보면, 각 국가가 선택하는 전략

적 방식은 일률적이지 않고 자국의 기술수준과 산업·시장 구조에 따라 상이하

게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6]에 제시된 프레임워크는 기술우위와 시장 자립성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각국의 전략적 위치를 가시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즉 국가별 기술경

쟁력의 절대 수준과 외부 의존도의 정도에 따라 어떤 국가는 기술경쟁력 우위

를 기반으로 한 확장형 전략을 채택하고, 또 다른 국가는 시장 자립성을 기반으

로 한 방어형 또는 균형형 전략을 추구하는 등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별 포지셔닝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술주권 전략 포지셔닝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국가들은 기술 우위 수준과 

시장 자립성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제1사분면에 위치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처럼 대부분의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

며, 자국 기술 생태계를 유지하고 신흥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AI, 항공우주, 바이오 기술에서 리더십을 보인다. 기

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혁신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

다. 중국도 이에 도전하는 강력한 경쟁국으로 AI, 배터리, 디스플레이, 화학 등

에서 수위를 점하며, 세계 기술 선도 경쟁에서 미국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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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기술주권시대의 전략적 포지셔닝109)

자료: 저자 작성.

반면 제2사분면은 북한과 이란처럼 기술 역량은 낮지만 외부 의존은 낮은 고

립형 국가들이 해당된다. 이들 국가는 전략적 고립을 통해 군사 기술 일부를 확

보했으나, 기술 교류의 경제적 혜택을 포기하고 상용화에서 뒤처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외부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더라도 기술 자립의 범

위가 국방 중심에 국한되고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제3사분면은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해당되

며, 기술 역량이 부족해 외국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글

로벌 가치사슬(GVC) 내에서 저부가가치 지위에 머무르며, 산업 기술 역량을 

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핵심 역량 구축이 가

능한 분야를 식별하고 해당 영역에 R&D 투자를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109) [그림 5-6]은 국가별 기술역량과 전략적 선택지의 범위를 개념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모든 국가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기술패권국의 경로를 재현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제약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국의 여건상 레버리지형 또는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 전략이 가

장 현실적인 정책 경로라고 판단하고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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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4사분면에는 특정 전략기술에서 강점을 가진 국가가 위치하

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과 대만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은 전략 분

야에 R&D를 집중하고 있으며, 보완적 기술에서는 선택적 의존을 보이는 특징

을 가진다. 예컨대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세

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으나, 반도체 장비, 칩 설계, 첨단 소재 등에서는 외국

에 의존한다. 대만 또한 첨단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지만, 설계

와 장비, 소재 부문에서는 외부 의존이 큰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기존 강

점을 기반으로 보완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내 협

상력을 높이고, 기술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취약 요소를 줄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다. 우리나라의 소버린 AI 정책: 개념과 방향성 

1) 우리나라 AI 경쟁력의 현주소 

현재 새 정부는 출범 이후 글로벌 AI Top 3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종합대책

을 발표했고, 특히 최근에는 LLM뿐 아니라 특화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등 

풀스택 AI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최근 APEC 정상회담을 발판 삼아 

GPU 26만 장을 확보하여 삼성, 현대, LG 등 주요 대기업과 주요 연구중심대

학, 국가데이터센터의 인프라가 확보되는 등 소버린 AI 정책상의 호재가 존재

한다.

그러나 스탠퍼드 HCI의 AI Index, 하버드대 Belfer CET Index와 

Tortoise Global AI Index 등 대외평가를 종합했을 때 우리나라는 Top 3 국

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글로벌 AI 선도권 진입을 목표로 관련 

정책과 인프라 확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비교지표 기

준에서는 여전히 선도권과의 기술격차 및 경쟁력 격차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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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주요국의 글로벌 AI 경쟁력 지표별 순위 비교

지표(발표 연도)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하버드 Belfer 전략기술지도 

(2025)
9위 1위 3위 6위 2위

스탠퍼드 AI Vibrancy 

Index(2023)
7위 1위 3위 9위 2위

토터스 Global AI Index(2024) 6위 1위 4위 11위 2위

자료: Harvard Kennedy School(2025); AI Index Steering Committee(2023); Tortoise Media(2024), 저자 재구성.

[표 5-6]의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토터스 Global 

AI Index가 제시하는 세부 평가항목110)에서 전반적으로 10위권 수준을 유지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인재, 연구성과, 산업생태계, 정부 

정책 모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네 개 핵심 요소에서 모두 

2위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인재 부문에

서 13위, 연구성과 부문에서 13위, 산업생태계 부문에서 10위권 내, 정부 정책 

부문에서도 상위 10위권 내에 위치하는 중위권 수준이다. 영국의 경우 네 가지 

지표 모두 상위 10위권 내이며, 일본은 모든 영역이 모두 20위권 내로 분류된다.

표 5-6. 주요국의 AI 경쟁력 요소별 순위 비교

국가 인재 연구성과 산업 생태계 정부 정책 

미국 1위 1위 1위 1위

중국 2위 2위 2위 2위

한국 13위 13위 10위권 내 상위 10위권

영국 상위 10위권 상위 10위권 상위 10위권 상위 10위권

일본 20위권 내 20위권 내 20위권 내 20위권 내

자료: Tortoise Media(2024), 저자 재구성.

110) 인재(AI 인력), 연구성과(논문·기술 성과), 산업생태계(상업적 확산 및 산업 기반), 정부 정책(전략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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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는 유럽의 「GDPR」, 「DMA」 등 강력한 AI·데이터 규제를 벤

치마킹한 입법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 부처의 데이터 규제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반면 

혁신과 규제 간 균형을 설계하는 규제혁신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

이다. 즉 국가 R&D와 기술개발은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에도 이를 실질적인 성

과로 연결하는 산업생태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으며, AI 기술이 물리적 산업

으로 확장되는 피지컬 AI 영역에서 후방연관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그림 5-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26년 1월 기준 우리나라의 소버린 AI 

경쟁력은 AI 패권국가로 부상한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는 상당한 비교열위에 

있으며, 경쟁국인 영국 및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일부 영역에서 뒤처지는 부분

이 존재한다.

그림 5-7. 주요국의 AI 역량 7대 분야 비교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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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적인 소버린 AI의 개념 층위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LLM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제조업 강점을 살

리기 위한 특화모델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층위의 소

버린 AI 개념 중 ‘소극적 소버린 AI’는 상대적으로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안보·공공 분야는 다수의 확장된 AI 산업생태계를 반드시 요구

하지 않기 때문에 AI 모델이나 알고리즘, 최소한의 컴퓨팅 인프라만 확보된다

면 제한된 분야에서 온전히 독립된 소버린 AI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로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은행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네이버 하이퍼클로

바 X와 국내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이 확보된 공공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서,111) 우리나라의 소극적 소버린 AI는 이미 구현이 이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지 않은 한계로 인해 최고 수준

의 모델과 컴퓨팅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지컬 AI로 이어지는 후방연관산

업 생태계 구축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소프트웨어적 AI에 그칠 위험으로 인

해 중장기적인 발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강한 R&D 역량과 HBM 등 하드웨어·제조 데이터 기반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레버리지형 소버린 AI’ 또는 레버리지형과 올어라운드형 

사이에 위치한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

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하이엔드급 GPU 26만 장을 제공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HBM 생산능력을 활용해 자사 GPU의 안정적 공급망 파트너십을 확보하려는 

목적 외에도 복합적으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

리나라가 보유한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레버리지형 

소버린 AI를 우선 구현한 뒤, 부족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하이브리드형

으로 발전해 나가는 특화전략이 정책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111) 한국경제 보도자료(2024. 12. 11.), 「네이버클라우드, 한수원과 손잡고 韓 원전 산업에 AI 도입 추진」

(검색일: 2025. 12. 20.); 한국은행 보도자료(2026. 1. 21.), 「한국은행과 네이버, 중앙은행 최초로 

자체 AI 구축」(검색일: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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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속가능한 소버린 AI를 위한 
정책제언 및 포지셔닝

AI 정책과 소버린 AI 정책을 엄밀히 구분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본 장에서

는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버린 AI 전략 시나리오에 

따라 지속가능한 소버린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 패키지를 제안하

고자 한다. 

제6장은 제4장과 제5장에서 구축한 분석 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현실적

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버린 AI 전략 정책 패키지를 제안한다. 제4장은 기술주

권론이 부상한 정책적 배경과 함께 기술주권 확보 과정에서 연구개발(R&D)과 

산업정책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을 정리하였다. 제5장은 이러한 기술주권 관점

을 AI 영역에 적용하여 소버린 AI의 개념 및 구성 요소와 정책 층위를 체계화하

고, 주요국 사례를 비교해 소버린 AI의 유형 스펙트럼과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

닝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제6장112)은 제도, 인프라, 산업생태계, 국제협력 등 정책 수단을 

시나리오별로 패키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버린 AI에는 

층위가 있기 때문에 소버린 AI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 기반정책, 최소한의 소버

린 AI를 위한 소극적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유한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글

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레버리지형 소버린 AI’를 위한 정책과 이를 점진적으

로 보완해 ‘하이브리드형’ 특화전략(specialization strategy)을 위한 필수 정

책을 제시하였다.

112) [표 6-1]은 이러한 4장~6장의 논리적 연결 구조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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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제4장-제5장-제6장의 연계 구조

구분
제4장

기술주권의 정책적 맥락

제5장

소버린 AI의 개념 및 

포지셔닝

제6장

지속가능한 소버린 AI를 

위한 정책제언

핵심 기능

⦁거시 배경·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설명 및 기술주권 

하에서 R&D와 산업정책

의 역할 

⦁기술주권론을 AI에 적용해 

소버린 AI를 정의

⦁국가별 정책을 비교·유형화 

및 한국의 현실적 포지셔닝 

도출

⦁제5장에서 도출한 전략 시

나리오(소극형/레버리지형/

하이브리드형)를 전제로, 실

행 가능한 정책 패키지 제시

분석 초점

⦁기술보호주의·글로벌 가치

사슬 붕괴 등으로 촉발된 

기술주권론의 부상과 국가

전략 변화

⦁주요국 소버린 AI의 정책 

목표·수단·전략 비교(미·중·

영·일 중심) 

⦁소버린 AI 7대 요소(모델·

인프라·데이터·거버넌스·생

태·후방산업·글로벌 영향력) 

⦁한국 SWOT 및 전략적 

위치

⦁기반정책(AI 혁신수석실·인

공지능처 등) 

⦁인프라 패키지(데이터센터·

전력/SMR·그리드) 

⦁소극형(국방 AI·공공 AX) 

⦁레버리지형(R&D·AI반도

체·스타트업·수출·표준·협

력 등) 

⦁하이브리드형(앱/피지컬 

AI 생태계)

분석 성격
⦁기술주권시대 도래와 정책

전환의 논리 구축

⦁소버린 AI의 개념 층위와 

유형 스펙트럼을 제시

⦁한국이 선택할 전략 유형 

도출

⦁선택한 전략 유형을 현실

에서 적용하기 위한 정책

조합(패키지) 제안

정책적 함의

⦁기술주권 달성은 R&D와

산업정책의 재설계

⦁전략적 균형 필요

⦁소버린 AI는 단일 모델이 

아니라 국가 조건에 따라 

다른 경로로 구현

⦁한국의 현실적인 발전 경로 

제시(레버리지→하이브리

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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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기반정책

가. 상위 거버넌스 혁신: AI 혁신수선

AI가 기반기술이자 일반목적기술로서 파급력이 매우 크고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떠한 종류의 소버린 AI 시나리오 전략을 채

택하더라도 정책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

가 있다. 2026년 1월 기준 대통령실의 AI 수석과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AI 정

책을 총괄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책 조율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산업

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진흥부처들은 정책 이슈를 선점

하기 위해 경쟁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

회 등 규제부처는 각기 다른 규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처 간 갈등 조정 비용이 민간기업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

다. 또한 정부 조직 구조 및 예산·인사 시스템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기술 환

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부처 간 기능 중복 및 

정책 충돌, ② 예산·인사권 중심 통제로 인한 부처 자율권 부족, ③ 부처 간 연계 

전략이 부족한 R&D 포트폴리오, ④ 단기성과 중심의 예산 사업 및 정책 운영, 

⑤ 사업 중심의 R&D 투자로 인해 대형 인프라 고도화 투자 부족, ⑥ 총괄 조정 

기능 및 책임 구조의 미약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고착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 기후나 인구 등 특정 국정 어젠다를 총괄하는 대통

령실 AI 수석 체계를 확장해 가칭 ‘AI 혁신수석실’로 개편하고, AI·과학기술·

산업 등 다양한 소버린 AI 정책의 조율, 정책평가, 예산 조정까지 관장할 수 있

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소버린 AI의 전략적 

방향성이 어떠하든 정책의 총괄·집행·평가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상위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처 간에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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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경제·혁신·안보 체계별 정부 부처 조직 구성도

자료: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통령실 조직도(검색일: 2025. 11. 3.).

나. 데이터 및 AI 규제 거버넌스 정비: 인공지능처

현재 소버린 AI 정책은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끌고 있지만, 피지컬 

AI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산업정책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규제정책 소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

어 정부 차원의 종합정책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규제

보다 진흥’을 우선시하며 범부처 차원의 정책 조정을 통해 AI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또한 AI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범부처 차원의 정책 조정이 필수적이며, 특히 데이터 분야에서 규제창구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AI 기술의 범용성과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

을 고려하면, 각 부처가 분야별 AI 행정 및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를 유지하되 

관련된 일반 업무와 공통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으로서 ‘인공지능처’ 신설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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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인공지능처 조직 구성도

자료: 저자 작성.

인공지능처는 인공지능 관련 규제심사, 부처 내 AI 시스템 구축, 정책지원, 

데이터 윤리 준수, 공무원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등 각 부처의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이를 위해 총리실의 규제심

사 기능과 법제처의 인공지능 법률심사 기능 등 기본 부처가 보유한 일부 업무

를 이관받아 AI 관련 범부처 정책 및 규제의 총괄 및 조율 기능을 대폭 강화하

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또한 인공지능처와는 별도로 차관급의 인공지능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민간 

및 산업계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공식 의견수렴 창구로 

기능하도록 한다. 인공지능 옴부즈만은 인공지능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

하고 사전 검토한 뒤, 관계 부처에 심층 검토 또는 정책화를 할당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민간 현장의 요구와 정책 사이의 매개 역할을 강화한다.

이러한 구상에 따르면 인공지능처는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국무총

리 산하의 참모 조직으로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규제와 정책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규제 

및 정책을 처리하는 단일한 거버넌스 창구를 마련하고, 기존처럼 부처별로 분

절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던 중복, 충돌, 조정 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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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데이터 및 에너지 지원기반 마련

소버린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데이터센터나 HBM 등 첨단 AI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이 핵심적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를 안정

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이다.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은 전력 수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AI 경쟁력 확보는 곧 에너지 안정성과 직결

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강력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컴

퓨팅 민간업체들이 각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AI 인프라

를 확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동수서산 전략을 통해 데이터 수요가 집중된 동

부 지역과 전력, 부지 여건이 우수한 서부 지역을 연결하여 전력과 컴퓨팅 균형

을 달성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과 차세대 소형 원자력모듈(SMR)을 결합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새 정부가 국가데이터센터 설치, 에너지 고속도로 등의 정책

을 발표하며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와 AI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을 태양광 같은 재생에

너지로만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전력 변동성, 토지 수요, 송

전망 부하 등을 고려하면 전력을 장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

완적 공급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그리드 구

축과 SMR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운영 중인 원전에 대한 운전 연장을 포함

한 에너지 믹스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전력 수급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AI 

인프라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병목을 예방함으로써, 소버린 AI 정

책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반으로 기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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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극형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정책

가. 국방 AI 개발 및 보급

국방안보 영역에서의 AI 기술 확보는 소극형 소버린 AI의 가장 핵심적인 정

책일 수 있다. 단순히 한국형 LLM 모델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방 관련 

AI 기술에 대해 외부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온전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역

량을 확보한다는 의미이다. 국방·안보 목적의 AI는 기술주권의 적용 범위에서 

가장 앞단에 있는 전략적 영역이며, 해당 분야에서만큼은 ‘기술 차원의 독립 운

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국은 AI 기술을 국방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견제, 이스라엘 사태 등에서 AI 기반의 무기 체계, 정찰, 

분석 시스템이 실제 작전에 활용되면서 AI가 안보자산으로서 가치를 확실히 

입증하고 있다. 이는 첨단 AI 기술이 곧 전장의 우위로 연결되는 시대가 도래하

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방 AI의 독자적 확보가 국가안보 경쟁력의 직접적 결정 

요인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중국이 미국의 람다 모델을 군사용으로 활용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오픈소스 AI의 확산이 군사적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의 정치적 

오용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 AI 

분야에서는 민간형 오픈소스 모델을 그대로 도입해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보안

성과 통제력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국방 

LLM 개발–무기 체계 적용으로 이어지는 독립적 가치사슬을 구축하여 외부기

술 의존으로 인한 정보유출, 역이용, 조작 가능성 등 안보 리스크를 차단할 필

요가 있다. 이는 국방 분야에서의 AI 활용이 군사적 경쟁력뿐 아니라 기술주권 

관점에서도 전략적 우선순위를 갖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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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주요국 생성형 AI 주요 프로젝트 비교

국가 프로젝트/기업 주요 내용 특징

미국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AIP(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for Defense): LLM 기반 군사용 AI 

플랫폼. 전장 데이터 실시간 분석 및 

지휘관 의사결정 지원

⦁모든 네트워크에서 LLM 및 

AI 배치 가능, 정보 접근 권한 

세부 통제, OpenAl, OpenAI

와 통합으로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강화

미 국방부

(CDAO)

⦁태스크포스 리마(Taskforce Lima): 

생성형 AI 도구 분석 및 통합 주도. 

AI 바이어스와 위험 분석 프로그램: 

LLM의 편향성과 위험 식별 및 통제

⦁LLM의 위험 요소 식별, 국방

부 내 생성형 AI 도구 적용

스케일 AI

⦁헤르메스(Hermes): 군 작전 계획에 

특화된 LLM, 전장 활동과 투자 설계 

지원

⦁훈련된 사용자 없이 사용 활

약 및 편향 위험, 군사 수립 

지원

중국
바이두 어니, 

아이플라이텍 스파크

⦁민간 LLM을 활용하여 군 시뮬레이션

과 작전 수립에 적용

⦁기존 군사 AI와 LLM 연결, 

전투 시뮬레이션 성공

일본

방위성 

「AI 활용 

기본 방침」

⦁7대 중점 분야 설정: 목표 탐지·식별, 

지휘관 판단 지원, 무인기 제어, 사이

버 보안, 사무 업무 효율화

⦁AI 활용으로 자위대 인력 효

율화 목표

한국

국방 

생성형 AI

⦁군사용 LLM 기반 학습, 40만 건의 

군 자료 학습, 군사용 번역, 질의응답, 

문서 요약 등 제공

⦁국방부 내에서만 작동, 보안성 

강화 및 실시간 학습 제한

코난테크놀로지 ⦁군 인사 업무를 위한 LLM 연구
⦁인사 정책 및 기록물 관리 

지원

ETRI 

(AI 군 참모)
⦁정찰, 상황 인지, 방책 수립 등 지원

⦁XAI 기술 중점, 멀티모달 데

이터 활용

자료: 김성민(2024), p. 21.

나. 공공 AX를 위한 전환 체계 마련

국방 분야 다음으로 소극형 소버린 AI에서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영역은 공

공분야의 AX인 행정지능화를 구현하기 위한 소버린 AI이다. 최근 공공정책에

서 비정형데이터를 포함한 가용 가능한 데이터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증거기

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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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제의 느린 의사결정 구조와 공공 AX에 대한 투자 부족, 공무원들의 낮은 AI 

리터러시 등 다양한 제약 요인이 중첩되면서 AX 추진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책정보, 정치적 의사결정

에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공공기관에 체화된 암묵지적 지식 등 고도의 보안 

민감성이 요구되는 데이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데이

터 보안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네

이버 하이퍼 클로버 X 등 한국형 LLM을 턴키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하나의 대응 전략이다.

그림 6-3. 인공지능 개발(스터디에서 시범개발, 본 개발까지) 경과(’22. 3.~)

자료: 정병선(2024), p. 14.

그러나 국산 AI 모델을 활용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

니다. 국산 AI 모델 또한 외부와 완전히 독립된 네트워크 상태에서 구축해야 하

므로 현장에서 지속적인 실시간 학습과 최적화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공공 분

야 특성에 맞춘 지능형 행정 고도화가 정체되는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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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공 분야의 AX를 위한 소버린 AI를 실질적으로 확

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LLM 도입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양한 정책

실험을 통해 오픈소스 기반의 자체 AI 모델을 구현한 KISTEP의 DAPT(Domain 

Adaptive Pretrained) 모델은 이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한 대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으며, 공공 AX 전반에 확산할 필요가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KISTEP 사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기관 내부의 다양한 AI 활용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한 뒤 이를 기반으로 오픈소스 기반 AI 모델을 고도화 및 최적화하

여 보안 이슈에서 자유로운 DAPT 모델을 구현했다는 것이다. 즉 외부 상용 AI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정책·행정 도메인에 특화된 학습을 통해 실사용 

적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한 점은 공공 분야 행정지능화의 현실적 로드맵

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림 6-4. KISTEP DAPT 모델 구조와 활용 서비스 개요

자료: 정병선(2024),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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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버지리형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정책

가. 미래 차세대 AI, 양자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우리나라는 보완자산(complementary asset)을 앞세워 글로벌 AI 생태계

에 편입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핵심 기반은 높은 수준의 R&D 

역량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R&D의 역할은 ① 자체 핵심 역량을 확보하

고, ② 외부와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흡수 역량을 제고하며, ③ R&D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술경쟁 구도 속에서 협상력을 확충한다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진다. AI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 패권 국가들 

사이에서도 R&D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높은 

R&D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국을 ‘글로벌 AI R&D 허브’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차세대 AI 기술뿐 아니라 양자컴퓨팅 같은 미래 핵심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와 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글로벌 R&D 

허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외국인 연구자의 국내 정주 여건 개선, 인

재 유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비자 제도 혁신 등을 병행해야 한다.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글로벌 연구 인재 기반 강화가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R&D 기반의 소버린 AI 전략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HBM, NPU 등 AI 반도체 역량 확보

네덜란드의 ASML이 극자외선(EUV) 또는 심자외선(DUV) 리소그래피 장비

를 기반으로 글로벌 AI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매우 강력한 레버리지를 확보하

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특정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확보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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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세계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진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보유한 HBM 및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엔비디아와 동맹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

고 있다. 메모리 중심의 AI 반도체 제조 경쟁력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전략

적 협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기반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HBM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AI 

전용 칩(ASIC, GPU)의 설계와 제조를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

다. 나아가 메모리와 로직을 통합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

화함으로써 글로벌 AI 가치사슬에서 AI 반도체 생산이 제공할 수 있는 레버리

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

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가 소버린 AI 실현을 위한 핵심 자산을 축적하고 글로

벌 기술 경쟁 구도 속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다. AI 및 피지컬 AI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처음부터 

모든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기술력이 뛰어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내부 

혁신과 외부 혁신을 연계함으로써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C&D(connect 

and development)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

프트웨어 및 피지컬 AI 스타트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소버린 AI 실현

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기반이 될 수 있으며, AI 생태계의 확장 속도와 역

동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이 Sakana AI의 일본 창업을 유치함으로써 유니콘 

AI 스타트업을 보유한 국가가 되고 글로벌 AI 시장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인 사

례는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Sakana AI 유치로 AI 기술 기반을 확장했을 뿐 아

니라 글로벌 AI 생태계 속에서 자국의 존재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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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국내 소버린 AI 전략 추진 과정에서 벤치마킹할 필

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AI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 특례를 마련하여 국내 AI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고, AI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 프로그램—예를 들어 AI 전용 TIPS, AI 스타트업 특별 비자 제도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 인재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뿐 아니라, 

일본의 Sakana AI 사례처럼 해외 우수 인재가 한국에서 창업하도록 적극적으

로 지원해 글로벌 AI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데 핵

심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라. 아시아, 중동, 제3세계에 대한 수출 활성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레버리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

체적인 수출 능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AI 모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국가가 글로벌 AI 

공급망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국 내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제 시장에서 자국 AI 모델과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는 ‘제3의 옵션’으로 자리 잡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우디 등 중동 국가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사 AI 모델과 제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술·정치·외교적 이유로 미국 또는 중국의 AI 모델을 활

용하기 어려운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활용해 한국형 AI를 ‘정치적·외교적 

중립성을 갖춘 실질적 대안재’로 수출하는 전략적 행보이다. 향후 한국은 이와 

같은 수출 사례를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산 수출에서 활용되는 패키지형 수출 전략을 AI 분야에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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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입

국이 필요로 하는 비(非)AI 분야(도로·스마트 인프라·행정 서비스·교육 체계·

디지털 전환 플랫폼 등)의 서비스를 함께 묶어 제공하는 ‘스마트 방산협력 패키

지’ 또는 ‘절충교역(Offset)’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표 6-3 참고). 이러한 방

식은 AI 도입국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국가 간 장기 협력 구조를 형성하

며, 한국 AI의 생태계 전체가 해외 시장에 함께 수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표 6-3. 방위산업 협력의 주요 유형과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무기 체계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완제품 공급

현지화 지원 ⦁현지 조립 생산(CKD), 기술 이전, 공동 개발 참여, 현지 생산 시설 구축 등

후속 지원 ⦁장기적인 정비·유지·보수(MRO) 계약, 예비 부품 공급, 무기 운용 및 정비 교육 제공

연계 지원 

(인프라 포함)

⦁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 자원 개발 참여, 산업 인력 양성 등 구매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요소 포함

자료: 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2025)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마. 국제 표준과 협력 주도

AI 안전을 주도하려는 영국, 신뢰할 수 있는 AI를 내세우는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 AI 규범 형성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위상을 규정하는 핵심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 AI 규범

의 중요한 의제를 선도하거나 핵심 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적 포

지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와의 경쟁 구도를 넘어 한·미·일·EU 간 공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교류를 강화하는 전략이 중

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특정 국가에 대한 기술적·산업적 의존도를 완화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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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상호 연구 교류를 통해 기술 발전 속도를 높이고 국제적 신뢰 기반을 확보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가 국제 AI 규범 형성 또는 표준화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하

기 위해서는 ‘규범 수용자’가 아닌 규범 공동안건 제안국이자 표준 참여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를 위해 AI 안전, 책임성, 신뢰성, 데이터 보호, AI와 민

주성·형평성 등 미래 규범의 핵심 의제 설정에 선제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이러

한 전략적 참여를 통해 한국은 미국 중심·중국 중심의 양자 구도를 넘어서는 제

3의 신뢰 가능한 규범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으며, 이는 기술협상력을 높이고 

AI 산업 생태계의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확보해줄 수 있다.

바. 글로벌 AI 협력

AI 기술은 고도의 복합적 가치사슬과 국제 분업 구조 위에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차별적 글로벌 협력 전략은 국가의 기술자율성과 협상력을 동시

에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 

우선 미국과의 협력은 글로벌 AI 생태계 접근성과 최첨단 기술 흐름을 공유

하기 위한 중요한 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AI 모델, 반도체 설계, 클

라우드 인프라, AI 플랫폼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 없이는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

보하기 어렵다. 다만 전면적 기술 종속을 지양하고 공동 연구·공동 표준·공동 

실증 중심의 협력구조를 통해 상호보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과 일본과의 협력 역시 중요한 전략적 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국

은 AI 안전과 거버넌스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 AI 안전연구소(AI Safety 

Institute)를 중심으로 한 규범·표준·정책 실험의 허브이다. 영국과의 협력은 

기술 협력을 넘어 향후 국제 AI 규범 형성 과정에서 공동 발언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Sakana AI 사례에서 보듯이 글로벌 AI 인재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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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결합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간 AI 협력 강

화는 동아시아 차원의 기술 연대와 공급망 다변화 전략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중국과의 협력은 보다 정교한 접근을 요구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산업·상용 목적의 협력은 제약이 크지만, 학술 목적의 연구 협력

이나 기초 연구, 이론 연구 분야에서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완충지대로 기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알고리즘의 이론적 연구, 윤리적·사회적 영향 연구, AI

와 과학기술 융합 분야 등은 정치적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으로, 제한

적이지만 의미 있는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학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면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연구 역

량과 인적자원을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회적 협력을 실현할 수 있다.

한편 유럽과의 협력은 Horizon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제도화된 다자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U의 Horizon Europe 프

로그램은 AI, 데이터, 반도체, 디지털 전환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공동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순한 연구비 지원을 넘어 표준과 윤리, 데이터 거버

넌스 논의를 동시에 포괄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만약 한국이 Horizon 프로그

램에 더욱 전략적으로 참여할 경우, 유럽 중심의 신뢰 기반 AI 규범 형성 과정

에 조기부터 관여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AI 규범 협상에서 한국의 입

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같이 글로벌 AI 협력은 국가의 기술 자율성, 외교적 유연성, 산업 경쟁력

을 동시에 제고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과의 

협력 강화와 중국과의 학술 중심 선택적 협력, 유럽과의 다자·제도형 협력을 통

해 한국은 미·중 중심의 이분법적 기술 질서를 넘어서는 ‘연결 허브형 소버린 

AI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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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조 AI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 분야에서의 고품질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하고 정제하여 이를 표준화된 데이터셋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표준화된 제조 데이터 기반을 마련해야만 산업과 공정별로 AI 학습 및 

추론의 신뢰성과 범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비교

우위를 AI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 데이터 기반을 토대로 제조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솔루션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실효

성이 높은 AI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국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정책

가. AI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활성화

우리나라의 소버린 AI 전략은 현재 독자적인 LLM 모델 확보와 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 AI 가치사슬의 상단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자주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반적 AI 기술만으로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실제 산업과 서비스에 적용하여 상용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필수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AI 기반 

경제의 핵심 수행 주체가 될 서비스업 또는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 성격

을 가진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제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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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AI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확장한 대표적인 참고 사례이

다. 중국에서는 국유 기업, 지정된 민간 기업(알리바바 클라우드, 텐센트 클라

우드 등), 또는 산업 컨소시엄 같은 사단법인에게 데이터 수집과 관리를 위탁하

고 데이터셋의 공유를 강제함으로써 AI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의 활성화를 유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이두는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 환경인 LiDAR, 이미지 

데이터 등을 포함한 Apollo Open Dataset을 구축하였고, 텐센트는 대규모 

이미지 인식 데이터셋인 ML-Images를 제공하며, 상하이 AI 라보는 다양한 

AI 태스크를 위한 종합 데이터셋 허브인 OpenXLab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공통 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AI 애플리케이션 개발기업과 연구기관이 

신속하게 혁신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데이터 기반 AI 산업 

확산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나. 피지컬 AI 생태계 활성화

현재 글로벌 AI 경쟁 구도는 LLM 모델 경쟁과 AI 애플리케이션 경쟁 단계를 

지나 최종적으로 피지컬 AI 경쟁으로 수렴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다시 말해 단

순한 텍스트·이미지 생성과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AI 기술 경쟁이 아니라, 로

봇·모빌리티·드론·휴머노이드 등 물리적 장치와 결합된 피지컬 AI 분야에서 국

가 간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소버린 AI 현황은 뚜렷하게 대비된다. 미국

의 경우 프런티어 모델(초대형 AI 모델)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GPT 시리즈, Claude, Gemini 등 글로벌 선도 모델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로봇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반면 중국은 AI 기술과 하드웨어 제조, 양산 능력, 부품 국산화가 결합되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피지컬 AI가 상용 생태계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는 국가라

는 점에서 매우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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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점은 Qwen, DeepSeek 같은 중국의 대표적 AI 모델이 오픈소

스 전략을 기반으로 로봇 LLM 생태계를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러한 오픈소스 기반 확산 전략은 로봇 제조업체, 부품업체, 솔루션 기업 등이 

별도의 라이선스 제약 없이 자사 로봇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

계 자체의 확장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중국은 AI 모

델과 하드웨어 제조 능력, 로봇 양산 능력, 국산 부품 체계를 결합해 피지컬 AI

에서 확실한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로봇 LLM 중심의 중국 독자 생

태계가 글로벌 시장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표 6-4. 주요국 로봇·AI 기업 현황 및 기술 추진 특징 비교

구분 주요 선도 기업/주목 분야 핵심 내용 및 특징

미국

⦁구글 딥마인드(Google Gemini Robotics), Physical 

Intelligence, Tesla(Optimus), Amazon(Astro), 

보스턴 다이내믹스(Hyundai 자회사)

⦁연구 및 선도 기술 우위: LLM 기반의 

로봇 제어(Gemini Robotics), 휴머노이드 

로봇(Optimus) 등 선도적인 기술개발에 

집중
⦁벤처 투자: AI 인프라, 연구 및 거버넌스 분야에 

막대한 자본 투자

중국

⦁DJI(드론), AgiBot, Meituan, Alibaba, 다수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 기업
⦁배포 및 상용화 속도: ‘Embodied AI’

의 대량 구현을 가장 먼저 이룰 시장으

로 평가되며, 로봇 분야 투자와 배포 속

도가 매우 빠름

⦁산업용 로봇: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의 약 

54%(2024년 기준)를 차지하며 제조 분야에서 

압도적인 자동화 수준을 보임

영국

⦁구글 딥마인드(런던 본사), ARM, Wayve ⦁AI 연구 허브: 세계 3위의 AI 시장이며, 

구글 딥마인드 등 글로벌 선도 AI 기업

의 본거지

⦁자율 주행: Wayve와 같은 기업이 자율 주행 분

야에서 AI 기술을 리드하며 ‘AI 기회 행동 계획’을

통해 기술 격차 해소를 노력

일본

⦁혼다(ASIMO 후속 연구), 소프트뱅크(Pepper 관련),

소니(Aibo), FANUC, Yaskawa Electric(산업용 

로봇)

⦁AI 도입 및 산업 로봇 강국: 기업의 AI 

도입률이 높고(Society 5.0), FANUC, 

Yaskawa 등 산업용 로봇 분야의 전통

적인 글로벌 리더

⦁필요성에 기반한 개발: 고령화와 이민 규제로 인

해 AI 및 로봇이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수단으

로 간주되어 채택이 활발함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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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가.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기술주권론 관점에서 소버린 AI의 개념과 유형을 재정립하고 주

요국 정책을 비교해서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과 정책 환경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첫째, AI 정책은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아직 성숙 단계에 이르지 않

은 영역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특히 소버린 AI 정책은 각국이 상이한 

기술 수준과 산업 구조, 안보 환경, 외교 전략을 배경으로 매우 빠르게 추진되

고 있어 개념적 정의나 정책 유형에 대해 학계 차원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현시

점에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 환경은 소버린 AI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이론적 정합성보다는 현실 정책의 맥락과 실행 논리를 중심으로 접근될 

수밖에 없다는 제약을 동반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학술적 이론 검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라기보다는 정

책결정자와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정책연

구 보고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따라 엄격한 계량 분석이나 이론적 강건성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국내외 정책 문헌 분석과 전문가 FGI 및 해외 전문가 인터

뷰를 통해 실무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의 분석 틀과 초안적 성격의 정책 프레

임워크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 깊이와 방법론 선택

에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비교분석 대상 국가 선정에 있어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하였다. 예를 들

어 대만의 경우 TSMC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및 국가 전략 측면에서는 매

우 중요한 사례이나, 글로벌 AI 역량 지표와 소버린 AI 정책의 범위·구조·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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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버린 AI 정책 전반을 분석하기 위한 대표적 레퍼

런스 국가로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

만을 AI 반도체 또는 반도체 국가전략 논의에서는 중요한 비교 대상으로 인정

하되, 소버린 AI 정책 비교의 핵심 사례에서는 제외하였다.

넷째,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현실적 제약을 전제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의 재정 규모, 인재풀, 내수시장, 글로벌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이 단기간 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올어라운드형 

풀스택 소버린 AI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전제하였다. 이

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의 소버린 AI 전략을 소극형 또는 레버리지형에서 출발

하여 단계적으로 하이브리드형으로 확장하는 경로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정책

적 판단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전제와 해석이 연구 결과 전반에 반영되어 있

다. 이상적이거나 규범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소버린 AI 정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영역이라는 특성상 

핵심기술·인프라·거버넌스 관련 정보의 상당 부분이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으

며, 민간기업 또한 경쟁 및 안보상의 이유로 세부 자료 공개에 제한적이다. 이

로 인해 소버린 AI를 둘러싼 정책 결정 과정과 실제 집행 수준을 정밀하게 분석

하거나 국가 간 비교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

한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AI 정책 환

경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 공간을 구조화하고 실무적으

로 활용 가능한 정책 프레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과 프레임워크는 향후 보다 정교한 실증 연구나 이론 연구로 확장

되기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요국 소버린 AI 정책 사례는 각국의 기술 수준, 산업 구조, 안보전략, 

제도적 맥락 등에 깊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하거나 정책 수단

만을 선별적으로 벤치마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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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적용할 때는 개별 정책이 수립된 맥락과 제약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나. 향후 연구과제

향후 소버린 AI 정책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심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소버린 AI 개념을 정교화하고 정책을 유형화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

다. 본 연구는 소버린 AI 정책이 성숙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각국이 상이한 정

책적·제도적 맥락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실무적 유용성을 중

심으로 한 초기의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버린 AI의 개념 정

의, 정책 범위, 유형 구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이론적 논의를 축적하고 학술

적 합의 형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버린 AI 정책의 효과와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 근거와 계량 연

구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현재는 소버린 AI 정책이 도입 및 확산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책 처치의 명확한 정의, 비교가능한 데이터의 축적, 장기성

과 측정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 분석을 직접 수행하

기보다는 향후 계량 연구를 위한 정책 변수 설정의 방향성과 분석 틀을 제시하

는 데 의의를 두었다. 향후 정책과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될 경우, 국가별 AI 투

자, 컴퓨팅 인프라 확충, 산업별 AI 활용 수준과 생산성·혁신 성과 간의 관계를 

패널 데이터나 준실험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국가 간의 소버린 AI 정

책의 실질적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버린 AI 유형 간 전환 경로와 단계적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 분

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여건을 고려할 때 풀스택 소버린 AI보다는 레

버리지형에서 출발하여 하이브리드형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보다 타당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정책 수단, 제도적 조건, 산업 구조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소버린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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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단계적 설계 모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교 연구의 범위를 중소국가 및 신흥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략적 중요성과 정책 가시성을 고려하여 주요 AI 선도국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중동, 동남아, 중남미 국가 등은 자본, 인프라와 외교 전

략을 결합한 독자적인 소버린 AI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을 포함

한 비교 연구는 한국의 대외 협력전략, AI 수출 모델, 패키지형 협력전략을 설

계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소버린 AI 정책연구는 기술 발전 속도, 산업 구조 변화, 국

제 질서 재편이라는 복합적 환경 속에서 국가전략이 어떻게 조합되고 진화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소버린 AI는 고정된 

정책 목표라기보다 각국의 자원 제약과 전략적 선택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되

는 동태적 정책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

한 분석 틀과 전략적 포지셔닝 논의는 향후 보다 정교한 이론 연구와 실증 연구

로 발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기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소버린 AI 정책연구

는 국가의 경제·안보·외교 전략과 어떻게 결합되어 지속가능한 혁신과 국제협

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심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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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esearch for Securing Sustainable Sovereign AI

Joon Mo Ahn, Ji Eun Jung, and Zhixian Jin

Amid the intensifying U.S.–China semiconductor conflict and the 

Russia–Ukraine war, the vulnerabilities of global value chains (GVCs) 

have deepened, elevating technology from a mere industrial asset to 

a strategic lever shaping national trade, diplomacy, security, and 

politics. The United States has pursued an innovation-based economic 

security strategy that integrates R&D, supply chains, and emerging 

industries through the CHIPS and Science Act and the IRA, while 

Europe has responded by advancing the concept of technology 

sovereignty. Technology sovereignty emphasizes a nation’s ability to 

independently develop and procure critical technologies essential 

for national prosperity and competitiveness, thereby mitigating 

unilateral dependencies.

Against this backdrop, escalating U.S.–China technological rivalry 

has driven countries to pursue Sovereign AI strategies aimed at 

designing data, computing, models, cloud, and regulatory ecosystems 

in ways that are controllable within their own borders. Sovereign AI 

can be defined by applying the four pillars of technology sovereignty 

to the AI domain: (1) identification of strategic technologies, (2)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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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cy management, (3) governance design, and (4) social and 

democratic context.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positioned Sovereign AI as a 

national strategic priority and is implementing aggressive promotion 

policies, including a 100-trillion won investment,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AI Computing Center, expansion of GPUs and data 

centers, designation of AI special zones, development of domestic 

foundation models, and strengthened cooperation with NVIDIA. 

However, Korea faces structural limitation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erms of financial resources, talent pool, 

domestic market size, technological breadth, and global influence. 

Additionally, concer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constraints of 

a government-centric approach, fragility of private-sector consortiums 

due to competition among major corporations, and excessive 

expectations placed on Korea’s strengths in memory semiconductors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is study aims to redefine the concept, boundaries, and stratified 

levels of the Korean model of Sovereign AI from the perspective of 

technology sovereignty and to present Korea’s strategic positioning 

and policy roadmap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countries. 

To this end, the study reconstructs Sovereign AI typologies 

(Full-stack, Hybrid, and Leverage-oriented) by applying the core 

elements of technology sovereignty to the AI domain, and analyzes 

the AI, semiconductor, and digital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France, and others to identify policy elements that 

Korea should emulate or avoid. The analysis further identif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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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s that Korea can realistically secure based on its resources, 

talent, market characteristics, industrial structure, and technological 

capacity, and proposes actionable policy directions including 

public-private-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The research methodology integrates literature and policy document 

analysis, focus group interviews (FGIs), and interviews with 

international experts. The literature review examined AI, semiconductor, 

and digital strategies as well as technology sovereignty and 

economic security policy materials of major countries, while key 

indicators such as the Stanford AI Index were used to compare AI 

capabilities and policy outcomes quantitatively. FGIs were conducted 

with experts in AI, technology management, industrial policy, and 

public policy to identify policy gaps, institutional bottlenecks, and 

on-site needs related to Sovereign AI. Interviews with overseas 

experts provided insights into the objectives, policy design 

principles, and distinguishing features of each country’s Sovereign 

AI strategy, as well as elements that may be applicable to Korea’s 

policy environment.

The analysis shows that major countries commonly regard AI as a 

‘core strategic infrastructure and a pillar of technology sovereignty.’ 

AI is conceptualized not as a standalone ICT technology but as an 

integrated national strategic infrastructure that combines data 

centers, GPUs, cloud computing, networks, data, and human capital, 

supported by long-term investment and regulatory development. 

Consequently, data sovereignty, computing capacity, public-private 

collaboration, AI safety and ethics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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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competition have emerged as universal strategic pillars of 

Sovereign AI policies.

Despite these commonalities, each country configures these 

elements differently according to its technological, industrial and 

geopolitical conditions. The United States aims to maintain 

overwhelming technological superiority by reinforcing a private 

-sector-driven AI ecosystem, whereas China seeks full-stack 

autonomy—from chips to frameworks to operating systems—to 

eliminate U.S. dependence. The United Kingdom focuses on 

maximizing access to the U.S.-led ecosystem and enhancing 

regulatory and normative influence, while Japan pursues a 

leverage-oriented strategy by embedding itself deeply in the global 

ecosystem.

A comparative interpretation suggests that Korea, while 

possessing world-leading competitiveness in telecommunications 

and memory semiconductors, faces structural constraints in GPUs, 

data, and upstream-downstream industrial linkages, and the overall 

level of AI utilization across the public and industrial sectors 

remains limited. Therefore, rather than pursuing a full-stack 

Sovereign AI model in the short term, Korea’s most realistic pathway 

involves initially operationalizing a ‘leverage-oriented Sovereign AI’ 

strategy—using existing technological strengths as a bargaining 

asset to increase global ecosystem participation and negotiating 

power—followed by a gradual transition to a ‘hybrid Sovereign AI’ 

model through targeted capability reinforcement.

To realize a hybrid Sovereign AI framework, it is critica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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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e that AI-driven economic value is ultimately generated in 

the application and service layers. Accordingly, activating an AI 

application ecosystem is imperative. Korea must reform its policy 

environment so that companies developing AI services and solutions 

applicable across diverse industries—not only manufacturing—can 

grow and scale. By moving beyond the ‘basic self-reliance’ phase 

centered on AI models and computing infrastructure and expanding 

AI utilization across industrial and economic activities, Korea can 

systematically transition toward a sustainable hybrid model of 

Sovereign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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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산업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현황과 시사점 / 금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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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

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홈페이지, 우편,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학술정보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 FAX: 044) 414-1144

E-mail: kieppub@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가입일로부터 다음해 가입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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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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